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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은 역사적으로 예맥과 고구려의 전통, 그리고 통일신라

의 국통을 이어받은 변경의 지대였다. 간성군은 고구려의 수성군(䢘

城郡), 또는 가라홀(加羅忽)이라는 아름다운 고유지명을 간직한 유

서 깊은 고장이다. 예로부터 간성군은 영랑호, 선유담 같은 명승지로 

일찍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이들 명승지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신라 화랑의 전설로 아름답게 채색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

를 더하고 있다. 이들 화랑의 존재는 신라 통일의 기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김유신 같은 전설적인 화랑 출신의 

인물들이 후대 교육에 있어 정신적 사표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되새

겨야 할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장은 이미 고대로부터 호국의 

교육장소로 인식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호국정신은 면면히 흘러 임진

왜란 당시 금강산건봉사에서 ‘700 의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로 

계승되면서 그 이념은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은 또한 

동학혁명의 개벽시기 우리 고장의 의병운동에서도 거듭 실천되었다.    

한편 개화기 근대교육이 태동할 때, 간성지역은 신학문을 위한 학

교교육이 강원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건봉사 봉명학교

(1906)를 시작으로 간성의 수성학교, 토성면 아호리의 명동의숙, 왕

곡면 공수진의 공명의숙, 오현면 거진의 영광의숙, 죽도면의 숭문

의숙, 토성면의 창신의숙 등 여러 학교들이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1909년경 간성군 관내에는 7개 학교에 600여 명의 학도들이 공부

하고 있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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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고성문화원장 윤 영 락

이러한 교육운동은 이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독립운동의 밑거름

이 되었다. 건봉사 봉명학교는 설립 이듬해 국채보상운동에 학생 포

함하여 교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그 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또한 봉명

학교 출신인 건봉사 소속 정남용 스님이 조선민족대동단의 결성과 

활동을 펼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으며, 간성 수성학교 출신

의 박태선이 수성청년회의 조직과 수성학원의 설립으로 독립의지를 

불태우는 삶을 살았다. 이들 운동의 원천은 바로 교육을 통한 각성

의 힘이었다.   

고성지역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 전

통의 맥이 후대로 이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염원한다. 그런 점에서 이

번 『배움의 기억과 전통-고성의 교육 이야기』의 발간은 특별한 의미

를 갖는다.   

지난 날 우리 선배들이 남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실천은 

향후 우리 고성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및 행정적인 지원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고성지역에 관한 연구로 얻어진 자료와 지표

를 축적하고 발표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고성학연구소 

연구원들께, 특히 이성식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고성문화

가족과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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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화기에 국어교과서로 널리 알려진 『유년필독』에서는 “고

구려 때에는 학문을 숭상하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학당을 짓고 그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교육은 문무(文武)이면서 문무(文舞)였다. 이처럼 고구려인

들의 학문 숭상은 대한제국의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배움의 기억은 꿈의 기억처럼 쉽게 소실되지 않고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개화기 간성지역 인사들은 신학문을 위한 학교의 설립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당시 강원도에서 선구적인 교육운동을 펼쳤다.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교육운동은 더욱 융성하게 전개되었다. 이러

한 간성지역의 교육운동은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경당(서당)이 고려의 향교로, 조선의 서원과 성균관으로 

발전(발달)하였듯이. 일제강점기 작은 마을의 공부방인 전통적인 

서당이 개량서당으로, 사설학술강습소로, 학원으로, 사립보통학교

로, 나아가 공립보통학교로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인민학교로, 

전쟁 이후에는 국민학교로, 최근에는 초등학교로 학교의 모습은 시

대적인 흐름을 따라 변천해왔다. 작은 학교가 더 큰 학교로, 하나의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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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작은 배움의 기억들은 

배움의 한 전통으로 계승된다.     

이번 『배움의 기억과 전통=고성의 교육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수많은 배움의 기억들, 특히 장소적인 기억을 찾아 기록하면서 그 

기억의 끈이 또 다른 배움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

다. 시대적으로 배움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당연히 개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겠다 싶어 마지막까지 인고했다.    

우리 지역은 배움의 기억들이 어느 지역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롭

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학교들이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학생들

을 위한 환대의 장소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어디든 

배움의 장소는 환대의 장소로 끝까지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갑진년 12월

고성학연구소 연구원   加羅 이성식

* 『배움의 기억과 전통-고성의 교육 이야기』는 『고성군지』(2020) <교육편> 

  의 내용을 토대로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글이란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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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의 교육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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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투쟁적인 역사와 

더불어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문화를 꽃피운 데는 

무엇보다 교육의 역할이 앞섰다고 본다. 그러나 상고시대에는 

아직 국가체제는 물론 문화체계의 발달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교육

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주로 생활 속

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방과 참여, 때로는 훈련의 형태를 

갖춘 교육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모방

은 문화전수의 기원이 되며, ‘모방이 없으면 교육도 없고 문화전

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르네 지라르,『문화의 기원』, 기파랑, 2006, 

101-102쪽)이란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넓고 깊다. 

한편 상고시대 고성군 지역에 거주한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적 사료는 없으나 화진포 일대에서 발견된 고인돌

(지석묘)을 비롯하여 죽왕면 문암리의 선사유적 등을 근거로 할 때,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른 시기부터 일정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석기를 비롯하여 청동기, 철기를 

이용하여 각종 생활수단 및 물질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종교의식 및 성년의식과 같은 집단적

인 정신문화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그들이 발전시켜 온 삶의 기술

과 문화는 모두 모방과 훈련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과정이면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은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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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동)옥저, (동)예 및 (삼)한 등 여러 형태의 초기국가들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이들이 이룩한 문화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국가적 기원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

가 높은 문화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고성군 

지역과의 연관성을 지닌 (동)예의 문화를 중심으로 아래에 그 내용

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국가 기원적 설화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홍

익인간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

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일본의 식민지로

부터 해방되어 우리 교육의 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군정 시기 

교육의 이념으로 채택된 이후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서도 그대

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홍익인간은 우리 교육의 

핵심 이념으로서 모든 교육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

적 가치이다.

한편, 고성군 지역은 상고시대에 (동)예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후한서』 「동이열전」 <예전>에 의하면, 

“예 및 옥저·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었다.”는 기록이 등장한

다. 또한  『삼국지』 「동이전」 <예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은 진

한, 북쪽은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은 넓은 바다로 막혔으

며, 지금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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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내현, 『고조선 연구』 만권당, 2018, 335쪽)

그들이 발전시켰던 교육과 관련한 문화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동역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는 시월에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되 밤낮을 춤추고 노래한다” “예는 별자리를 보고  풍흉을 미리 

알기를 잘한다.” “예는 인간성이 신중하고 성실하며 즐기고 좋아하

는 욕심이 적고 구걸을 청하지 아니하며 산천의 경계를 서로 간섭

하지 아니하며 서로 침범하는 자를 소와 말의 이름을 써서 벌하였

다.” “예는 보병전에 능하고 삼장되는 긴 창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들고 쓴다. 낙랑의 단궁도 예 땅에서 났다.” “예는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하지 않는다.”

(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6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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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의 교육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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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에는 부족 형태의 초기국가들

이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전개되었다. 삼국은 인접한 중국과 접촉하는 

가운데 불교 및 유교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여기서는 고성군 지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와 

신라, 그 두 나라의 교육제도인 경당과 화랑도 교육을 중심으로 

삼국의 교육을 정리하려고 한다.

고성은 고구려 지명으로 달홀(達忽)이라고 하였고, 간성은 

수성(䢘城), 혹은 가라홀(加羅忽)이라 하였다. 이처럼 고성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다가 후에 신라가 통일하면서 신라 

영토에 편입되는 등 오랫동안 변방의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고성의 지방민들은 고구려

와 신라의 문화가 교차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당과 신라의 화랑도 교육이 이 지역에서도 일정한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평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교육기관은 경당이었

다. 경당에 대하여는 『구당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풍속이 책읽기를 좋아하여 허름한 서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큰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 하고, 미혼의 자제들이 여기서 밤낮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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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힌다. (김명신, 『한국교육사』 2013, 동문사, 31쪽)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경당에서는 독서와 활쏘기 교육, 즉 문무

일치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구려 민족은 말타기, 활쏘기 등 무술

을 익히는 생활이 어려서부터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무사

를 기르기 위한 가르침을 국가적으로 장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무병행의 교육은 고구려의 ‘선배’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배제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가 신채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그를 인용하겠다.

고구려의 강성함은 ‘선배’제도의 창설로 시작되었는데, 그 창설은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때일 것이다. 선배는 이두문자로 ‘先人’, 

‘仙人’이라 썼다. 여러 가지(활쏘기, 칼춤, 택견 등) 내기에서 승리

하는 자를 ‘선배’라 불렀다. 선배가 되면 국가에서 녹을 주었고, 

한 집에서 숙식을 했으며, 서로 학문과 기예를 배우거나 산수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성곽을 쌓거나 군중을 위한 강습도 

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16, 229-230쪽)

고구려의 선배제도는 신라의 화랑제도와도 맥이 닿는 지점이 있

어 화랑도 교육이 고구려의 선배제도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가능성

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이만규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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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구려인들이 학문을 숭상했다는 후대의 기록도 있다. 

한국 개화기에 국어교과서로 널리 알려진 『유년필독』에서는 “고

구려 때에는 학문을 숭상하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학당을 짓고 그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전한

다.(현채, 『유년필독』 경진, 2012, 145쪽) 이처럼 고구려인들의 학문 

숭상은 대한제국의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전설처럼 널리 알려

지고 있었다.

이제 신라의 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육제도는 화랑도 

교육이다. 화랑도 교육의 기원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에서 볼 수 있다. 화랑도 교육은 6세기 중엽에 진흥왕에 의해 

국가적인 교육제도로 조직화되었다. 화랑도의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화(源花), 국선도(國仙徒), 선랑(仙郞), 풍월도(風

月徒), 풍류도(風流徒)가 그것이다.

화랑도의 성격은 고유의 풍류도와 유·불·도 삼교의 사상을 융합

하고 있는 문무(文武) 기예(技藝)의 조직이었으며, 그 조직은 

최고 위치에 국선이 있고, 그 아래 화랑이 여러 낭도를 통솔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국선 1명에 소수의 화랑,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의

낭도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화랑은 귀족 출신이지만, 낭도는 평민 

출신도 가능했다. 

화랑도의 교육이념은 후에 원광의 세속오계(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유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로 체계화되었다. 평시에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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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로, 전시에는 용맹한 장수로,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

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되었다. 각간 김유신과 몽재 김흠춘, 명장 

김흠운이 모두 화랑도 출신으로 신라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신라불교의 대승 원효도 어린 시절 화랑의 무리에 있었다고 한다.

화랑도의 교육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지적도야(시경, 서경, 

예기 등) 및 덕성 함양(세속오계), 그리고 무술 훈련(활쏘기, 말타

기, 씨름 등), 산천 유람을 통한 도의 연마, 시와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이 주된 교육내용이었다.

이상은 화랑도 교육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화랑도 및 국선의 전통은 당대를 넘어 고려시대까지 민간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 『열전』

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나라 풍속에 아동들은 의례히 중(스님)에게서 구두법(句讀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수(面首)란 것이 있어서 중이든

속인이든 간에 모두 그를 받들어 선랑(仙郞)이라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천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풍속은 신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적은 10세에 집에서 나와 절에 가서 글을 배웠

는데 천성이 영민하여 한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환하게 알았다.

눈썹이 그린 듯하였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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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사랑하였다. 충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 보았는데 궁중

에서는 그를 국선(國仙)이라고 불렀다.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5쪽) 

신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화랑도 교육이 지금 여기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고성 지역과 화랑의 전설이 만나기 

때문이다. 화랑 중에서도 영랑, 술랑, 안상, 남랑은 낭도를 대표한 

훌륭한 인물들로 후대 사선(四仙)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며,(『고

성군지』 고성군, 1998년 증보판에서는 사선의 존재에 회의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나 『화랑세기』

에서는 사선을 국선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관동지방의 삼일

포, 총석정, 기타 이름난 곳에 그들의 흔적과 전설을 남기며 지금까

지 살아 있다. (이만규, 전게서, 89쪽) 또한 간성의 선유담과 속초 영

랑호, 금강산의 영랑봉이 모두 이들이 노닐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

다. (조기영, 『화랑세기』 장락, 1997, 260쪽. 『간성군읍지』 1884 

<선유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술함)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전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문화전승의 뿌리가 깊음

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나아가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김유신 같은 

전설적 화랑 출신 인물들이 후대 교육에 정신적 사표가 되고 있다

는 점 또한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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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교육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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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특징적인 문화변동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한 과거제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광종 9년(958)에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처음 도입되

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인재선발제도로 정착되어 900

년 동안 관료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다음으로, 신유학인 성리학을 

도입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려 말 안향이 도입한 것

으로 이전 유학은 훈고 및 사장을 중시하며 오경 위주로 공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리학은 사서(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중심

으로 철학적인 사유를 장려하게 되었다. 끝으로, 인쇄술의 발달이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다는 점이다. 특히 금속활자의 발명은 

으뜸이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직지심경>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인쇄술의 발달은 서적의 발간과 보급을 촉진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고려의 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국자감과 사학십이도 및 학당

(동서, 5부)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사숙, 가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성종11년(992)에 설립한 국자감(국학, 성균감, 

성균관)은 공자와 유교 성현들을 제사하는 장소인 문묘와 강학의 

장소인 학당으로 구성된 유교식 학제의 전형인 묘학제(廟學制)를 

채택하였다. 교육목적은 국민을 교화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었다. 입학자격은 지배계급의 자제를 중심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9년의 수업연한으로 필수과목인 <효

경>과 <논어>, 기타 <상서>, <주역>, <예기> 등을 공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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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의 관학을 정비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전략

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시대 지방의 관학인 향교의 기원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성종 이후 향교 설립이 본격화되어 발전하다가 12세기 

중엽 의종(재위,1146~1170) 이후 무신정권기를 거치면서 쇠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세기 이후 성리학이 도입되고 안향, 이색, 

정몽주 등의 유학자들의 활약으로 잠시 부흥하는 듯하였으나, 

기우는 왕조의 운명과 더불어 지방 관학의 운명도 침체를 면치 못

했다. “고려 전기의 향교는 대략 12곳이며, 충선왕 이후 고려 말까지 

설립된 향교 또한 17개 정도에 불과했다.”(조화태 외, 『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86쪽)는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변방지역인 고성군에도 향교가 없어 관학의 혜택이 미치

지 못했으며, 조선시대 세종2년(1420)에야 비로소 교육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고려의 지방민들이 그나마 교육의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서당과 유사한 ‘향촌의 글방’(조화태 외, 상게서, 88쪽) 덕분

이었다. 당시 다양한 이름의 학교들로 운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숙(가숙) 혹은 서재 형식의 서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려의 서

당에 관하여는 송나라 출신 서긍의 『고려도경』에 “마을 입구와 거리

에 경관과 서사(書社)가 2~3개씩 서로 마주보며 서 있고 민간인 

미혼 자제가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며 조금 성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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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벗을 택하여 사관으로 가서 강습하고 아래로 미천한 아이

도 역시 마을 선생에게 배운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고려의 서당이 마을마다 곳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만규, 전게서,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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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교육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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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조선 전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한 

시기이며, 정치와 교육을 일체화하려는 유학의 전통에 따라 관학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수령에게 7사를 내려 ‘교육을 일으킬 것’(敎

育興)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관리 중심의 교육행정체재를 구축하

였다. 조선시대는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과거시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져 관학은 물론 사학조차도 과거제도의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 중기가 되면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원이 발달한

다. 사학인 서원의 발달은 성리학의 학문적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

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관학의 체계를 흔들었다. 즉 지방의 관학인 

향교의 침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관학의 쇠퇴로 이어졌다. 

이것은 지방의 한정된 인적자원을 사원이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모든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이 나타났다. 특히 향교와 서원의 교육이 힘을 잃고 향사적 기구, 

혹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제 지방민들의 교육적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 장소는 서당이었기 때문에 서당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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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왜란 및 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

고, 18세기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주자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나타났다. 이것이 실학의 등장이었다. 실학은 사회에 대한 근본

적인 개혁을 표방하게 되었고, 우리 언어인 한글과 역사에 관심

을 가지면서 국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실학파는 교육개혁과 과거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학파의 사회개혁도 현실

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다음 세대의 개화파에게 자리

를 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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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서당

교육기관으로는 관학인 성균관, 사부학당(4학), 향교와 사학인 

서원 및 서당이 있다. 지방민을 위한 학교는 향교와 서당이었고, 

평민의 자제들은 주로 서당을 통하여 교육의 꿈을 펼쳤다.   

국가적 상징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목적은 통치체제

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성리학의 연구 및 보급에 있

다. 입학자격은 원칙적으로 양반자제이어야 하고, 생

원과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교육은 과거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

조였다.  

사학(사부학당)은 성균관의 부속학교로 교육방침과 

내용은 성균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묘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10세 이상 양반자제가 입학하고 

기숙하였다. 오늘날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 한말 이후 

사용된 학당이 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신, 전게서, 82쪽)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다. 향교의 목적은 성현

을 숭앙하고 성리학을 보급시키며 지방민을 교화하여 

성균관

사   학

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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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초기부터 일읍일교(一邑一校)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방

관의 행정체제와 연동하여 운영한 대표적 지방교육기관

이다. 향교에서는 양반과 평민의 자제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평민 자제들로 구분되어 기숙하였다. 향교의 정원은 

부와 목에는 9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행정

단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교수관도 주와 부에는 6품 

이상 교수로, 군과 현에는 훈도로 7품 이하였다. 재정은 

학전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지방재정과 유지들의 기부

로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소학>과 사서오경을 중심

으로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생원, 진사가 되기 위해서는 향교에 적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향교에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로 노인들을 초빙하여 노래와 주연을 베푸는 

양노례(養老禮)와 향음례(鄕飮禮), 그리고 예양 훈련

을 목적으로 하는 향사례(鄕射禮)가 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실시하는 석전제는 가장 큰 의례절차이다.

조선 초기 향교는 관학체계의 정비로 발전을 거듭하

였으나, 중기 이후 병란과 흉년을 겪는 가운데 서원의 

증가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로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임란과 병란 이후 향교의 교생에게 부역이 면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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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는 불량 유생들도 많았다. 결국 향교는 

교육의 기능보다 석전제를 비롯한 유교적 의례행사로 

명맥을 유지하다 갑오개혁(1894)의 과거제 폐지와 더불

어 학교가 아닌 문묘배향의 공간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서원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명현을 제사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설 중등교육기관이면서 자치기

구의 성격을 띠었다. 서원의 기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주자학자 안향의 고향에 그를 기리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백운동서원이 그 시작이다. 

서원의 발달은 사림세력의 성장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서원은 국가의 지원(학전 

및 노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세, 면역의 특권도 

함께 누리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조선말까지 향교와 

더불어 지방교육의 중심이었다. 교육과정은 주로 <소

학>과 사서오경, 가례 등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서원은 

중앙의 정치적 파쟁에 가담하여 당쟁의 온상이 되는 등 

그 폐해도 극심하여 1865년 흥선대원군은 600여 개를 

철폐하여 47개소만 운영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서당은 서재, 정사, 가숙, 이숙(里塾), 향숙, 

서숙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나타난다. 서당은 기초적

인 문자교육을 비롯하여 과거준비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

서   원

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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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그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당의 기원은 고려, 혹은 고구려 경당까지 이른다고 

한다. 그처럼 우리 조상들은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른 시기부터 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서당

은 크게 발달되어 가난한 서민들도 마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서당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즉 훈장이 직접 설립하

여 운영하는 경우, 마을 유지가 세워 훈장을 초빙하는 

경우, 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입학연령과 수업연한은 제한이 없었다. 학습내

용은 주로 <천자문>,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

감>, <소학>, 그리고 사서오경도 배웠다. 또한 서당에서

의 학습은 글공부가 전부는 아니었다. 놀이를 통한 학습

도 병행하여 산과 들, 혹은 명승지를 다니며 간단한 시회

(詩會)를 열고 놀이도 하면서 여가를 즐겼다.    

서당의 변천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상 아직 서당이 보편화되지 못했다. 이 시기는 주로 

명망 가문에서만 서당을 설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민

층이 서당을 설립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나 가능했

다. 즉 양반 자제들이 이용하는 서당과 평민층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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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당이 구분되기도 했다. 19세기 말 근대식 교육

이 도입되면서 서당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세에 맞서 

민족 전통을 지키려는 서당과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

여 신식 교과를 학습하는 개량서당이 나타나게 된다. 

일제강점기가 되어서는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키우

는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제가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서당도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민중계몽과 교육을 담당해왔다. 1940년대

에는 마을마다 크고 작은 서당이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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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고성군의 교육      향교, 학당, 서당, 경택재 

고성지역은 1914년 3월 이전까지는 고성군과 간성군

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성군의 향교와 간성

군의 향교로 구분되어 있다. 간성군의 향교는 세종 2년

(1420)에 용연동(지금의 상리, 일명 쇠룡골)에 터를 잡아 

설립되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간성향교의 역사도 부침

이 많았다. <간성향교지>에 따르면 몇 차례 이전을 거듭

하였고,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기도 

하면서 교생들의 학업은 물론 유교문화의 향유도 고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거재(居齊), 

강학하면서 그 고유한 기능이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

인 1937년에 향교내에 간성명덕학원(중등과정)이 설치

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시대적인 변화로 전통

적 교육이 밀려나면서 향교는 그야말로 고유의 제례와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다.

간성군수 권세규의『䢘城郡邑誌』(1897)에 따르면, 

간성 현감이었던 택당 이식(李植)이 읍(邑) 자제들을 

위하여 1631년에 학당(일명 양사재)을 세워 강학하였

다고 한다. 학당은 일종의 사립학교로 서당의 한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사제지정에 관한 이야기는[경택제]

설명으로 대신한다.

향   교

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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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출신자들이 후학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것으로 볼

때 서당교육은 곳곳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성군의 경우, 문헌상으로나 사적(史跡)으로나 서원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조 때(1631-

1633) 간성 현감을 지낸 택당 이식(李植)의 제자들이 

세운 <경택재(景澤齋)>라는 이름의 재실에 관한 기록

이 남아 있다. 간성군수 권세규의 『䢘城郡邑誌』(1897)

에 따르면, 당시 죽도면 황포리(지금의 죽왕면 삼포리)

에 제자 어진창, 어제창, 윤익, 최간 등이 택당 선생의 

학문적 뜻을 기려 <景澤齋>라는 편액을 세웠다. 그 

이후 훼손이 심하여 1850년대 어제창의 후손들이 다시 

중수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특히 이곳에서 함께 

공부한 유생들은 <대동시사(大同詩社)>란 시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이들은 인근 명승지 ‘능파대’(지금의 

문암2리 바닷가)를 자주 찾으며 시정을 나누었던 기록이 

지금도 바위에 새겨져 있다.

[김광섭, <고성신문>김광섭의 고성이야기(29),

2011.10.18., 고성이야기(68), 2014.5.27]    

경택재에 얽힌 내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후대가 남긴 중

수기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섭, 상게서)

경택재

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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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교화가 이렇게 보급되니 죽헌(竹軒) 어제창(魚濟

昌)이 성적이 우수했고, 이때 선비 어제창(魚濟昌), 어진창

(魚震昌), 어익창(魚益昌), 윤익, 윤현(尹鉉), 김태원(金

兌源), 최간(崔簡), 이지병이 다 성적이 좋아서 우수한 선비

의 모습을 보이더라. ....슬프다! 선생이 작고하시니 죽헌공이 동

지들과 함께 선생을 사모하는 정성으로 군(郡)의 남쪽 황포촌

(黃浦村, 지금의 삼포)에 집 33칸을 지어놓고 학문을 토론하

며 강습하는 것이 선생을 모신 것과 같이 하니 죽헌이 참된 학문

을 전해 받은 것을 넉넉히 알지어다..... 

갑인년(1854년) 6월 상순(上旬)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吏曹判書) 이노병(李魯秉)은 쓰다.   

 ....이 집에서 날마다 총명한 선비들과 같이 선생의 서책을 토론

하며, 또 시공 대부들과 같이 선생의 교화를 이야기하니 선생이 

가신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천리 밖

에서 이렇게 숭배하니 선생께서 남기신 덕을 넉넉히 알지로다. 

갑인년(1854년) 4월 초순에 택당 7세손 통훈대부 弘文館 

부교리 이양신(李亮信)은 쓰노라.

우리 선조 택당공(澤堂公)께서 신미년(1631년)에 간성 현감

으로 부임하시니 그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라 조정의 문화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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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함을 한탄 하시며 먼저 문묘의 퇴락된 것을 중수하시고 

선비 정복흥(鄭復興)을 선생으로 하고 생도를 모집하여 초하

루 보름에 문묘에 나가서 분향한 다음 친히 학문을 가르치시니 

얼마 안 되어 문명의 기풍이 떨치어졌다.   

이때 선비 어제창(魚濟昌), 어진창(魚震昌), 어익창(魚益

昌), 윤익, 윤현(尹鉉), 김태원(金兌源), 최간(崔簡), 이지병 

칠팔 인이 중용(中庸)ㆍ대학(大學)을 배워서 인심과 도심을 

분석하며 경전을 학습하며 시(詩)와 문(文)을 모범으로 배우

니 공(公)이 후생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것이 어찌 이들뿐이겠

는가? 슬프다! 공께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전근이 되시니 죽헌

(竹軒) 어제창(魚濟昌)이 공의 덕화를 생각하여 여러 동지들

과 함께 경택재(景澤齋)를 지었으니 이것은 택당 선생을 사모

하는 뜻이로다. ........   

갑인년(1854년) 6월 상한(上澣)에 택당 6대손 전 나주목사 

덕수 이노영(李魯榮)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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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의 근대교육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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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교육 사상

개화기란 일반적으로 187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에 이르는 

시기로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유교적인 봉건사회에서 벗어나 근대

적인 사회로 이행하던 시기를 뜻한다. 교육에서도 이 시기를 근대

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교육은 모방에서 비롯되듯이 새로운 

문물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낳고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변화를 

개시하려는 욕망을 낳는다. 우리의 근대교육도 이러한 역동적인 

사회변혁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부패는 체제부정으로 이어

지고 결국 새로운 사회로 이행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등으로 인한 양반관료사회의 정치적 무능과 부패로 체제

의 몰락을 예고하고, 농촌사회는 날로 피폐해지면서 농민들의 봉기

와 민란이 확대되었으며 결국 근본적 체제변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들은 개항과 개국을 요구하면

서 침략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변혁에 맞선 우리의 태도는 수구

파와 개화파, 혹은 위정척사운동, 동학운동, 개화운동으로 나타났

다. 이들 사상 및 운동에서 근대교육의 제도화를 이끈 것은 개화

운동이었다.

개화사상은 열강에 대항하기 위하여 봉건제도의 청산과 문화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상이다. 개화사상은 이미 실학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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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으로 개항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등

의 개혁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면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새로운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다.

2. 근대학교의 태동

근대학교의 기원은 사립학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1880년 개항

을 맞은 원산 시민들은 일본의 침탈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재양성에 직접 나섰다. 지역 유지들이 협력

하여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세운 학교가 바로 원산학교(1883)였

다. 이로써 근대의 사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관립의 근대학교인 

육영공원(1886)보다 앞섰다. 교육과정은 전통학문과 신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원산학교는 무예반을 모집하여 무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 수시로 자행된 일본의 무력적 행위

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한편 고성은 원산을 통하여 전파

되는 신문물을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

에 있었다. 당시 원산은 ‘문교(文敎)의 도시’였다. 근대학교의 형성

에 있어서도 고성 지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개항과 더불어 가장 발빠르게 입국한 사람들은 선교사였다. 이

들은 학교설립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당시는 서구 열강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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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제가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 외국어의 교육을 강조했는데,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학

교인 통변학교도 외국어학교였다. 이어 배재학당(1885)이 아펜젤

러에 의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사숙형태의 영어학교로 시작하였

다. 중등수준의 학교로서 교과목은 한문(경서, 사기), 영어, 천문, 지

리, 수학, 수공 등이다. 배재학당은 처음부터 한문의 실력을 중시했

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선교계 학교로서 가장 시설이 정비되고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 학

교라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대학교는 여선교사 스크랜튼

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1886)이었다. 교과목은 영어, 산술, 한

글, 창가, 습자 등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이었다. 학교 설립한 

지 8년(1893)이 되어서야 학생이 겨우 25명 내외이고, 창설 22년

(1908)만에 첫 졸업생을 내었다고 하니 당시의 여성교육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관학으로서 근대교육을 개시한 학교는 육영공원(1886)이

다. 이 학교의 설립은 국왕(고종)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사절로 미국을 다녀온 민영익이 제의하고, 국왕이 미국에 교사 3명

을 요청하면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졌다. 학생은 귀족자제로서 국왕

이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교과목은 영어, 자연과학, 수학, 경제학, 

지리 등이었다. 학교에 대한 국왕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학생들은 

관직을 얻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재학중 관직을 얻으면 학교생활

에 불충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학교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얼마 후 문을 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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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동학농민운동을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결국 한반도에서

의 청과 일본의 무력충돌을 불러왔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과 간섭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개혁적 조치가 갑오개혁

(1894)이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갑오개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신분제와 과거제도의 폐지라 하겠다. 특히 과거제도의 폐해

는 관료의 모든 부패의 기원이면서 학문발전과 교육기관을 병들게 

한 근원이었다. 이제 갑오개혁으로 근대의 교육을 정초하기 위한 첫

발을 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한 정부의 조치는 고시 및 홍범14조, 그리고 

조칙(‘교육입국조서’)으로 이어지면서 근대교육의 제도화가 추진되

었다. 특히,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내린 교육의 기본방침에 해당

하는 것으로 시대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미래지향

적이고 알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이

며, 허명과 실용의 분별, 그리고 지덕체의 3대 교육강령을 주요 내

용으로 담고 있다.   

한성사범학교관제(1895)를 시작으로 한 여러 관제 및 법규 중에

서 향후 일반 대중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친 소학교(령)와 중학교 관

제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소학교는 관립(국가), 공

립(부,군), 사립으로 구분되며, 소학교의 경우 그 목적은 ‘아동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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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감하여 국민교육의 기호와 그 생할상에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교육하는 것’이다. 입학 연령은 8세에서 14세까지로 한다.

편제와 수업연한은 심상(보통)과 고등과로 나누고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년, 혹은 3년으로 한다. 교과목으로 심상과에서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및 체조 등이고, 고등과에서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지리, 한국역사, 이과 재봉 등이다. 그러나 당시

에는 여전히 한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서당교육의 유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그 목적은 실업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덕(正

德), 이용 및 후생의 도를 가르치고, 중등교육의 보급을 도모한다‘ 

는 것이다. 당시 정부 정책은 중등교육에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

었다. 수업연한은 7년으로, 심상과 4년, 고등과는 3년이었다. 당시 

고등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학부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과목은 국한문 과목(독서, 

작문), 역사, 지리 , 경제, 산술, 물리, 화학, 외국어, 체조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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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학제에 의한 학교설립

국왕의 교육에 대한 강령 선포와 더불어 정부의 관제 및 법규 정비

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불비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풍토가 전통적 가치에 

물들어 있어 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쉽지 않았다, 또한 물질

적인 여건도 따르지 않아 학교 신설이나 교사의 충원이 충분하지 못

했다,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신교육체제가 아니라 한문

서당의 형식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소학교의 경우 수도에 10개가 있었으며, 지방에는 50여 개에 

불과하였다. 강원도에는 관찰부 소재지인 춘천에 1개교가 먼저 설립

(1895)되었고, 다음 해에 학부 지정지로 원산, 원주, 강릉에 각 1개

교씩 설립되었다. 하지만, 府郡의 학교들은 정부의 지원금도 없이 

군수와 지역민들의 협력으로 설립되다 보니 학교 시설이 보잘 것 

없었고, 자격 있는 교사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서당처럼 운영되었

다. 주로 교사 1인이 생도 10~ 50명 정도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관공립 모두 1개교 설립에 그쳤다. 그것도 고등과

는 내내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진로 설정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사범학교와 외국

어학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였으나, 중학교 과정은 진학이나 

취업면에서 불리한 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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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학교의 설립

신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학교 

설립이 시작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선각자들

의 노력에 의하여 자발적인 학교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

시의 필요성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로는 외국어학교와 

관직으로의 진출이 쉬운 사범학교, 그리고 일부 관학들이었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출세와 취업에 유리한 외국어학교가 우선 선호

되었다. 특히 영어와 일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았다. 이렇게 시세

의 흐름에 따라서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재정적 기반도 약했거니와 

보편적인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채택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그 

역사도 짧을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1894년 평양에 광성학교(감리계)와 

숭덕학교(감리계)가 설립되어 중학교 과정을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

의 정신여학교(장로계)가 설립되었으며, 1897년 평양에 숭실전문

과 숭실중학의 숭실학교(장로계)가 설립되었다. 1903년에는 평양에 

숭의여학교(장로계, 중등과정), 원산에 누씨여학교(감리계, 중등), 

1904년에는 개성에 호수돈여숙(감리계, 초, 중등), 원산에 진성여

학교(장로계, 소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기독계 여러 학교들

은 비교적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재정적 기반도 넉넉

하여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봉건적 지배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여학교를 설립한 것은 교육

개혁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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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감부 시기 교육정책        

보통학교, 학기 및 학급제 운영, 사립학교 통제, 국정교과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통감부를 두었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했다.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학제를 개편하고 보통교육

을 통제하였다. 일본은 각종 교육 관련 법령을 공포하기 시작했는데, 

1906년에 보통학교령, 1908년에 사립학교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

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

하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중학교를 고등

학교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

교는 학년의 개시를 매년 4월로 하고, 학년을 3학기로 나누어 통일

하고 학급제를 적용하여 학급정원제로 운영하였다. 모든 사립학교

를 허가받도록 하여 부실한(기준 미달) 것은 폐교시켰다. 보통학교

의 경우 교과목은 수신, 국어(조선어), 일어, 한어, 산술, 지리 및 역

사, 이과, 도화, 체조, 수예, 창가, 수공, 농업 등이었다. 특히 일어 교

수시간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 큰 변화라 하겠다. 통감부 시기의 교육

정책이 처음 공개적으로 공표된 것은 학부대신 이완용의 훈시에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화까지 통제하는 발언

을 일삼았는데, 학도의 삭발과 복장을 강제로 시행하지 말 것, 당시 

대중적이고 민족적인 관심을 끌었던 각종 운동회를 축소하도록 요

구하는 발언도 하였다. 

통감부 정치(1905)가 시작되면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제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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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교과서를 학부의 관할 사무로 지정, 통제하였다. 즉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사상적 통제를 목표로 학부가 취한 방침은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제도의 시행이었다. 학부는 1908년에 

학부령 제16호로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였다. 다음 해에는 

보통학교용 수신서 4종, 국어독본 8종, 일어독본 8종, 한문독본 4종, 

이과 2종, 도화 4종, 습자첩 4종, 산술서 4종이 나왔다. 이와 같이 

편찬된 교과서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보급하다가 대여의 형식, 그

리고 자비 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당시 검인제를 운영

하면서 나타난 경향을 보면 자연과학, 실업 및 종교 계통의 도서는 

대부분 당국의 인정을 받은 반면, 역사, 수신, 일어, 한문 및 지리, 

어학의 도서는 인가받지 못한 도서들이 많았다. 특히, 청년들이 애

독하던 서적 및 신문들이 압수당하여 수십만 권이 불태워졌는데, 

대표적인 서적은 아래와 같다.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157-159쪽)

도서명 지은이 도서명 지은이

을지문덕전 신채호 금수회의록 안국선

이순신전 신채호 자유종 이해조

(음빙실)자유서 양계초 몽견제갈량 유원표

월남망국사 이상익, 현채 20세기 조선론 김대희

서사건국지 박은식 청년입지론 유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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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화기 사립학교 현황

개화기(1876-1910)에 고성군(北)과 간성군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아래의 일람표에서 보듯이 간성군에 이렇

게 많은 학교들이 이른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개화의 사상이 

일찍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개항지

이면서 문교의 도시 원산과 간성의 지리적인 근접성이 낳은 교육의 

영향사로 볼 수 있다.   

고성군편과 간성군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914년 3월 이전

까지는 고성군(北)과 간성군이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학교명 소재지
설립, 또는
운영 시기

출처

유신학교
(楡新學校)

서면 백천교리
유점사내 1907.4.21 대한매일신보

동일학교
(東一學校)

일북면 창대리
신계사내 1907.8 대한매일신보

고성야소학교
(耶蘇學校) 동면 동리 1910년 이전 국가기록원

영창학교
(永昌學校) 일북면 추동리 1910년경 대한매일신보

고성군편

<개화기 사립학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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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 금강산 유점사내

•설립 시기   1907년 4월 21일(?)

•설립 주체   금강산 유점사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 유신학교 고백>

개학일자는 음력 2월 29일 보통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전, 외전, 어학, 지지, 역사, 산술, 국

문, 습자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유신학교>

찬성기부를 송부한 것이 다음과 같다.

학교사무소에서 한화 30원, 총무 김벽암

씨 10원

명진학교감 고백

<대한매일신보, 1907.4.21.일자>

유신학교(楡新學校)

<대한매일신보, 1907.5.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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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신교>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 주관 

김벽암, 김동선, 장대우, 김보련 제씨

가 명진지교(支校) 유신학교를 유점사내

에 설립하고 신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수하고 있다. 불과 수개월에 

학생이 40여 명에 달하였다.

<금강산 유점사 유신학교>

사중(寺中) 20원, 김벽암 이하 5원, 김금담, 허봉암, 유포암, 김동선 

각 1원, 김동담, 최포허 각 50전, 송조암 1원, 황대암 2원, 니인곡 

50전, 전금명 1원, 김응제, 오축산, 박혜성 각 50전, 박성암, 보해 000 

각 30전, 김일운 1원, 장대우, 박선월, 홍수암 각 50전, 고탄옹, 김보

연 각 1원, 엄봉근, 최학눌, 김탄월 각 30전, 강창운, 오성일 각50전,

<대한매일신보, 1907.5.12일자> 

<대한매일신보, 1907.5.24.일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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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80전, 석봉조 20전, 박진종 30전, 문혜산 1원, 김해은, 임정호 

각 30전, 최서연, 니동일, 이혜권, 니진학, 최태원 각 20전, 니승 박사

득 1원, 김응상 오십전, 최해천 20전, 김성오, 윤봉윤 30전, 사비 

권주백 15전, 신춘화 10전, 김병식 30전, 최치상 20전, 니치옥, 권화

삼 각 10전, 안봉식 20전, 김한주 10전, 김운서 30전, 남성칠 10전, 

강성화 20전, 안국서, 권종우, 조경화 각 10전 

합 52원 65전

<대한매일신보, 1907.5.24.일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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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일북면 창대리 신계사내

•설립 시기   1907. 8

•설립 주체   신계사

동일학교(東一學校)

<대한매일신보, 1907.8.17일자>

<선문교육>

강원도 고성군 신계사 승려 한설호가 신계사에 나이 어린 승도를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명은 동일학교라 칭하고 학부에 

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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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동면 동리

•설립 시기   1910년 이전

국가기록원
<강원도고성군야소교학교상황에관한건(헌기제1165호), 1910년, 
관리번호 : CJA0004734>

고성 야소학교(耶蘇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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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기제1,165호>  

강원도고성군 야소학교 상황에 관한 건

함흥분대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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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성군 동면 동리에 설립된 미국감(?)리파 소속 야소학교

에서는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어 내사중에 

있다. 5월 2일 한인 목사 최응규가 오후 8시 경 생도 25,6명을 교실

에 집합하여 칠판에 “대한의 독립과 행복을 위하여 국민이 협동 단결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고 기록하고 생도에

게 강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예년에 원산에서 고성에 선교사가 오는데, 봄가을 2회이었으나, 

올해는 3회 정도 내방하고 있다. 

3) 야소 선교사가 설립한 계통의 원산여학교에 고성지방에서 묘령

(妙齡, 꽃다운 나이)의 부녀들이 입학을 위하여 왕왕 원산으로 오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이상 명치43년(1910년) 5월 18일  

*번역은 의역이 가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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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일북면 추동리

•설립 시기   1910년경

•설립 주체   

영창학교(永昌學校)

<사고>

본보 구람(購覽)하시는 첨군자(여러 점잖은 사람, 여러분)의 편의

를 위하여 지사를 고성(군) 일북면 추동 영창학교내에 설치하였으

니 부근땅에서 본신보를 구람하실 첨군자(여러분)는 지사 사원 

김인식 씨와 교섭하시기 바람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신보, 1910.8.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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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소재지
설립, 또는
운영 시기

출처

봉명학교
(鳳鳴學校)

구산면(丘山面 )
냉천리 1906.8.1 대한매일신보

광명학교
(廣明學校) 간성군 1907.5.14 대한매일신보

일어학교
(日語學校) 군내면(郡內面) 1907.9.18 대한매일신보

명동의숙
(明東義塾)

토성면 아호리
아호교회 1908.12.31 대한매일신보

공명의숙
(公明義塾)

왕곡면(旺谷面)
공수진리 1908년 10월경 대한매일신보

수성학교
(水城學校) 군내면 중리 객사 1908년경 황성신문

숭문의숙
(崇文義塾) 죽도면(竹島面) 1908년경 황성신문

창신의숙
(創新義塾) 토성면(土城面) 1909년경 황성신문

영광의숙
(永光義塾)

오현면(梧峴面)
거진리 1909년 황성신문

간성노동야학교 군내면 1909년 황성신문

측량학교
(測量學校) 구산면 월안리 1909년 황성신문

신명학교
(新明學校) ? 1910년 이전 조선일보

(1937.12.2.)

간성군편

<개화기 사립학교 일람표>

* 위의 표는 관련 문헌과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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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구산면(丘山面) 냉천리 건봉사내

•설립 시기   1906년 8월 1일(신문광고)

•설립 주체   건봉사

봉명학교(鳳鳴學校)

일본의 침�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의식의 각성과 개화문명에 대한 

선각은 불교계에서도 나��다. 1906년 불교연구회를 중심으로 중�

에 명진학교가 설립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전국 주요 사�을 중심으

로 근대학교들이 탄생했다. 그 시작은 건봉사의 봉명학교였다. 봉명

학교는 1906년 8월 1일에 설립되었다. (대한매일신보. 1906.8.1.자� 

김광식,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인북�, 2011, 180쪽) 이는 

관동지방의 근대 사립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양양의 현산학교

의 개교(1906.7.20.)와 비�한 시기이다.(『양양군지』, 2010년 발행 

595쪽) 봉명학교의 개교를 증명하는 신문 보도를 보면, “간성군 건봉

사 김보운(봉명학교설립취지서 작성자)이 신학문 교육을 발달시키고

자 20원을 보조하여 보통학과로 지원(�院)을 설립하고 경내 승려와 

청년제자들을 모집한다”는 명진학교 이�의 광고가 있다.(1906.8.1. 

대한매일신보) 이 내용으로 볼 때, 봉명학교는 설립 당시 ‘명진학교

의 지원(�院)’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설립과 운영

은 각 사�의 독립성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설립의 주역

은 교장인 진학순, 교감 김보운, 회계 이금암(본명 이교재, 독립운동

가 이면서 금암��) 등이었다. 교육과정은 초기에는 보통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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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후 성장하여 유치부, 보통과(초등부), 고등보통과(봉림학교

로 개명된 이후)의 학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1930년대 중반

에 봉명학교를 다닌 이영선의 회고에 따른 것이다. (이영선, 『금강산

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319쪽)교과목은 개교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조선어, 일본어, 영어, 산술, 지리, 역사 등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토요일을 

활용하여 연극, 동화대회, 강연회, 가장행렬, 독서회(봉서소년회), 

민속놀이, 운동회(축구)를 열었다. 봉명학교에는 건봉사 승려 및 인근 

마을의 청소년들은 물론 관동지역에서도 입학생이 모여들었다. 특

히, 봉명학교에서는 건봉사의 넉넉한 재정에 힘입어 각종 장학생을 육

성하였다. 경성의 유학생은 물론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학자금을 지

원하여 20여 명을 배출하였다. 이들 일본 유학생들은 방학이면 봉명학

교에서 특강도 열었고, 후배들에게 독서 및 문예활동을 지도하면서 

문예지 <첫걸음>도 창간하였다. 대표적인 유학생으로 정두석(전 동

국대총장), 조영출(조명암, 월북), 황영진, 최재형(시인), 박보광 등이 

있다.(박설산, 『뚜껑 없는 조선 역사책』 삼장,1994, 98~101쪽) 그

리고 봉명학교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을 전수받으려는 학생들

의 노력도 있었다. 만해는 건봉사에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봉명학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독립운동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봉명학교의 학생들은 설립 당시 국채보상운동(1907)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

로 펼쳤다. 한편 봉명학교는 개교 이후 몇 차례의 부침을 거듭한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봉명학교는 봉서학교라고도 했으며, 근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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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없던 시절에 생긴 학교로 여러 사정으로 존폐를 거듭하다가 

1931~2년에는 대단히 융성했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김광식, 전

게서, 206쪽) 한용운이 편찬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

乾鳳寺末寺事蹟』(1928)에는 1907년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개교하자마자 폐교되었다는 것이 의아할 뿐만 아니라, 

“1907년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에서 춘기 운동회를 인근 15리에 위

치한 팔음리(현 해상리) 앞뜰에서 거행했는데 국기호와 홍예녹문이 

극히 장려하여 방관인(구경꾼)이 3천 명에 달하였다.”(1907.6.22. 

대한매일신보)는 기록이 있으며, “방학을 맞아 봉명학교 내에 1개월

간 일본어 강습소를 개설하고 일본 유학생 이지광을 교수로 하였다”

는 기사(1917.8.9. 매일신보)로 보아 학교운영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용운의 『건봉사사적』(약칭, 1928)이 편찬되는 시

점에 봉명학교의 기록이 없다. 그것은 이영선의 <건봉사 연혁 일람>에

서도 확인되는데, “1928년 2월에 봉서소년회가 창립되고 <문예월간

>을 발행하였으며, 소년, 소녀들에게 조선어를 강습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1921년에 봉림학교가 설립되었다가 1924년에 폐지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봉명학교가 봉림학교로 전환되었던 사정은 정확히 파

악할 수 없으나 일제의 탄압과 더불어 건봉사 내의 여러 사정으로 근

대의 교육운동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봉림학교와 관

련한 신문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고성군 오대면 건봉사 현 주지 

이대련, 전 화상 이운파, 김영찬등은 사내 청년과 부근 보통학교 졸업

생 또는 학력 관계상 학업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자제들의 앞날을 

애석히 생각하여 만여 원 가격의 토지 년 수익 백미 5천두 가량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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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출자하여 고등보통과 초등보통 혼합제의 봉림학교를 설립

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오는 4월에 생도 

200명을 모집, 개교할 예정이라더라”(1923. 3.24 동아일보) 이후 

봉명학교는 결국 만세사건(1935)과 조선어 개설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고 1939년에 폐교를 당하는 비운을 맞는다. 그러나 이영선

의 건봉사 연혁에는 1942년에 최재형(동경 유학생), 최영준이 봉명

학교 교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봉명학교는 해방 시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봉명학교는 해방 후 소련

군정 시기인 1945년 10월에는 냉천인민학교로 개명되고 함흥조 교

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로써 국난의 시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근

대교육을 담당했던 봉명학교의 역사는 일단락되었다.

<광고>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 김보운 씨가 신학문 교육을 발달코자 열심

히 찬양(贊揚)하여 본사중(건봉사일동)으로 신화 20원을 보조하고 보

통학과 (과정)로 (명진학교) 지원을 설립하였다. 경내 승려와 청년제

자를 모집함으로 이와 같이 널

리 알림.

명진학교 고백

<대한매일신보, 1906.8.1일자>



68  | 배움의 기억과 전통 69

강원도 간성군 금강산 건봉사 봉명학교 취지

우리 대한국에는 오직 유불선 3도가 있어서 그 우뚝한 기세가

동쪽으로 몰려와서 마치 다리가 세 개 달린 솥발과 같다. 그러나 

선도(仙道)는 그림자 같아서 더 말할 것 없고, 유가의 6경(六

經)에 있어서는 입으로 막힘 없이 외우기는 하지만 변화 없는 고집

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불가의 3장(三藏)은 드물기

는 하나 마음으로 통함에 미거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지라. 그 

누가 우리의 암담한 앞길에 등불을 밝힐 수 있겠으며, 그 누가 

우리의 헤매는 나룻 길에 뗏목을 놓아 건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까마득히 세상을 모르고 있어 우리 동방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외국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게 된 것을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라 해도 널리 알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갓 쓴 선비나 머리 깎은 중들은 옛것을 

지키다가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때나 기다리는 사람들 어찌 이 

나라를회복시킬 방법을 기약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여러 

곳에서 관립 혹은 공립, 사립의 학교가 더욱 많아져 젊은 남녀와 

승려, 그리고 고아들이 앞다투어 한결같이 학업에 힘쓰고자 하니 

우리를 행복케 할 아름다운 운세여! 나라를 위하는 기초이자 국민

을 위한 지침이 이렇게 위대하고 왕성할 줄이야! 어떤 이가 묻기

를 무슨 학문을 가르칠 것이며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가 하자 이

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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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의 신학문과 역사를 모두 열람하면 어찌 한기(漢記), 

송기(宋記)의 통감(通鑑) 몇 편에 그칠 것이며 세계의 여러 나라 

형편을 분명히 가릴 줄 안다면 모든 개화의 온갖 이치를 알게 되어 

뛰어난 영재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교가 될 것이고 거침

없이 잘하는 웅변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더불어 둘 다 편리할 것이

다. 이제 그 누가 감히 업신여길 것인가. 그리하여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민생의 산업이 교육을 버리고 어느 것이 

적합하며 이를 미루고 어느 것을 하겠는가.”       

비유하자면 명약과 같아서 녹용 7푼과 산삼 3푼으로 보약을 

달여서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여 여윈 몸이 다시 건강하여진다면 

대장부들이 세상에서 뽐내어 이 시대의 인재가 되리라. 그리하여 

독립운동도 잘 해내고 자유도 잘 누리게 되리니, 어떤 적인들 굴복

하지 않겠으며 어떤 일인들 못 이루겠는가. 이런 연후에 신학문

의 교육에 힘입어 성인들의 가르침에 힘쓴다면 두 날개가 달린 조화

로운 새와 같을 것이고, 문명의 발달을 체험하여 불교에 뜻을 둔

다면 두 바퀴가 달린 수레와 같이 한 쌍이 되어서 선정(禪定)

과 지혜가 함께 넉넉하게 갖추게 될 터인데 어찌 구학문과 신학

문의 차이를 구름과 진흙, 검은색과 흰색의 구분처럼 차이를 말

하겠는가. 

대개 이 건봉사는 관동지방의 큰 사찰인 터라 옹기종기 치솟은 

금강산의 남쪽 기슭에 드넓은 동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은 

높은 산으로 보림굴(普琳窟)과 봉암(鳳巖)이 있고 남쪽에는

향로봉(香爐峯)과 설악산(雪嶽山)이 바라다 보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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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間)의 당우(堂宇)와 수백 명의 승려가 있다. 이에 학교를 

설립하고 봉명(鳳鳴)이란 간판을 건 것은 풍악이 아홉 가락 끝

날 때 봉황이 찾아 왔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응하며, 의견을 같이하여 같은 소리로 서로 찾아서 불교의 큰 방법

도 연구하고 신학문의 교육에 참여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

로 정성을 다하여 티끌 모아 태산의 은혜에 보답한다면 원효대사

(元曉大師)와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짠 비에 목관을 내던지

게 될 것이며,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왕실에 공들인 보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명망 있는 선비거나 

산속에 사는 중들은 재빨리 찾아와서 심혈을 기울인 배움의 터전

으로 모여 차차 발전하여 나아가서 지혜가 열리고 문화가 발달하

여서 우리 임금님을 요순(堯舜) 임금 이상으로 만들 것이며 끝

내는 동방에 없었던 태평시대가 오도록 할 것을 머리를 조아리면

서 절하고 목탁을 치면서 기도하나이다.

발기인 진학순(秦學純) 김보운(金寶雲) / 황성신문, 1907.1.26.

일자 1면 게재 역

*번역문은 이영선의 『금강산 건봉사사적』(2003), 322-324쪽에서 가져와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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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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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의연금수입광고[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7.04.09.일자]

●杆城郡乾봉寺봉鳴學校
교長 秦學純 壹圓, 副校長 김鶴林 교監 김寶雲 學監 죠靑隱 評議
長 뎡(정)만化 각 壹圓, 幹事 김碧應 拾錢, 니性海 오拾錢 王鏡月 
貳拾錢 김印虛 雲담 각오拾錢, 敎師 김正 貳圓, 니晦명 貳拾
錢, 書務 뎡混源 貳拾錢, 김寶蓮 十戔, 會計 박日崙 五十전, 卓凌
處 二十錢, 김泰運 五十錢, 김東운 參十錢, 評議員 西念 十錢, 玄
東林 五拾錢, 김月松 二拾錢, 유性潭 拾錢, 黃普應 五拾錢, 박明虛 
壹元, 김龍潭 拾錢, 리운坡 三拾錢, 림淵月 五拾錢, 황應化 拾뎐, 
변祥운 二拾錢, 리應湖 拾錢, 한雪巖 三拾錢, 김雪谷 拾五錢, 박寧
隱 拾錢, 丁南파 五拾전, 봉谷 拾젼, 김龍셩 五拾전, 죠日波 四
拾젼, 뎡錦션 오拾전 贊成員 김慧菴 壹圓, 윤碧담 四拾전, 박雙月 
壹圓, 죠漢月 拾錢, 죠부如 四拾錢, 粱景담 廿錢, 니浦蓮 壹圓, 全
靑庵 五拾錢, 니湛海 張月庵 각壹圓, 니錦菴 김鶴巖 박玄應 니雪
吼 각五拾錢, 뎡萬雨 三拾젼, 김月虛 申三暉 각貳拾젼, 니東源 
拾전, 영숙 貳拾뎐, 卓弘슈 拾五뎐, 普광 徐能孝 高智衍 각貳
拾錢, 김斗敏 김德蓮 니泰華 각三拾錢, 니智允 拾錢, 니凌雲 한應
典 卞祥雲 吳蓉珠 각貳拾錢, 김永根 五拾젼, 申智月 니문協 박栗
菴 김相烈 김大榮 김復雲 각拾젼, 申鼎煕 拾壹錢, 김봉紀 三拾젼, 
學徒(40) 박光憲 拾錢, 니봉冠 洪東근 니桂祥 함寬永 김東元 鄭
恩 박宗문 함五峯 洪應敏 각貳拾錢, 니東一 拾五錢, 姜性完 全
壽天 林致容 김錦完 黃錦근 김惺察 송侑간 全性甲 池大成 뎡普明 
니侑宗 김병根 김桂弘 김壽찬 김善봉 장台셥 각拾젼, 뎡在根 貳
拾錢, 龍意珠 함建祚 김定禪 니奉玉 趙在順 니元明 知宗 함玄
覺 김在英 각拾錢, 장봉覲 貳拾錢, 文應機 니應訓 각五錢, 尼僧 正
心 廣喜 각壹圓, 知順 三眞 恩必 富永 각五拾錢, 義謙 三拾錢, 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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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惠 南興 각廿錢, 快得 三義 一三 昌福 法益 恩相 奉攝 각拾錢, 
박召史 壹圓, 박召史 五拾錢, 김召史 拾錢, 함召史 리召史 각貳拾
錢, 使喚 權敬念 黃成玉 함巨門 리興雲 全致學 김致燁 리澤善 安
希天 具仕允 林雲集 安仕玄 리敬瑞 리景善 南重吉 박允祥 김正根 
應三 洪在洙 拾錢, 林春瑞 貳錢, 기松岳 成學賢 김黃龍 리相
福 김守根 장台演 김太文 김成和 高先童 김龍伊 安聖三 김聖文 김
병淳 각五錢, 粱占石 함命哲 각三錢, 리白源 貳錢, 김百源 五拾錢, 
萬日會念佛契中 壹百圓, 合 壹百四拾六圓 七拾六錢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대한매일신보(국한문)[大韓每日申報
(국한문)], 1907040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간성군건봉사봉명학교>   

교장 진학순 1원, 부교장 김학림, 교감 김보운, 학감 조청은, 평의장 

정만화 각 1원, 간사 김벽응 10전, 이성해 50전, 왕경월 20전, 김

인허, 최운담 각 50전, 교사 김정태 2원, 이회명 20전, 서무 정혼원 20

전, 김보련 10전, 회계 박일륜 50전, 탁능허 20전, 김태운 50전, 김동

운 30전, 평의원 최서념 10전, 현동림 50전, 김월송 20전,유성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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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전, 황보응 50전, 박명허 1원(元), 김용담 10전, 리운파 30전, 

림연월 50전, 황응화 10전, 변상운 20전, 리응호 10전, 한설암 30

전, 김운곡 15전, 박영은 10전, 정남파 50전, 한봉곡 10전, 김용성 

50전, 조일파 40전, 정금선 50전, 찬성원 김혜암 1원, 윤벽담 40전, 

박쌍월 1원, 조한월 10전, 조부여 40전, 양경담 20전, 니포련 1원, 

전청암 50전, 니담해, 장월암 각 1원, 니금암, 김학암, 박현응, 니설

후 각 50전, 정만우 30전, 김월허, 신삼휘 각 20전, 니동원 10전, 

최영숙 20전, 탁홍수 15전, 최보광, 서능효, 고지연 각 20전, 김두

민, 김덕련, 니태엽 각 30전, 니지윤 10전, 니능운, 한응전, 변상운, 

오용주 각 20전, 김영근 50전, 신지월, 니문협, 박율암, 김상렬, 김

대영, 김복운 각 10전, 신정희, 11전, 김봉기 30전, 학도(40) 박광

헌 10전, 니봉관, 홍동근, 니계상, 함관영, 김동원, 정태은,박종문, 

함오봉, 홍응민 각 20전, 니동일 15전, 강성완, 전수천, 임치용, 김

금완, 황금근, 김성찰, 송유간, 전성갑, 지대성, 정보명, 니유종, 김

병근, 김계홍, 김수찬, 김선봉, 장태섭 각 10전, 정재근 20전, 용의

주, 함건조, 김정선, 니봉옥, 조재순, 니원명, 최지종, 함현각, 김재

영 각 10전, 장봉근 20전, 문응기, 니응훈 각 5전, 니승 정심, 광희 

각1원, 지순, 삼진, 은필, 부영 각 50전, 의겸 30전, 예전, 자혜, 남흥 

각 20전, 쾌득, 삼의, 일삼, 창복, 법익, 은상, 봉섭 각 10전, 박소사 

1원, 박소사 50전, 김소사 10전, 함소사, 리소사 각 20전, 사환 권

경념, 황성옥, 함거문, 리흥운, 전치학, 김치엽, 리택선, 안희천, 구

사윤, 임운집, 안사현, 리경서, 리경선, 남중길, 박윤상, 김정근, 최

응삼, 홍재수 각 10전, 임춘서 2전, 기송악, 성학현, 김황용, 리상복, 



77

김수근, 장태인, 김태문, 김성화, 고선동, 김용이, 안성삼, 김송문, 

김병순 각 5전, 양점석, 함명철 각 3전, 리백원 2전, 김백원 50전, 

만일회염불계중 100원, 합 146원 76전.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대한매일신보(국한문)
[大韓每日申報(국한문)], 1907.04.0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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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 강사 본교 

찬성원 이회명 씨가 기부금 20원을 송교

하였기에 이를 광고함.

명진학교감 고백

<대한매일신보, 1907.5.17일자>

<봉교운동>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에서 춘기 

운동을 부근 15리 팔음리 뜰에서 거행하

였다. 국기호와 홍귀녹문이 극히 웅장하

고 방관인이 3천명에 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7.6.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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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흥학>

간성군 구산면 월안리에 사

는 최돈철 씨가 작년(1908년) 

10월에 그 고을 봉명학교내

에 측량과를 설립하고 열심 

교수하여 졸업생이 10여 인에 

달하고 또 자기의 묘막에 학

교를 부설하고 교수한다더라.

<건봉황건>

간성군 건봉사내 봉명학교에서 

음력 4월 15일 정오에 어떤 사람 

39명이 누런 두건과 누런 옷을 

입은 채 총과 칼을 소지하고 뒷산

으로 내려와 승려에게 금화 40원

을 탈취해 갔다더라.

(의병들로 추정됨)

<대한매일신보, 1909.6.30.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6.30.일자>

<대한매일신보, 1910.6.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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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설립 시기   1907년 5월 이전

•설립 주체   

광명학교(廣明學校)

광명학교는 1907년 전후 간성군에 설치, 운영되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양양군 현산학교의 춘기운동회에 참가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현산학교와 광명학교가 연합운동회를 개최

하였으며, 학생 20여 명과 교사가 참여하였다. 두 학교의 연합운동

회가 관례적인 행사인지 학교 사이에 어� 연결점을 시사하는지는 

알 수 없다.

<황성신문, 1907.5.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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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교 춘기운동>

동쪽에서 온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본년(1907년) 음력 3월 16일

에 양양 현산학교에서 낙산사 아래 광활한 해빈에서 큰 운동장에 

울타리를 치고 푸른문 차일과 부교가 높이 질서정연하게 설치되었

다. 당일에는 봄비가 그치고 만촌에 꽃과 버들이 가득 눈에 비치고 

있었다. 현산학교 학도 200여 명과 간성 광명학교 학도 20여 명

이 연합운동을 하였다. 관광하는 사람들이 원근 촌과 인근 군에서 

온 손님이 운동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식의 순서를 보면,

모든 절차는 현산학교 임직원들이 맡고 내빈 중에 외국인이 많

으니 체조교사, 양양경찰서 보조원, 우편소장, 통역, 그리고 간성 

교사 1인이다. 행사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하오 6시에 종료했다. 

매 행사마다 양양교장과 교사가 3등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시상

마다 음악을 연주하였다. 관광온 사람들의 갈채가 요한했다고 한

다.

① 체조

② 사중성구

③ 차승경주

④ 제등경주

⑤ 오찬(점심)

⑥ 목삽조구

⑦ 획계인경

⑧ 삼족경주

⑨ 타산경주

⑩ 소찬(간식)

⑪ 병족경약

⑫ 대낭발기

⑬ 엄목쟁기

⑭ 내빈연설

⑮ 석찬(저녁)

⑯ 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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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郡內面)

•설립 시기   1907년 전후

•설립 주체   

일어학교(日語學校)

간성군에 설립된 ‘일어학교’에 관한 내용은 간단한 신문기사의 언

급에 그� 뿐이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달(8월) 

28일에 의병 150명이 간성군을 습격하여 일어학교와 우편취급소 전

부를 파�하고 4일간 두�(��)하다가 건봉사를 또 습격하고 고미

성(��城) 부근으로 향하였다.”(1907.9.18. 대한매일신보) 이 학교

의 설립과정이나 성격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나, 의병의 습격을 받

은 것으로 볼 때, 간성군이 설립에 관여한 학교일 가�성이 �보인다. 

지난 28일에 의병 150 여명이 간

성군을 피격하였는데, 일어학교

와 우편취급소 전부를 훼파하고 

4일간을 두류(逗留, 멈추고 살피

다)하다가 건봉사를 습격하고 고

미성 부근으로 향해 갔다고 한다. 

의로운 무리들은 사슴을 수렵하

던 산포수로 의병이 가장 많은 곳

은 양구, 인제  등이라 한다. 
<황성신문, 1907.5.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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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토성면 아호리(현 아야진) 아호기독교회내

•설립 시기   1908년경

•설립 주체   최상기 외(김홍규, 주우남, 윤양오)

명동의숙(明東義塾),명동학교

명동학교는 토성면 아호리(지금의 아야진리) 아호기독교 교회 

내에 설립한 학교이다. 설립과정은 보면, 그 고을에 사는 최상기의 

열성으로 설립되었으며 최씨가 100원을 보조하여 학교집을 수리

하고 �한한 학도의 의식(��)을 담당하여 열심 교수한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다.(1909.1.10 대한매일신보) 이 내용만으로는 명동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다. 이어진 또 다른 

기사에는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등이 아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

는데 생도가 50여 명이고, 노동학생이 40여 명, 측량 생도가 30여 명

이었다고 한다.(1909.2.26. 대한매일신보)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심상(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측량과 노동야학 과

정도 운영하였다. 또한 진급과 관련한 기사에 따르면, 1910년 1월

에 진급시�을 보았는데, 고등과 우등생으로 지갑진 이하 11명이고, 

심상과 우등생은 최천수 외 8명이며, 교장 최상기가 상장과 상품을 

전해주었다고 한다.(1910. 2.27 황성신문)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명동학교는 소학교의 학제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과목

은 심상과의 경우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지리, 역사, 외국어 등이었던 것으로추정된다.

(소학교령 8조)



84  |  배움의 기억과 전통 85

이 학교의 폐교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나, 1913년 춘천헌

병대에서 조사한 통계(『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04

쪽)에서 명동학교의 기록이 없다. 아마 인가를 받지 못하여 일시 폐교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통계에는 간성군의 사립학교로는 공명

학교와 영광학교뿐이다. 일본은 1908년 8월에 사립학교령을 발표

하여 자율적인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설이 미비한 사립

학교는 강제적으로 폐교조치를 당했다. 1909년까지 인가를 출원한 

1995개 학교 중에 인가된 학교가 겨우 820개 학교였으며, 그중 종

교계가 778개, 민족계 학교는 42개에 불과했다고 하니 민족계 학교

의 탄압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

시습, 2009, 82쪽) 

또 다른 신문보도에서는 ‘명동의숙’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명동의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며, 토성면 아야진리

에 위치한다.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다. 천신만고(千

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

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 1927.9.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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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명동학교흥왕>

간성군 아호에 신사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윤양호 제씨가 교육

에 열심히 노력하여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생도가 50여 명이

고, 노동 학생이 40여 명이고, 측량 학생이 30여 명이다. 교장 

최상기 씨가 그 학교 경비를 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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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거>

간성군 토성면 아호 명동학교

는 최상규 씨가 열심히 창건한 것

인데, 그가 100원을 의연하여 교사

를 수리하고 빈한한 생도의 의식

(옷과 먹을 것)을 자담하고 권장

하고 있다.

<최씨열씸>

간성군 토성면 아호에 있

는 명동학교는 그 고을에 사

는 최상기 씨가 열심히 설립

한 학교인데, 최씨가 100환

을 보조하여 학교집을 수리

하고 빈한한 학도의 의식을 

담당하여 열심히 교수한다.

<대한매일신보, 1909.1.9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1.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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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정대>

간성군 신사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윤양오 제씨가 교육의 열성

으로 아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다. 생도가 50여 명이고 노동 학생

이 40여 명, 측량 학원이 30여 명이다. 교장 최상기는 이 3개 학교의 

소용품을 자당하고 있다. 

<동교진급>

강원도 간성군 토성면 아호 기

독교회내 명동학교에서 지난 달

에 진급시험을 보았는데, 고등과 

우등생에 지갑진 이하 2인, 심상

과 우등생에 최천수 이하 8인이

다. 교장 최상기, 학감 최원설 양

씨가 일장 권면하고 나서 상품을 

수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황성신문, 1910.2.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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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경시>

강원도 간성군 토성면 아호 

기독교회내 명동학교에서 지난 

달 진급시험을 보았는데, 우등

생은 지갑진, 박학률, 박재원 씨 

등 12인이고, 교장 최상기, 학

감 최윤설 양씨가 일반 학도를 

열심 권면하고 우수 상품을 수여

하였다. 

<뢰유3씨>

간성군 토성면 명동의숙은 창설한 지 2개년에 학생이 50여 명에 

달하였다. 숙장 최상기 씨와 숙감 최윤우 씨의 열성으로 교비의 

군출(窘絀, 군색함이 없이)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 김교한 씨는 월급

을 감봉하고 열심 교수하여 칭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10.3.6일자>

<황성신문, 1910.7.21.일자(명동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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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탐방>

교육계, 동명의숙(1908년에 설립된 명동의숙의 오류인 듯)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양양일기자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학교로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

는 중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

무하고 있다. 

*본문에서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전제로 한다면 명동의숙은 1906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7.9.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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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왕곡면 공수진리(현 공현진)

•설립 시기   1908년 10월경

•설립 주체   전 참봉 김덕삼, 박근홍 외(김홍규, 김진호 등)

공명의숙(公明義塾),공명학교

공명의숙은 간성군 왕곡면에 설립된 학교이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제작한 조선지리지[<조선5만분의1지형도>대정4년(1915

년) 실측, 한국사데이터�이� 제공]에서는 왕곡면 공현진리에 학교

가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이 공명의숙일 가�성이 높다. 한

편 이 지도에는 간성군에 3개의 학교(간성, 거진, 공현진)가 표기되

어 있을 뿐이다. 또한 1915년에 작성한 간성군 죽왕면 가진리 토지

조사부(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작성)에 공수진리(지금의 공현

진리)에 사는 박기성 씨의 토지(�� 500�) 중 일부가 “사립공명

학교재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공명의숙은 공현진리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명의숙에 관한 신문보도를 ��보면, “공명의숙에서 작년(1909) 

12월에 졸업시�을 실시했는데 4학년 주헌 외 3명이고, 3학년 정대

봉 외 4명, 2학년 강천갑 외 3명, 1학년에 박학봉 외 3명이다”라는 

기록이 있다.(1910.3.13 대한매일신보) 따라서 교육과정은 당시 

사립학교령에 따라 4년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명의숙은 창립하고 나서 진취의 희망이 확실히 있음으로 왕곡

리최씨 종중과 금성리(지금 왕곡리, 금성리는 오봉1리)최씨 종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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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리(지금 왕곡리, 금성리는 오봉1리) 함씨 종중에서 논 1石落을 

기부하였다고 한다.(1910.7.5. 황성신문) 또한 “공명의숙은 숙장 김

진호, 숙감 박근형, 학감 김홍규, 총무 김내현, 찬무 강석화, 사무 박

기성 등이 열성적으로 하여 생도가 40 명이고, 김순팔, 고학순 씨의 

찬성으로 노동야학생이 50여 명이며, 또한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사 

주원의 부인이 명예로 교수하였다. 그리고 작년 추기에 박근형이 70

여 원을 연출하여 경내 학교의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박사

순 100원, 이제철 10원, 이화일 1원, 원산에 사는 최각 15원을 의연

하였으며, 면내의 김재근, 안병하, 박봉의, 차성택 등이 매년 100원

씩 연조하여 학교 유지를 계약하여 칭송을 받았다”는 기사가 눈에 

띤다.(1910.3.12. 대한매일신보) 이 기사 내용에서 학교의 규모와 

세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숙장과 숙감(교무), 학감(학생의 품행 및 

규율), 총무 등 학교 임원이 6명이고 교무분장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

아 학교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후원금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가 운영

되었을 것이다. 특히 군내 여러 학교와 연합운동회라는 큰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학교의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이 행사는 청소년

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연합운동회는 우리 민족에게 대중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문화행사였다. 그래서 일제는 이를 통제하기도 하였

다. 한편, 춘천헌병대에서 1913년에 작성한 통계에 공명학교가 등재

된 것은 이 학교가 재정이 안정적이며, 사립학교령의 기준과 요건을 

갖춘 근대학교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춘천헌병대, 전게서,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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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의거>

간성군 왕곡면 공명의숙은 거주하는 전(前) 참봉인 김덕삼, 박

근홍 양씨의 열심 찬성으로 생도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숙사가 

협착하여 양씨의 경비 자담으로 머지

않아 숙사를 경영한다고 하니 양씨

의 의거를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고 

있다.

<해상정대>

간성군 신사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윤양오 제씨가 교육의 열성

으로 아호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생도가 50여 명, 노동 학생이 

<대한매일신보, 1909.2.21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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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명, 측량 학생이 30여 명이다. 교장 최상기 씨는 3교에 소용품

을 자당한다. 또한 토성면 금화정은 노동 학생이 30여 명이고, 운

봉리는 노동 학생이 40여 명이고, 학야동은 노동 학생이 20여 명

이며, 김주현 씨가 경비를 자담하고 교수한다. 왕곡면 공명학교는 

개학한지 불과 4,5삭에 생도가 생도가 일취하여 숙사가 협착하다. 

그 학교 교감 김홍규, 학감 박근홍 양씨가 교사 건축비를 자담 경시

하였다. 죽도면은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 씨가 교수하며, 

군내에 중앙학교를 창건하기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같아 향교

를 방장수리 중이라 한다. 

<간성희문>

간성군 왕곡면 공명의숙은 숙장 김진호, 총무 김내현, 숙감 박근

형, 학감 김홍규, 찬무 강석화, 사무 박기성 제씨가 열심 유지하여 

생도가 40여 명이다. 김순팔, 고학순 양씨의 찬성으로 노동 야학생이 

50여 명이다. 또한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사 주원 씨의 부인이 명예

로 교수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 박근형 씨가 금화 70여 환을 연출하여

<대한매일신보, 1910.3.12.일자(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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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학교의 연합운동회를 설행하였으며, 박사순 씨가 100환, 이

재철 씨가 10환, 이화일 씨가 1환, 원산 거주하는 최각 씨가 15환을 

의연하였다. 또한 김재근, 안병하, 박봉의, 함영규, 차성택 5명이 

매년 100환 씩 연조하여 학교를 유지할 방침을 완전히 하기로 계약

하였다. 이들의 의무를 모두가 칭송하고 있다. 

<공명졸업>

간성군 왕곡면 공명의숙에서 

작년 12월에 졸업시험을 보았는

데, 4학년에 주헌, 박용식, 김태협, 

안정인, 3학년에 정대봉, 박영조, 

손백길, 이성일, 정팔봉, 2학년에 

강천갑, 안인훈, 서재신, 최문학, 

1학년에 박학봉, 정등용, 안인기, 

서상갑 등이다.

<대한매일신보, 1910.3.12.일자(국한혼용문)>

<대한매일신보, 1910.3.13.일자(국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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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의연>

간성군 공명의숙에서 본사 경비

를 보조하기 위하여 금 1원 50전을 

기부하였다.

<종답부교>

간성군 공명의숙은 창립 경년에 

진취의 희망이 확실하다. 왕곡리 

최씨 종중과 금성리 함씨 종중에

서 논 1석락(섬지기)을 기부하였

다.

<대한매일신보, 1910.3.15.일자>

<대한매일신보, 1910.7.5일자>



96  | 배움의 기억과 전통 97

•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郡內面) 중리(中里) 객사(客舍, 客館)

•설립 시기   1908년경

•설립 주체   간성군수 이면익, 군주사 함유도 등 지역유지

수성학교(水城學校)

수성학교는 1908년 말 군 객사의 장소에 간성군수 이면익(��

�) 등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남�억이 설립한 관동학회의 

교육운동과 관련이 �은 것으로 파악된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관동학회가 점차로 발전하는 결과로 도내 각군에 지회를 개설하였

는데, 간성과 삼� 양군 인사가 학교를 설립하고 지회를 청원하여 

관동학회의 인�를 �하였다”고 전한다.(1908.12.26. 황성신문) 

한편 수성학교 설립자들과 관동지회의 관계를 나�내는 또 다른 

기사는 “간성군수 이면익은 20원, 군주사 함유도는 10원을 관동학

회에 기부하였다”고 전한다.(1909.6.23. 황성신문) 또한 “군수 이면익

과 군주사 함유도, 그리고 지방위원 황병성 등이 군 객사(�舍)에 

수성학교를 설립한 지 불과 반년에 군의 학교가 7�이고 생도는 6백

여 명에 달하였다”는 기사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1909.8.13. 

황성신문)     

당시 간성군에 7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600여 명의 학생들이 근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가 �다. 그�데 “수

성학교는 학교의 생도수가 날로 증가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면

서 제반 성적이 우수하여 전진의 희망이 있었는데, 일본 수비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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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학교를 점거하려고 하자 학교 임원들이 일본 헌병사령부와 

교섭하는 중이다”라는 신문기사(1910.4.7. 대한매일신보)가 있었던 점

으로 볼 때, 일제 강점을 앞두고 일본의 헌병부대가 학교 건물을 (부

대건물) 점령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기사는 “군내면 사립 수성학교는 군수 이면익, 군주사 함유도, 

송도상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하나같이 감독하고 있다. 송의근은 군청

에서 사퇴한 후 매일 2시간씩 명예로 교수를 담임할 뿐만 아니라 교감 

직무도 맡아 열심으로 교도하니 생도들이 감화하여 더욱 면려함으로 

진취의 희망이 있다”고 전한다.

(1910.6.19. 황성신문) 

이렇게 수성학교는 날로 성장하여 1912년 3월 6일 간성군의 최초 

공립보통학교인 간성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어 교학의 맥을 이어갔

다.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42쪽)따라서 수성

학교는 간성공립보통학교의 전신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간성초등

학교의 역사는 수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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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회기부>

횡성군수 심흥택 씨는 50원, 간성군수 

이면익 씨는 20원, 간성군 주사 함유도 씨

는 10원을 관동학회에 기부하고 학회의 

발전을 찬성하였다.

<간성호소식>

간성군수 이면익, 간성군 주사 

함유도, 지방위원 황병성 3씨 등

이 간성군 頑固 제씨를 권성하

여 객사에 수성학교를 설립한 지 

불과 반년에 간성군의 학교가 7

곳에 생도가 600여 명에 달했다

고 한다.

<황성신문, 1909.8.13일자>

<황성신문, 1909.6.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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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1910.4.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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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욕점>

강원도 간성군 신사 제씨가 설

립한 수성학교는 제반 성적이 아

주 양호하여 발전의 희망이 있다

는데, 일본수비대에서 그 학교를 

점거하려고 하자 학교 임원이 일

본 헌병사령부와 교섭하는 중이

라고 한다.

<수교와 일대>

간성인사들이 합자하여 사립수

성학교를 설립하고 학원을 모집, 

교수하여 진취의 희망이 있다고 하

는데, 간성군 주재 일본수비대에

서 (학교를) 점거하려고 하여 학도

가 해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 임원 제씨가 현재 교섭 중이

라 한다.

<대한매일신보, 1910.4.7.일자>

<황성신문, 1910.4.7일자>



101

<송주사의 열심>

강원도 간성군 군내면 사립수성학교는 군수 이면익, 군주사 함

유도, 송도상 제씨가 교황(학교의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동 

감독하고 있는데, 송의근 씨는 부임 이후로 군청에서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명예로 교수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교감 직무를 맡아 열

심히 교도하고 있다. 이 학교 생도들이 그 열성에 감화되어 일층 

(학업에) 면려함으로 진취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생도 함건

조가 돈이 없어 공업전습소의 시험을 치르지 못함을 알고 5원을 

의연하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고, 부인 최경자 씨는 금 5원을 

본교에 의연하여 칭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성신문, 1910.6.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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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죽도면  [당시 면소재지는 금포리(야촌리)]

•설립 시기   1908년경

•설립 주체   윤양오 등

숭문의숙(崇文義塾)

1909.2.26.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간성군 죽도면에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가 교수하였다”란 기사가 등장하면서 숭문의숙은 

세상에 이�을 남기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자료는 확인이 되지 �고 

있다. 다만, 1909년 다른 신문기사에서 간성군 관내 학교가 ‘7�’

라고 �히고 있어 숭문의숙도 그 하나로 지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09.8.13. 황성신문)

<해상정대>

죽도면은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 씨가 교수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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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토성면

•설립 시기   1909년경

•설립 주체   강한철, 이덕일, 한치룡, 이희찬, 이심원 외

창신의숙(創新義塾)

창신의숙은 간성군 토성면에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창신의숙을 

소개하는 신문기사에는 “창신의숙은 토성면에 사는 강한철, 이덕일, 

한치�, 이희찬, 이심원의 열성으로 설립하였는데, 이심원은 10리 

정도 거리를 비�람을 �하지 �고 숙무를 �리하고 있다. 그리고 

군주사 송의근과 각면 의숙의 설립자 모두가 군내에 우선적으로 심상

과와 고등과를 설치하고 장래에는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논의중이라

더라”는 내용을 전한다.

<황성신문, 1910.9.3.일자>



104  | 배움의 기억과 전통 105

•학교 위치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설립 시기   1909년

•설립 주체   임중현, 김종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 김의종 등

영광의숙(永光義塾), 영광학교

영광의숙은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임중현, 

김종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이 공동으로 �자하여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의연금과 명단을 보면, 원산의 박창윤 100원과 백미 1석, 

윤태신 3원, �양의 양준근 10원, 제주 고기현 1원, 영덕 이경녀 1원, 

일본인 하모씨 100원, 거진의 임중현, 김정현, 윤태래 외 20여 명

이 300여 원을 기부하였다.(1909.12.18. 황성신문) 이어진 기사

에는 “재학생은 40여 명에 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며 내외국의 

의연을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1909.12.29. 황성신문) 

또 다른 기사는 영광의숙의 발전상황을 전한다. “오대면 거진리에 

사는 임중현 등이 영광의숙을 설립한지 �마 되지 �았는데 학도

가 날로 증가하여 남학생도가 50여 명이고 여학생이 21명에 달하

였고, 각� 여러 사람이 기부한 �이 3천여 원이 되고, 학교 정황이 

점점 발전하고 교사 윤태래는 의무로 교수한다”(1910.1.28. 대한

매일신보) 영광학교는 흥왕을 거듭하여 지역인사들의 후원이 �

이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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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 영광의숙 의연 씨명 금액>

원산항 박창륜 100원과 백미 1석, 윤태신 3원, 평양 양준근 10원, 

제주 고기현, 영덕 이경

녀 각 1원, 일본인 하목

십랑병위 100원, 삼만차

랑 5원, 임중현, 김정현, 

장기순, 한원일 각 50원, 

강석규 30원, 이영수, 김

주녀, 장응서 각 10원, 김

경팔, 김인숙, 김의장 각 

5원, 김평심과 그 부인 각 10원, 윤태래, 홍명녀, 장응칠, 최명달 각 

3원, 연경순, 천경집 각 2원, 박윤근, 김춘화 각 1원

<간성군 영광>

간성군 거진리에 유지 신사 임중

현, 김정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 

제씨가 협의하고 자재를 구취(모음)

하여 사립영광의숙을 창설하였다. 

학생이 우선 40여 명에 달하고 여학

생이 13명이다. 내외국에서 의연한 

제씨의 성의를 모두 칭송한다더라.

<황성신문, 1909.12.28일자>

<황성신문, 1909.12.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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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1910.1.23.일자>

<영광유광>

강원도 간성군 거진리에 사는 신사 임중현, 김정현, 한원일 등 

제씨가 영광의숙을 설립한 지 1달여 만에 생도가 날로 증가하여 

남자 생도가 50여 명이고, 여학생이 21명에 달하였다. 각처 신사 

제씨가 의연한 금액이 3천여 환에 이르렀고, 학교 상황이 날로 발전

하고 교사 윤태래는 의무로 교수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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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1910.1.28.일자>



108  | 배움의 기억과 전통 109

•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

•설립 시기   1909년경

•설립 주체   간성군 노동자 등

간성노동야학교(勞動夜學校)

개화기 초기 야학은 사립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으나, 1908년 

이후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천성호, 전게서, 77쪽) 

간성군에도 최초의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립되었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간성군 노동자 등이 모여 발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제들을 모집하고 교수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남현�이 의무로 교수한다”고 전한다.(1909.8.14. 황성신문)특

히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를 세� 교육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는 사실이 노동야학사에서 높이 �가할 수 

있는 지점이다.

<간성노동학>

간성군 노동자 등이 회동, 발기하여 노

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제를 모집, 교

수하는데,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남현필 

씨가 의무로 교수하고 있다.

<황성신문, 1909.8.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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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건봉사 봉명학교내/ 구산면 월안리

•설립 시기   1909년경

•설립 주체   최돈철

측량학교(測量學校)

<임(명) 간성군 향교직원 최돈철>

<최씨 흥학>

간성군 구산면(1910. 4. 25 오현면

에 통합) 월안리(원당리 일부)에 사는 

최돈철 씨가 작년(1908) 10월에 봉명

학교 내에 측량과를 설치하고 생도를 

모집, 교수하여 졸업생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이후 자기의 묘실에 학교를 또 

설치하고 생도를 열심히 교수한다.

<황성신문, 1909.4.1.일자>

<대한매일신보, 1909.6.30일자>



110  | 배움의 기억과 전통 111

신명학교(新明學校)

학교의 위치, 설립 시기 등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조선일보(1937.12.2.)의 <고성소개판>에서 지역의 입지전적 인물

로 오대면 거진리 태생의 한규용(韓奎鏞) 변호사를 소개하는 가

운데 신명학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

다. 신문에서는 “(한규용의) 20 내외

에 당시 처음으로 설립된 고향의 신명

학교에서 공부”로 소개되었다.  

<고성소개판> ‘입지전중의 인물’에

서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1937.1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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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정리

이상은 고성 지역의 개화기 근대학교에 관한 신문기사 및 문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고성지역의 근대학

교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설립의 주체를 보면, 군수, 

군주사, 지역인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수성학교)와 군 주사

가 설립에 가담한 경우(창신의숙), 그리고 지역유지들과 면장 출신

이나 서숙의 훈장이 참여하는 경우(영광의숙), 그리고 지역유지가 

설립하는 경우(공명의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들은 특별

한 자격을 요하지 않아 군 주사나 서당 및 서숙에서 훈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광의숙처럼 

사범학교와 유학파인 신지식인 출신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었다. 학교마다 교사는 1-2인 정도였으나, 공명

의숙처럼 학교임원이 6명이고 업무분장이 세분화된 경우와 학생이 

많은 명동학교는 2명 이상의 교사가 있었을 것이다. 

교장은 주로 명예직이고 교원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은 

공명학교에서 보듯이 주로 4년제(보통학교)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

된다. 학년을 학기별로 나누고 방학을 실시하였으며, 일과표에 따른 

수업의 진행, 교과시간의 표준화 등으로 볼 때 근대학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목은 주로 조선어 및 한문, 수신, 일본

어, 산술, 이과, 도화, 창가, 수공 등이었다. 봉명학교와 명동학교

처럼 측량과목도 개설하여 시무교육(時務敎育)을 실시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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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8년 <교과용 도서검정 규정>을 공포하여 교과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당시 청소년들의 필독서인 『유년필독』

(1907년 발간) 같은 교재도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시험

은 일반적으로 학기와 학년, 그리고 졸업시험으로 구분되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공명의숙이나 명동학

교에서 진급(졸업)시험을 실시한 기사로 볼 때, 학년말 시험으로 진

급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학연령은 보통 8세 ~10세 

정도이고, 재학생 규모는 군내 ‘7개교 600명’ 수준이었으니 적지 

않은 인원이다.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는 학예회나 운동회가 주된 

활동이며, 기타 독서회나 강연회도 열었다. 봉명학교의 경우 각종 

학예회와 운동회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공명의숙도 연합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교내외활동에 열심을 보였다. 특히 운동회는 학생들

의 사기진작과 협동심을 고양시키는 활동이 되었으며, 지역민들

의 큰 관심 속에서 민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봉명학교의 운동회에 구경꾼이 3천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

명한다. 이후에 일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를 열지 못하도

록 탄압하기도 하였다. 수성학교는 옛 객사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

했다.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교육

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공명의숙의 경우 ‘찬무’라는 직책을 두고 

찬무회도 조직하여 학교운영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환경이 마련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찬무회는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다. 이런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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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의숙은 교육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근대

학교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고성의 근대학교들은 근대문명이 개화

되는 시기에 지역인재의 발굴에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설립되는 공립보통학교에 교육의 자리를 내주기도 하면서 역사 속으

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곳 고성지역은 개화문명이 다른 지역보다 일

찍 전파되었다. 인근 개항지 원산을 통하여 시작된 개화문물은 이

곳 영동지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고성지역은 교육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일찍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많

은 학교들이 설립될 수 있었고, 인근 지역보다 신학문 교육이 앞섰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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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교육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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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라는 

권력기구를 통하여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소학교

(6년제)와 중학교(7년제)로 나누었던 갑오개혁의 학제를 다시 개편

하여 소학교의 심상과와 고등과를 통합하여 보통학교로, 중학교 

역시 심상과와 고등과를 통합하여 고등학교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모두 4년으로 단축시켰다. 이

것은 우리 민족의 교육을 제한하는 조치로 우민화 정책의 시작이

었다. 또한 보통학교 1학년부터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고 조선의 

지리 및 역사과목을 통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높은 

수준의 기술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식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어 

1910년부터 일제는 국토를 강점하고 총독부의 식민정책을 통한 

우민화 교육을 철저히 전개하였다.

사립학교 및 서당 통제

초대 총독 테라우치는 1911년 8월에 첫 번째 조선교육령을 공포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목적은 ‘충량한 국민

을 육성하는 것’(2조)이고,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3조) 

하며, 교육은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눈다.(4조) 수업

연한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모두 4년으로 하지만, 여자고등

보통학교는 3년, 실업학교는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입학연령은

1. 제1차 조선교육령(19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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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 8세 이상이고 고등(여자)보통학교와 실업학교는 12세 

이상으로 한다. 특히 교과목과 교과서는 모두 조선총독이 정하고,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조선교육령의 특징을 보면, 우선 일본인과의 교육차별이

다. 일본인의 학교는 소학교(6년), 중학교(5년), 고등여학교(5년)로 

명칭과 교육연한이 달랐다. 또한 조선인을 위한 대학교육은 허용하

지 않았고, 전문교육도 1915년이 돼서야 공포하였다. 나아가 사립

학교규칙(1911)과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이 공포되고, 1918년

에 서당규칙이 공포되었다. 서당규칙은 민족교육의 풀뿌리인 서당

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듯 각종 탄압과 더불

어 충량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일본어를 보통학교 1학년부터 학

습시켰다.

이 시기 학제의 내용과 실시를 살펴보면, 보통학교의 경우 교과

목으로 수신, 조선어 및 한문, 일어, 산술(필수)이 있고, 그 밖에 이

과, 창가, 체조, 도화, 수공 등이 사정에 따라 선택되었다. 특히 조선

어와 한문은 주요 과목으로 주당 5~6시간이 배정되었다. 기타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일어로 되어 있다. 일어는 가장 많은 시수를 차지

하면서 교수 용어가 되었다. 학교의 설립과 유지비용은 향교재산

수입과 수업료, 기부금,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주민 부담 등으로 충당

하였다. 1910년대 당시 공립보통학교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간성

군에도 간성공립보통학교만이 설립되었다. 한편 당시 인가된 사립

학교의 경우는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10년 유예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감시가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어 학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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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面1校에서 1面1校, 간이학교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2

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거국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문화통치라는 유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에 있어서의 변

화는 1922년 2월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것이다. 2차 교육

령에서는 수업연한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따라서 보통

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 고등보통학교 4년(혹은 5년)으

로연장하였으며,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명칭은 서로 달랐다. 일본인 학교는 ‘소학교’이고 조선인 학교

는 ‘보통학교’였다. 초등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관공립 사범학교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학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보통학교가 다소 팽창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1919~1922년 사이 3면 1교 정책을 추진하고, 이어 1929~1936

년 사이에 1면 1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수가 500여(1919) 개

에서 2,300여(1935) 개로 증가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1931

년 새로운 총독의 부임으로 소위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으로 농촌 갱생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촌 간이학교제도가 창설

되었다. 간이학교는 1934년 처음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580여 개

가 설립되었다. 수업연한은 2년이고, 교육목적은 일본어를 생활화

2. 제2차 조선교육령(19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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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직업에 관한 초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학급은 1학

급이고, 연령은 10세를 표준으로 하며, 교원은 1교 1인이 원칙이었

다.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산술, 직업과로 되어 있었다. 

고성군에도 다수의 간이학교가 창설되었다.    

    

1920년대는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교육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각종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인 불만들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학교측이 이행하지 않자 

동맹휴학을 하였다. 1920년 5월 보성고보에서 시작한 동맹휴학은 

서울의 주요 고등보통학교들이 거의 다 동참한 운동이었다. 학생들

의 요구사항은 처음에는 시설의 개선, 무자격 교사의 배척, 학생 자

치권 보장, 언론 집회의 자유, 수업료 철폐, 한국인 교사 채용과 같은

것이었으나, 점차 정치적인 요구로 변화되어 일본어 강요 반대, 일인

교사 배척, 한국어와 한국역사 교수, 신사참배 반대 등으로 번져갔

다. 당시 동맹휴학의 통계에 의하면 1920년에 20건이었으나,1927년

에는 72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나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일학생운동의 절정은 1929년 11월 3일

의 광주학생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파급은 전국적으로 번져갔으며 

보통학교까지 영향을 미쳤다. 통계에 의하면 194교에서 5만 4천여 

명이 가담하였다고 한다. 처벌 학생도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

명이었다고 하니 당시의 학생들의 항일투쟁의 의지와 규모가 상당

했음을 알 수 있다.(오천석, 전게서, 22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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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폐지, 동원 교육

일본은 만주사변(1931)을 시작으로 중일전쟁(1937), 그리고 태

평양전쟁(1941)으로 이어지는 전쟁기간 동안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아 모든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면서 문화말살정책을 실시했다. 

1938년 3월에 총독은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는 3대 교육강령을 내리고 모든 학교의 목

표로 삼았다. 국체명징은 모든 국민은 나를 죽여 충을 다하여 국가

전체의 번영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내선일체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역사적 공동체로서 다같이 황국신민으로 서로 신애협력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인고단련은 언제나 하나의 죽음으로써 군

신을 받들려는 각오로 어떠한 곤란도 이겨내는 실천적 태도를 의미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38년 3월에 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

다. 그 주요 내용은 모든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심상)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어, 일본역사, 수신, 체육 등의 교과를 확충함으로써 황국신민화를 

강화하였다. 교수요지, 교과목, 교과과정에서 조선어를 없애고 일

본인과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사립 중학교의 

설립을 불허하였다. 

1941년 3월에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3.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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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하였다.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의 학교’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도 국민학교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우리 교육계의 

각성이 얼마나 무딘지 알 수 있겠다. 결국 1996년에야 비로소 ‘초

등학교’로 변경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한국인을 군사목적에 총동원

하려는 의도에서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였다. 그것이 제4차 조선

교육령(1943년 4월)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 시행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중학교 

5년, 고등여학교 4-5년, 실업학교 3-5년으로 하였다. 또한 교과목

을 간소화하고 통합교과로 하였다. 특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

도록 강요하였다. 주요 교과목은 수신, 일어(국어), 역사, 지리, 창

가, 체육 등이다. 학교에서는 황국신민체조도 강요하였다. 하나의 

모범적인 국민학교를 통하여 구체적인 학교의 일상을 소개하면 이

렇다. 교실정면에 궁성사진과 황국신민서사가 걸려 있어 학생들은 

교실 출입시 경례를 해야 하고, 교단을 오를 때에도 인사를 해야 

하며, 칠판에는 ‘지나사변’(중일전쟁) 지도를 걸어 전쟁의 상황을 

알렸다. 이것은 국민학교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중등학

교에도 동일하였다. 한국인의 일본인화 교육은 정규교육은 물론 

교내외 각종 행사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전쟁 노력에 

협력하도록 강요하였는데, 소위 근로동원이라 하여 식량 및 전쟁

물자 증산, 국방시설과 토건공사, 그리고 각종 공장의 작업에 학

생들을 동원하였다. (오천석, 전게서, 3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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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변경

<매일신보, 1938.4.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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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강점기 고성군의 공립학교 현황

1) 공립보통학교 및 중학교      

일제강점기 고성(간성)군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공립학교는 간성

공립보통학교(1912)이다. 간성공립보통학교는 개교 이래 여러 차례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학교 이름의 변천은 바로 100년의 근

현대사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학적으로 보면 학교명칭에는 학제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교명

이 변경된다는 것은 대체로 학제의 변천을 의미하고 때로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간성

공립보통학교의 변천사를 일별하면 전체적인 교명의 변천을 파악

할 수 있다. 즉 간성공립보통학교(1912), 간성보통학교(1926), 

간성(공립)심상소학교(1938), 간성국민학교(1941)로 변경되었으

며, 해방 후 북한통치 시기에는 간성인민학교(1945)로 개칭되었

다가 한국전쟁을 겪고 소위 ‘수복’ 후에는 교사(校舍) 이전과 더불어 

간성국민학교(1954)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되었으나, 1996년에 

국가적으로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서 ‘초등’으

로 변경하여 간성초등학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한 공립학교에는 일본인 교장 및 교사(훈도)가 

1인 이상 반드시 배치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1941년 심상소학교

에서 ‘국민학교’로 개칭한 이후로는 모든 학교의 훈도 전체를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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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아마 전쟁준비를 위한 특별한 조치였

다고 판단된다. 당시 일본인 훈도의 배치현황을 보면, 간성국민학

교 9명, 천진국민학교 7명, 오호국민학교 6명, 대진국민학교 5명, 

거진국민학교 4명, 수동국민학교 1명, 인흥국민학교 1명이 각

각 배치되었다.(조선총독부, <직원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아래의 학교일람표는 『고성군지』 (1986년)와 <조선제학교일

람>(1937년) 및 <조선총독부관보>의 내용을 교차 반영하여 재작성

한 표이다.

<일제강점기 공립학교 일람표(설립순)>

학교명 설립 및 인가 소재지 비고

간성공립보통학교 1912.3.6. 認 간성군 군내면 중리 조선총독부관보 

고성공립보통학교 상동 고성군 동면 동리 상동

장전공립보통학교 1920.6.9. 認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 상동

오호공립보통학교 1923.8.29. 認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 상동

천진공립보통학교 1926.3.27. 認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상동

대진공립보통학교 1927.11.10. 認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상동

수동공립보통학교 1929.11.27. 認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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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공립보통학교 1930.5.3. 認 고성군 오대면
봉평리 상동

송탄공립보통학교 1934.7.7. 認 고성군 서면
송탄리 상동

외금강공립
보통학교 1937.10.14. 認 고성군 외금강면 

양진리 상동

인흥공립심상
소학교 1940.11.15. 양양군 토성면

 인흥리
1940.12.12.

 개교식

금강공립중학교 1942.3.31. 認 고성군 장전읍
성북리

고성군 최초
 공립중학교

공현진국민학교 1942.4.1 양양군 죽왕면
공현진리 고성군지(1986)

광산국민학교 1942.4.10 고성군 간성면
광산리 상동

명파국민학교 1942년경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간이학교에서 
승격

대강간이학교 1934.6.19. 認 고성군 고성면
대강리

고성공립
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학교 상동 고성군 신북면
신흥리

장전공립
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 1935.6.1. 認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대진공립
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 1935.9.7. 認 양양군 토성면
학야리

천진공립
보통학교부설

구성간이학교 1937.7.30. 認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

오호공립
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 1937.10.7. 認 고성군 간성면
장신리

간성공립
보통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 1938.4.1.(군지) 고성군 거진면
초계리

오대심상
소학교부설

송강간이학교 1940.4.1.(군지) 고성군 거진면
송강리

오대
심상소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 1942년경(군지) 양양군 토성면
백촌리

천진공립
국민학교부설

※ 『고성군지』(1986)는 ‘군지’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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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고성군지』(1986)의 기록에는 1943년 5월 당시 고성군 관내 

국민학교와 간이학교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기록의 근거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제학교일람』(1943년도 편찬)을 들고 

있다. 현재 이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군지의 기록에 따

르면 다음과 같다.    

<공립국민학교>

금강(1학급), 고성동(5학급), 장전동(5학급), 고성남(21학급), 

간성(11학급), 장전남(25학급), 대진(6학급), 거진(8학급), 송탄

(6학급), 외금강(6학급), 일북(4학급), 안창(3학급), 양동(3학급), 

수동(3학급), 광산(2학급), 신탄(1학급), 보현(1학급), 초계(1학

급), 명파(1학급), 오호(5학급), 천진(8학급), 인흥(3학급), 백촌(1

학급), 공현진(1학급) [오호, 천진, 인흥, 백촌, 공현진국민학교는 

당시 양양군에 속함]

<공립학교부설 간이학교>

간성국교부설 장신(1학급), 거진국교부설 송강(1학급), 외금강

국교부설 서아(1학급), 신흥국교부설 신흥(1학급), 보현국교부설 

보현(1학급), 초계국교부설 초계(1학급), 명파국교부설 명파(1학

급), 백촌국교부설 백촌(1학급), 공현진국교부설 구성(1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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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의 변천사>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1929 1931 1937 1929 1931 1937

간성공립
보통학교 6 6 6 8 8 9

고성공립
보통학교 6 6 6 6 8 10

장전공립
보통학교 6 6 6 3 3 9

대진공립
보통학교 4 4 2 2

수동공립
보통학교 4 4 2 1

오대공립
보통학교 4 4 2 2

송탄공립
보통학교 4 1

오호공립
보통학교 6 6 6 3 3 3

천진공립
보통학교 4 4 6 2 2 3

※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제학교일람』(1929, 1931, 1937년도 편찬)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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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소재지 창립
연월

수업
연한 학급수 교원수 생도수

간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간성면

명치
45년
3월

6 8
남7(日人2) 남438

여2(日人1) 여118

고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고성면

명치
45년
3월

6 6
남7(日人2) 남415

여2(日人1) 여129

장전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신북면

대정
9년
10월

6 3
남3(日人1) 남173

여0 여38

오호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죽왕면

대정
13년 
4월

6 3
남2(日人1) 남208

여1 여12

천진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토성면

대정
15년
3월

4 2
남1(日人1) 남122

여1 여16

<1929년 5월말 현재 공립보통학교의 상황>



128  |  배움의 기억과 전통 129

<조선제학교일람』(192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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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소재지 창립
연월

수업
연한 학급수 교원수 생도수

간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간성면

1912년
3월 6

8
(남6/여

2)

남8(日人4) 남417

여2(日人1) 여114

고성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고성면

1912년
3월 6 8(남6/

여2)
남7(日人4) 남447

여2(日人1) 여110

장전공립
보통학교

고성군
신북면

1920년
10월 6 3

남3(日人1) 남172

여0 여48

대진공립
보통학교 현내면 1927년

11월 4 2
남1 남142

여1 여14

수동공립
보통학교 수동면 1930년

2월 4 2
남1 남76

여1 여6

오대공립
보통학교 오대면 1930년

5월 4 2
남1 남126

여1 여28

오호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죽왕면

대정13년
4월 6 3

남2(日人1) 남155

여1 여5

천진공립
보통학교

양양군
토성면

대정15년
3월 4 2

남1(日人1) 남108

여1 여21

<공립보통학교-1931년 5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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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조선제학교일람』(1937년도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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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 현황(1937년도 5월말 현재)>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간성공립보통학교 6 9

고성공립보통학교 6 10

장전공립보통학교 6 9

대진공립보통학교 4 2

수동공립보통학교 4 1

오대공립보통학교 4 2

송탄공립보통학교 4 1

오호공립보통학교 6 3

천진공립보통학교 6 3

<공립보통학교-『조선제학교일람』(1937년도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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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군내면 중리 객사(客舍)

•설립 시기   1912년 3월 6일 인가(조선총독부고시 제75호)

•설립 주체   사립 수성학교(1908)가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됨

간성공립보통학교(杆城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457호(1912.4.8.일자)>

간성공립보통학교의 설립시기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어 그 사정을 

��다. 『고성군지』(1986년)를 비�하여  간성초등학교의 『백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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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그리고 간성초등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연혁에서는 설립 또

는 개교일자를 1910.5.10로 하고 있으나,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제

학교일람>(1937년)에는 명치 45년 4월로, <조선총독부관보>에서

는 명치 45년(1912년) 3월 6일에 인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

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령의 효력을 가진 관보의 고시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

르더라도 1912년에 훈도 3명(일본인 1명과 조선인 2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간성공립보통학교는 명치(明治) 45년

(1912) 3월 6일자로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다.(<조선총

독부관보 제457호>, 조선총독부고시 제75호) 한편 간성공립보통학

교는 1908년 말 간성군 객사에 설립한 사립 수성학교가 공립보통학

교로 승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수성학교의 교사(校舍)와 학생은 

보통학교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

습, 2015, 42쪽) 따라서 간성공립보통학교의 기원은 수성학교의 설

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치는 현재 교육청이 자리잡고 

있는 주변 일대가 된다. 설립 이후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교사를 증

축하였다. 또한 1914년 강원도내 공립보통학교에 국어강습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간성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교사를 건축한 것이다. 

1940년 당시 교사(校舍)와 부속건물을 보면, 교사 3동, 부속건물 

7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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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 (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교사(校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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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단 사진(교직원실)은 조선시대 객사로 사립 수성학교

(1908)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수성학교는 1912년 간성공립보통

학교로 승격되었다. 이후 하단 사진의 교사(교실)가 추가로 건축

되었다고 한다.   자료제공:『백년사』간성초등학교동문회, 2012

<1943년도 교직원 일동(고성군지2020)>

<졸업증서, 간성초등학교『백년사』제공>

간성공립보통학교는 설립시 4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점차 여학

생의 증가로 여학급 1급을 증설하였다.(매일신보, 19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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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보교 운동회>

강원도 간성공립보통학교 육상 가을대운동회는 이달 12일 오전 

9시 예정과 같이 동교 광정에서 藤田 교장의 간독한 개회사를 

비롯하여 전교생 남녀 6백여 명의 장엄한 입장식을 마치고 담임 

선생의 순서를 따라 각종 경기와 유희가 시작되었다. 남녀 아동은

활발하고 규칙적으로 수천 관람자의 나란히 집주중인 가운데 

유쾌히 행하였다. 당교 직원의 주도한 준비와 철저한 교련은 물론

이오, 동창회와 학부모회에서도 다대한 원조가 있음은 감하한 일

이며, 음악석의 연속적인 연주와 구호석의 설비 및 내빈석의 수백 

명, 부인석의 수백 명, 타교생도석의 수십 명, 일반 관람석의 수천 

명의 대성황리를 이룬 후 오후 4시에 무사히 폐회하였다.

<매일신보, 1931.10.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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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을 버리고 집석이만 신어> 

간성보교에서 단행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에서는 경제부흥을 목적과 자작자급에 대

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최근에는 시내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남녀

생도 500여 명이 전부가 사용하던 고무신을 폐지하고 우리 손으

로 만들 수 있는 집석이(짚신)를 신었다.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대대적
  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33.4.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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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공립보통학교내 국어(日語)강습회 설치 운영(1914년)

1914년 강원도내 공립보통학교내 국어강습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5원)을 지급하였다.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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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동면 동리

•설립 시기   1912년 3월 6일 인가(조선총독부고시 제71호)

고성공립보통학교(高城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457호(1912.3.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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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공보 졸업식> 

부속 속성과와 야학생 수료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1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남자 6학년 졸업은 금회 2회로 졸업생이 19명

이오, 여자 4년 졸업생이 2명이다. 우등생으로 남학생 이익환 1명이

었다. 당일은 동교에서 경영하는 속성과 71명에 대한 수료식과 금년 

1월부터 신설하고 개학한 야학생도 32명에 대하여 성적우량자와 

정근자에 해하여 상장 및 상품 수여식을 겸행하였다. 고성수리조합

이사 堀口勝太郎 씨는 전일 자기주택화재 당시 동교 생도중 소방에 

노력한 자 84명에 대하여 사례를 표하려고 잡기장 3책씩을 기증수

여 하였고, 학부형 측으로 박영수 씨, 본과 속성과 야학부 생도 중 

정근자 100명에 대하여 백로지 1매씩을 상여하였다.

<매일신보, 1924.4.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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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1919.5.15.일부로 고성군으로 편입)

•설립 시기   1920년 6월 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54호)

장전공립보통학교(長箭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2356호(1920.6.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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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

•설립 시기   1923년 8월 2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1호)

                        낙성식 1924년 11월 15일

오호공립보통학교(五湖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3327호(1923.9.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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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조선제학교일람>(1937년)에 따르면, 오호공립

보통학교의 창립 시기는 ‘대정 13년(1924) 4월’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23년 8월 29일에 설립 인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서는 1925년에 훈도 2명(일본

인과 조선인)이 배치되었다. 학교의 교사는 1924년 11월 15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 연혁에는 1924. 4. 1 개교로 

되어있다. 개교 이후 교사가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오호공보낙성> 

지난 15,16 양일간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오호공립보통학교에

서 낙성식과 축하운동회를 거행하

였다. 참관자가 3천여 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순회탐방>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양양 일기자

오호공립보통학교는 죽왕면 오호

리에 있으며, 갑자(1924년) 4월에 

설립되었다. 4년제 학교이고 2학급

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아동수는 

144명, 교원은 2인이다. 금년 봄 졸

업생까지 총 73명이다. 

<조선일보,1924.11.24일자>

<동아일보, 1927.9.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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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토성면 천진리

•설립 시기   1926년 3월 27일 인가

•설립 과정   1923년 기성동맹회 조직, 천진리 솔밭에 사설학술

                     강습소를 설치, 1926년 공립보통학교 설립하면서

                     강습소 폐지 및 학생들 보통학교로 전원 편입됨

천진공립보통학교(天津公立普通學校)

천진공립보통학교의 설립시기에 대하여도 이론이 있다. 『고성

군지』(1986년)에서는 설립일이 1925.3.2.자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대

정(大�) 15년(1926) 3월 27일에 인가받아 설립되었다.(<조선

총독부관보 제4085호>,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36호)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1926년에 훈도 2명(일본인과 

조선인)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의 주소지는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로 되어 있다.

토성면 주민들은 1923년 학교설립 기성동�을 조직하고 공립

보통학교의 설립을 �원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저 강습소를 개설

(1924.6)하였다. 이후 천진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얻으면서 강습소

는 폐지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보통학교로 편입되었다. 사설강습소가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학교의 개교는 1926년 4월 1일로 추정된다. 다만, 천진공립 보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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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24년 6월에 설립된 사설학술강습소가 승격된 학교이므로 보

통학교의 역사는 1924년 6월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설립 관보 : 조선총독부관보 제4085호(1926.4.5일자),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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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나 불인가> 양양군민대의아   

양양군 토성면 천진보통학교는 건축 후 3,4년을 경과하였으나 

도당국에서 예산부족이거나 타군의 권형(權衡, 균형추, 형평성)

이라는 등 구실로 인가하지 않고 있다. 대포, 오호, 인구의 (보통)

학교 학년연장도 인가한다 하면서 올해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 일반은 의아하고 괴상하다고 하면서 군민 일동은 도당국의 

태도 여하를 괄목 주시하고 있다. 장래 강릉군 중등학교 설치비

에 대하여 부과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각면 각리

에 노동서당을 설치하여 시대 순응인 실제의 교육을 시행하자는 

군내 유력자회의가 있었다.

<천진공보 인가> 

양양군 토성면은 공립보통학교를 인가받고자 도당국에 진정하였

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이달 6일 도와 총독부 당국에 (다시) 진

정코자 기성동맹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토의하던 중 군당국으로

<조선일보, 1926.2.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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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천진학교가 인가되었다는 전화가 도착하여 토의할 여지도 

없이 만세로 폐회하였다.

<순회탐방> 교육계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 - 양양일기자   

천진공보교

계해(癸亥, 1923) 추기(가을)에 면내 유지 여러 사람이 기성동맹

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정으로 토성면 천진리 울울한 송림 속에 하

나의 교사가 건립되었다. 그후 공립 인가를 얻고자 무한히 노력하

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함정길 씨외 유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조선일보, 1926.3.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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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소를 설치하고 면내 자제를 도야해왔다. 지난해(1926) 3월에 4

년제 인가를 얻게 되었고, 앞의 강습소는 폐강하고 그 아동을 그대로 

편입하였다. 현재 2학급에 아동은 남녀 공히 45인으로 교원은 2인이

다. 올봄 졸업생이 남녀 공히 22인이라는데, 지난 5월에 內藤 교장 

외 면내 유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부속 강습과를 설치하고 교원 1

인을 초빙하여 앞에 말한 졸업 아동을 교수 중이라고 한다.

<양양토성공보교 학급연장실현> 

사방노은을 교사증축에 기부

학부형의 열성이 주효

양양군 토성면 천진공립보통학교는 1923년도 면민이 자발적

으로 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1만여 원의 자원기부금을 모집하여

<동아일보, 1927.9.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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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건축하고 도당국에 진정하여 제2학급이란 보통학교 인가를 

얻어 초등교육에 대한 만반의 시설에 주력하였다. 항상 학급의 불만

으로 면민이면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

금의 불경기로 인하여 농촌생활의 곤란이 극도에 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작년(1930) 11월에 학급연장과 교사증축기성회를 다시 조

직하였다. 증축예산은 2천원으로 1천원은 면민 자원 기부로 하고, 

1천원은 토성면 국영사방공사에 집집마다 인부 2명씩 출역하여 그 

노은(勞銀)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 교사증축을 달성

하기로 하였다. 자원(자발적) 기부금은 거의 목적 달성이 되었고, 사

방공사에 출역하는 것은 지금 토사 사방공사 주임에게 교섭중에 있

어 늦어도 금년 가을에는 증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 토성

면 주재소 수석인 朝日순사부장은 절실한 후원을 순로롭게 주력하

였기에 일반 면민은 칭송하고 있다.

<매일신보, 1931.6.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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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천진 공보교 증축을 일치 가결> 

기성회원이 회합하여 

양양군 토성면에서 얼마 전 천진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가 조

직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기성회는 7월 24일 학교 사무소

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강열 씨가 병으로 출석치 못해 부

회장 전창현 씨 사회로 증축비의 징수 방법과 기일을 협의하였다. 

역원 중 박의(?)경 씨는 사업 진행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고문 김 토성면장, 조일 순사부장, 한치용 씨의 의견(말씀)이 있고 

나서 토의사항은 일반 역원으로 하여금 원만한 일치로 가결되었다. 

농촌경제의 불경기로 신음하는 오늘이지만 교육열이 고조된 상황

에서 공사의 착수가 늦어도 10월에는 실현될 듯하다.

<매일신보, 1931.7.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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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공보교 학급연장 실현> 

양양군 토성면 천진공립교는 4년제에서 6년제의 갑종 공보교로 

승격되었다. 1931년도에 토성면 유지 이강열 씨와 전창섭 씨 등이 

천진공보교의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이씨가 회장이고 전씨

는 부회장이 되었다. 그 이후 6년간은 목적 달성을 위해 분투하여 

1천 2백 원의 기금을 모집하였다. 소요 예산액 6천 원을 제출하기

까지는 곤란한 점이 있다. 작년 봄 토성면 교암리 유지 한치용 씨와 

문암진 어조(漁組) 이사 이규항 씨, 천진공보교 평의원 박종하 등이 

학교후원회를 결성하여 맹렬하게 기금모집 운동을 전개하였다. 근 

1년간 4천 원의 거액을 모으고 1천원이 부족했다. 지난 28일 오후 

<조선신문, 1937.3.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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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천진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동교 기성회와 후원회의 연합

회의를 열어 부족액 전부는 분배 및 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1일 

양양군과 타합(타협)하고 도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년간 토성면의 숙제인 공보교 학년연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당지 

유지 한치용, 이강열, 박종하, 장홍준, 이규항, 박민형 씨 등이 다액

의 의연금을 출연하는 등 맹활동하였고, 00 천진주재소 수석, 김 토

성면장 등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토성면 문화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토성면민 공보기성>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에서는 어린 학생의 교육열이 팽창하였

으나 수용할 기관이 없어 토성면 인사가 대정11년(1922년) 11월

에 공립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7천원의 금액을 수합하였다. 

토성면 천진리에 5천평의 기부 기지와 인부 9천여 명이 열심히 

자발하여 목재를 운반하며 기지와 운동장을 닦고, 6천 1백 5십 8원

의 건축 청부입찰을 하여 1924년 4월에 2개 교실을 준공하고 양양

군 각면 지정 기부금 4천 2백원으로 부속건물 공사를 착수하였다.

학부형과 토성면 동성청년회의 기부금 6백여 원으로 비품도 사

들였다. 1924년 6월에 토성면 주최로 강습회를 개설하여 현재 재

학생이 129명이고, 열열한 토성면 인사는 금년도(1925년)에는 공

립보통학교의 허가를 갈망하며, 지난 9일에 강원도지사 박영철 씨

의 지방순찰을 기회로 환영회를 개설하고 공보 허가에 대한 진

정서를 제출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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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년간 4천 원의 거액을 모으고 1천원이 부족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천진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동교 기성회와 후원회의 

연합회의를 열어 부족액 전부는 분배 및 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1일 양양군과 타합(타협)하고 도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다년간 토성면의 숙제인 공보교 학년연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당지 유지 한치용, 이강열, 박종하, 장홍준, 이규항, 박민형 씨 등이 

다액의 의연금을 출연하는 등 맹활동하였고, 00 천진주재소 수석, 

김 토성면장 등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토성면 문화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조선일보, 1925.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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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설립 시기   1927년 11월 10일 인가, 1928년 4월 1일 개교 추정

•전신학교   1920년대 초 설립된 현내사립보통학교가 공립보통

                      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됨

대진공립보통학교(大津公立普通學校)

『고성군지』(1986)에서는 학교 설립일이 1925년 7월 7일(인

가)이고, 학교홈페이지 연혁에서는 1926년 4월 1일이 개교일

로 되어 있다. 또한 “대진공립보통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21년) 낙성하여 소화 2년(1927년) 인가를 받은 이래 3년간 

다수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매일신보, 1931.3.31.일자) 하지만,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1927년 11월 10에 공식 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호>, 조선총독부강원도

고시 제70호) 총독부의 직원록에는 1928년 훈도 2명(조선인1, 일

본인1)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아일보(1927.8.17.일

자)에서는 “수동 및 현내에 사립보통학교가 있는데, 남녀 300여 명

이다.”라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할 때, 1921년에 낙성한 교사는 현내사립보통

학교가 아�까 추정한다. 1925년 7월 7일에 인가되고 1926년 4월 

1일에 개교했다는 기록도 근거가 확인되지 �고 있다. 분명한 입

증자료는 조선총독부관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대진공립보통학교

는 1927년 11월 10일에 인가되고 1928년 4월 1일에 개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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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 제275호(1927.11.29.일자)>

교원의 배치가 되었다고 본다. 공립보통학교 이전의 내용은 서당, 

혹은 사립학교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있다. 1940년 당시 학교는 교

사 1동,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

록물, <고성군 교육비 관련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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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 대진보교 학년 연장운동> 

고성군 대진공립보통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낙성하여 

소화2년(1927년) 인가를 받은 이래 3년간 다수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이 학교의 제도는 조선의 현재 제도인 6년급 단식제가 아니

고, 4년급 복식제로 되어 있어 모두가 이를 헤아려 살피고 있다. 

본교의 수료생은 초등교육이나마 끝마치려면 다시 2년을 다른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 역시 다른 학교의 형편상, 또는 자기 가정

의 형편상 진학이 불가능하다. 당초 4년의 형설은 수류운공(水流

雲空)에 돌아감으로써 대진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

하고 방금 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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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1. 3. 31>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설립 시기   1929년 11월 27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01호)

수동공립보통학교(水洞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수동공립보통학교는 1929년 11월 

27일에 인가되었다. 수동면(水洞面)은 고성군 행정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일부 수복되었으나, 현재 주민이 거주하

지 �는 �이다. 수동면 주민들의 일부가 거진리로 집단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명 ‘새비촌’(수동면 사비리 주민)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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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 제889호(1929.12.18.일자)>

이러한 사정을 �아려 수동면의 보통학교의 역사를 간단히 ��

보기로 한다.  수동면에서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저 설립되

었다는 것이 특�적이다. 이것은 수동면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자발

성이 �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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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오대면 봉평리(자산리)

•설립 시기   1930년 5월 3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2호)

오대공립보통학교(梧垈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889호(1929.12.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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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1986년)에서는 설립일이 1929.3.20.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관보>에서는 소화 5년(1930) 5월 3일에 인가

받아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017호>, 조선

총독부강원도고시 제62호) 또한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1930년에 훈도 2명(일본인과 조선인)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거진초등학교는 1930년 5월 3일에 오대공립보통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 1928년 4월 1일 

사립 개량서당의 설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사립 개량서당

이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역사는 1928년 4월 1일 개량서당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개량

서당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거진리에는 일찍이 

영광의숙(1909) 및 영광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학교의 주소

는 오대면 봉평(蓬坪)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거진초등학교의 터

인 자산리가 그곳이다.  

1940년 당시 학교는 교사(校舍) 1동 부속건물 4동으로 구성되

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군 교육비 관련 문서)    

<유귀녀 여사 특지로 

보교사 건축>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산북리 김의종 씨는 5,6

백석에 불과한 재산가이

었으나 천부의 자선심이 

남달리 풍부<동아일보, 1928.3.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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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년 세말(歲末)이면 면내 극빈자들에게 미곡 기타의 복 등속

을 기증하는 것을 상례로 하며 공익사업이라 하면 어떤 일이어도 분

발하여왔다. 불행히도 지난 해에 사거(死去)하였는데 그 부인 유귀녀 

씨가 망부의 유지를 내어 자선과 공익사업에 힘써오고 있다. 오대

면은 9백여 호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통학교 1개

의 설립이 없어 아동교육에 막대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부터 3년 

전(1925) 오대면민들은 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백방으로 

활동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류귀녀 씨가 

시가 2천여 원이나 되는 토지를 기부하였다. 일반 인사는 이에 탄복

하여 1백원 내지 2,3백원의 특별기부가 있었다. 현재 기부금 총액

은 1만 1천여 원에 달하여 오는 4월부터 교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기성회원들은 설계에 분망한 상태이며 오대면에 학교가 속히 설립되

는 것은 특히 류 여사의 힘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오대공보교 4월에 개교?> 

고성군 오대면에서도 면장 함

길선 씨의 비상한 노력으로 오대

면 중앙에 위치한 자산시(市)에 

굉걸한 교사를 신축하고 4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공립보통학교 

설치 신청을 제출하였다. 상기 2

면에 공립보통학교가 설치 허가

되면 군내 최소 양면을 제하고는 

모두 1면1교로 되리라. <동아일보, 1929.2.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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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원으로 오대보교 증축> 

보습과도 신설   

고성군 오대보교에서는 교실이 협착하여 학생수용에 매우 곤란

하였다. 도당국의 인가를 얻어 지난 2월 10일부터 2,300원에 기공

되어 이번 달  중순경에 학생을 수용키로 완전히 준공되리라 한다. 

일반 졸업생을 위하여 보습과도 신설하고 교장 이하 일반 학부형 

측에서는 학년연장을 도당국과 교섭하기로 준비 중이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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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서면 송탄리

•설립 시기   1934년 7월 7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70호)

송탄공립보통학교(松灘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2261호(1934.7.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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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외금강면 양진리

•설립 시기   1937년 10월 14일 인가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60호)

•전신 학교   사립 금강학원이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외금강공립보통학교(外金剛公立普通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제3260호, 1937.11.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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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에 설립된 금강학원이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전환, 승격된 

학교다.     

 

 <금강학원의 폐원식>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은 작년(1937) 11월에 

개교한 외금강공립보통학교에서 재학생 전부를 수용케 되면서 학원

은 자연 폐교되었다.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금강학원유지회장 

문명진 씨의 사회로 폐원식을 보통학교 교실에서 개최하고 3,4학년 

아동의 수업증서 수여와 금강학원 설립자 문명진 씨외 3씨의 공로 

표창이 있었으며, 하오 1시에 폐회하였다.

<매일신보, 1938.3.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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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인흥리

•설립 시기   1940년 12월 12일 개교식

인흥공립심상소학교(仁興公立尋常小學校)

『고성군지』(1986)에는 1940년 11월 15일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당시 언론은 개교식을 보도하였다. 개교식 당시에는 인흥

공립심상소학교로 지정되었으나, 1941년부터 개편된 명칭인 인흥

국민학교가 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로는 학교의 인가내용이 확인되

지 �고 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1941년 일본인 훈도인 학교장 

1명 배치한 기록이 나�난다.   

<인흥소학교개교식>

토성면 인흥공립심상소학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平岡군수대리, 

인접 각 소학교장, 학부형, 지역유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초대 교장은 中本 씨다.

<매일신보, 1940.12.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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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직원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1941년에 일본인 훈도로 학교

장 1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공현진리

•설립 시기   1942년 4월 1일 개교

공현진공립국민학교(公峴津公立國民學校)

공현진국민학교의 설립에 관한 직접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

나, 『고성군지』(1986)에서는 1942년 4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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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광산리

•설립 시기   1942년 4월 10일 개교

광산공립국민학교(廣山公立國民學校)

광산국민학교의 설립에 관한 직접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1939년 고성군 학교비 문서(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에 광산

국민학교의 기록 [소화17년(1942)의 계� 내용 중 “광산”을 간자

체로 표기함]으로 나�나고 있다. 또한 『고성군지』(1986)에서는 

1942년에 설립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1939년 고성군 학교비 문서(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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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명파리

•설립 시기   1942년경

•전신 학교   명파간이학교(1935.6.1.인가)가 국민학교로 승격

명파공립국민학교(明波公立國民學校)

<6천원 자신기부>

고성군 현내면 대진국민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는 1934년(소화

9)에 개설된 이래 수많은 아동을 육성하여왔으나 학령아동의 증가

로 미취학아동이 적지 않았다. 현재 경성부에서 의업(醫業)을 경

영하고 있는 김두영 씨가 명파리 소재 고명광산을 경영하고 있는 

관계로 명파간이학교를 하루바삐 국민학교로 승격시킬 목적으로 

승격기금 6천원을 현내면장에게 기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일

반은 감격하여 속히 승격하겠

다는 결의를 가지고 동교 승격

기금 조성에 분망하다고 한다. 

기부를 받은 당국으로서도 씨

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함

과 동시에 승격운동에 진력하

겠다고 늦어도 금년도에 실현

되리라 본다.

<매일신보, 1942.5.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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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장전읍 성북리

•설립 시기  1942년 3월 31일 인가
                         (조선총독부고시 제526호)/ 4월 20일 개교

•설   립   자  강원도

금강공립중학교(金剛公立中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4556호, 1942.4.8.일자(조선총독부고시 제526호)>

<공립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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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중학교 입학식 성대> 

지난 3월 31일 인가된 금강공립중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

학식을 지난 4월 30일에 가교사(假校舍)인 장전동국민학교 대강당

에서 관민다수, 신입생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먼저 

국민의례, 교육조서낭독?, 교장 훈화, 군수 및  경찰서장 축사, 황국

신민서사제창으로 진행하였다.

<매일신보, 1942.5.7일자>

<4월 20일 개교하려던 금강공립중학교는 실제로 5월 10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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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 설치운동> 

고성관민 일치노력으로    

동해안에서 원산 이남과 강릉 사이에 가장 중앙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고수려하여 그 풍모를 전하에 자랑하는 고성은 일찍

부터 교육열이 자못 비등하여 각 초등하교의 학급연장과 1면2교제 

실시가 완성해가는 이때 각 초등학교에서 매년 쏟아지는 수천명 

졸업생의 중등교육문제가 급선무이다. 일찍이 전군관민은 모두 중

등학교 설치를 갈망하여 왔다. 늦었지만 전번 강원도회의에 출석한 

고성군 선출 도회의원 황운천 씨로부터 중등학교 설치 건의안을 

상정하여 의장과 전의원 모두의 찬성을 얻었다. 지방민 부담금 13

만 5천원만 조성하면 곧 설립하여 주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이에 남

북이 호응하여 중학교기성

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가장 뜻깊은 고성공

립중학교기성회총회를 고

성남소학교 강당에서 열었

다. 당일 선거된 역원은 다

음과 같다.

회장 松村緊㭆(日人), 

부회장 황운천, 장명준, 차

선군, 평의원 군내 각읍면

장 등으로 구성되었다.<공립중학교기성회 총회(조선일보, 1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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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학교(��學校)      

간이학교는 ‘보통학교의 수용난 완화’와 ‘농촌의 문맹퇴치’(일

본어 사용)를 통하여 농촌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1934년부터 

설치되었다.(조선일보,1935.10.11.) 처음에는 1군 2교의 설립(고

성군의 경우 대강과 신흥 두 학교가 설치)을 추진하였다. 공립보통

학교부설로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이 2년이고 1학급, 1인 교사 

체제로 운영하였다. 보통학교의 기초과목과 실습 위주의 직업과목

을 교수하였다.

•학교 위치   고성군 고성면 대강리

•설립 시기   1934년 6월 1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3호)

                        179쪽 관보 참조.

<이만희씨 기부>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장 이만희 씨는 고성면장이 된지 10개 성상

에 일반 면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문맹퇴치에 많은 힘을 써왔다. 

특히 작년 동기에는 한글을 인쇄하여 일반 농가에 배부하여 많은 

효과를 얻었으며 금번에 설치되는 고성면 대강리 간이학교는 부

지문제로 많은 심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를 자진 기부하였다. 

밭 1,200평 간이학교 부지로 제공

고성공립보통학교부설 대강간이학교(大康簡易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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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간보교> 

2교 완성     

강원도의 본년도 신설한 간이보통학교는 42교로 1군 평균 2교 씩

인데, 고성군내 2교도 일전에 인가가 되어 오는 8월 2일부터 개교

한다고 한다. 인가된 간이교의 위치는 고성공립보통학교부설 고성

(대강)간이보통학교, 장전공립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보통학교

<동아일보, 1934.5.18일자>

<매일신보,1934.7.29.일자> 



179

•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신흥리

•설립 시기   1934년 6월 19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63호)

장전공립보통학교부설 신흥간이학교(新興簡易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2240호(1934.6.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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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설립 시기   1935년 6월 1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49호)

대진공립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明波簡易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2530호(1935.6.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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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에 의하면 1935년 6월 1일에 인가되었다. 『고성

군지』(1986년)에서는 명파간이학교의 설립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조선제학교일람>(1943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1935년 대진공립보통학교 부설학교

였으며, 이 학교에 이병혁이란 조선인 훈도 1명을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40년 당시 학교는 교사 1동, 부속건물 1동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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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학야리

•설립 시기   1935년 9월 7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97호)

천진공립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鶴也簡易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2613호(1935.9.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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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

•설립 시기   1936년 4월 30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54호)

수동공립보통학교부설 신대간이학교(新垈簡易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2826호(1936.6.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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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

•설립 시기   1937년 7월 30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19호)

오호공립보통학교부설 구성간이학교(九城簡易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3206호(1937.9.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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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장신리

•설립 시기   1937년 10월 7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56호)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長新簡易學校)

<조선총독부관보 제3259호(1937.11.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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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오대면 초계리

•설립 시기   1939년경 (관보 확인이 안됨)

오대공립심상소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草溪簡易學校)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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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1986년)에서 초계간이학교의 존재(1938.4.1.설립)

를 알리고 있으며, 그 출전으로 <조선제학교일람>(1943년)만을 언급

하고 있다. 다만 저자가 확인한 조선총독부기록물 중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에서 학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1,2학년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939년도에도 입학생이 있었다. 따라서 

1938년, 1939년 사이에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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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심상소학교부설 송강간이학교(松江簡易學校)

『고성군지』(1986년)에서는 송강간이학교의 설립일을 <조선제

학교일람>(1943년)을 근거로 194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래 자료에 따르면, 1940년의 ‘18. 신설 간이학교’의 기록으로 

볼 때, 송강간이학교의 가�성이 �보인다.

<고성군 학교비 관련 문서(1940년 작성,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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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백촌리 밤나무골(백촌리 마을 주민 증언)

•설립 시기   1942년 개교 추정

천진공립국민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栢村簡易學校)

아래 사진자료에 의하면 2년제인 백촌간이학교의 제1회 졸업이 

‘소화19년’(1944년)이므로 1942년 4월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군지<2020> 사진 자료)



190  |  배움의 기억과 전통 191

공립보통학교부설 간이학교 - 1937년도

학교명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고성공립보통학교
부설 대강간이학교

고성군
 고성면 대강리 1

전체305명

장전공립보통학교
부설 신흥간이학교

고성군
 신북면 신흥리 1

대진공립보통학교
부설 명파간이학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1

수동공립보통학교
부설 신대간이학교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 1

천진공립보통학교
부설 학야간이학교

양양군
 토성면 학야리 1 양양군

 4개교 2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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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립보통학교부설 간이학교 - 193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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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제 강점기 고성군의 사립학교 현황

여기서 ‘사립학교’란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을 제외한 

‘보통학교’와 ‘사설학술강습소’ 또는 ‘학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신학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때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도 하였다. 당시는 서당을 개량하여(‘개량서당’이라 이름함) 아동교

육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신학문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고성군 사립학교 면별 현황>

면별 학교명 설립٠운영시기 소재지 설립자 비고

신북면 고성보습학원 1922.9.10 고성면 동리 금강청년회

금강학원 1926 신북면 온정리 구만회 등 외금강공보로 
승격

노동야학원 1923.4 신북면 사호리 여흥청년회

대성학원 1922 신북면 영진리 대성청년회 야학 병행

말무리야학원 1923.11.20 고성면 말무리

보광학원 1930.5.8 신북면 장도 보광청년회

신흥학원 1925.11.15 신북면 신흥리 서종락, 서정구

영신학교 1924.2.16.신문 신북면 장전리

외금강노동야학원 1927.1.11 신북면 온정리 용진청년회

용계학원 1924.2.16.신문 신북면 용계리

유년학원 상동 신북면 양진리

장전야학원 1918 신북면 장전리

장전여자강습소 1922.7.6 상동

창신학원 1925 신북면 창대리 신계사 신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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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면 강신여자학원 1929.4 고성면 동리 감리교회 4년제/ 80명 재학

고봉학원
(여자야학) 1932.10 고성면 고봉리 고봉청년회

후원

고성부인야학원 1921 고성면 동리 야소교회

관해학원 1932.10.7 고성면 강정리 4년제

광성학원 1923.8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2년제/100명

서면 성의학원 1932.2 서면 화우리

양성학원 1935 서면 양송리

유성학원 1924.2.16.신문 서면 유성리

수동면 공진학원 1923.10 수동면 신대리

수동사립
보통학교 1927.3.17. 인가 수동면

고미 성리 고미성청년회 조선총독부관보

숭덕학원 1929 수동면 초현리 강화 최씨
 종중/최길환 4년제

신대학원 1924.2.16.신문 수동면 신대리

현내면 대진야학원 1925.1 현내면 대진리 전봉래 등

동광학원 1924.11 현내면 저진리 동리 유지

마달개량학원 1940.4.25. 신문 현내면 마달리

배봉학원 1924.2.16.신문 현내면 배봉리

학명학교 1911.4 경영중 현내면

현내사립
보통학교 1921(1927.8.17.) 현내면 매일신보,

1931.3.31

오현면/오대면 거진학원 1924.2.16.신문 오대면 거진리

광동학원 1932.9.7. 신문 오대면 산학리 4년제

봉림학교 1921
(건봉사사적)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고등·초등보통과 

혼합제/200명

영광학교 1911.4 인가 오현면 거진리 임중현,
김정현 등 4년제 인가

영광여학교 1913.5.29.신문 오현면 거진리 최초 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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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학관 1923.8.16.신문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외

창신학원 1936.6.17.신문 오대면 산북리 김만조

포남학교 1940년 이전 거진면 송포리 윤문현 외 4년제/100여 명

간성면 금천학원 1940년경 간성면 탑동리 문용익의 부

간성명덕학원 1937.4 간성면
교동리 향교 유림회 고등과/130여 명

수성학원 1922. 봄 간성면 하리 수성청년회 2년제

양양군 죽왕면 가진학교 1938년 전후 죽왕면 가진리 박영국 외 4년제/100여 명

공명학교 1912.5 인가 왕곡면 공수진 박근형,
김형근 4년제 인가

양양군 토성면 명동학교 1927.9.5. 신문 토성면
아야진리

‘개교 21주년’
표기 

아야진학원 1928.2.7. 신문 상동

천진사설학술강
습소 1924.6 상동 천진공립보통

학교로 승격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금성야학원(김대규, 김태식이 1925.12.1. 설립), 해성학원(1927.12.1. 

예영환, 예연수 설립), 양진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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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면 동리

•설립 시기   1922. 9월경

•설립 주체   금강청년회

고성보습학원(高城補習學院)

<면별 학교 현황>

<고성보습학원 설치>

고성 금강청년회에서는 당지 (고성)보통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지방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보습학원을 설립하고 보습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생도의 수가 대략 70여 명이고 항상 지원자가 적지 

않다. 그런데 교실문제로 수용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22.9.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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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

•설립 시기   1926년경

•설립 주체   구만회 등

금강학원(金剛學院)

<조선중앙일보, 1935.4.23일자>

<공보교에 승격운동, 금강학원에 서광>

9년전 금강학원 설립.

구만회씨가 공립보통학교 설치 기금중 1/3을 기탁하고 외금강

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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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 1935.4.29일자>

<외금강공보교 기성회 창립> 

1935.4.25.일 금강학원을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승격하고자 

기성회 창립총회 개최

<현안의 보교설치 기금모집도 완료> 

1936년 2월 15일에 기금 조달이 완료되었다. 기부금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만회(금강학원 원장) 1천원, 신계사 500원, 윤성렬 300원, 

황두진 150원, 문명진과 유봉이 각 120원, 황운천 200원, 김만수

와 김두익 등 각 100원, 외금강노동조합 250원 그 외 수십 명이 

의연금을 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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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 1936.2.29일자>

<금강학원의 폐원식>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은 작년(1937) 11월

에 개교한 외금강공립보통학교에서 재학생 전부를 수용케 되면서 

학원은 자연 폐교되었다.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금강학원유

지회장 문명진 씨의 사회로 폐원식을 보통학교 교실에서 개최하

고 3,4학년 아동의 수업증

서 수여와 금강학원 설립자 

문명진 씨외 3씨의 공로 표

창이 있었으며, 하오 1시에 

폐회하였다.

<매일신보, 1938.3.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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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연합 춘기대운동회> 

오는 5월 26일에 외금강 온정리에 있는 금강학원 주최, 본사 

외금강지국 후원으로 금강산 주변 촌락에 산재하고 있는 신계사 

경내 창신학원과 양진리 양진학원, 그리고 주최측 학원이 연합하여 

춘기 대운동회를 온정리 금강학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1934.5.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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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사호리

•설립 시기   1923년 4월

•설립 주최   여흥청년회

노동야학원(勞動夜學院)

<노동야학원 성황>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사호리 려흥청년회에서는 작년(1923년) 

4월 분에 노동야학원을 설립하고 회장 김석필 선생, 전달현 양씨

의 열심 교수로 현금 출석학생이 25명에 달하였으나 성적이 양호

하다고 한다.

<조선일보, 1924.9.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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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영진리

•설립 시기   1916년 리숙 개설, 1923년 대성학원으로 명명,
                    1934년 야학도 개설

대성학원(大成學院)

<대성학원 서광>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영진리에 있는 대성학원은 지난 3년 전에 

창립되었다. 당시 여러 가지 물자의 고통으로 비운에 빠져 있던 중 

최근 유지 제씨의 분기로 다대한 동정금을 얻어 장래 서광이 무궁

하리라 한다.

<조선일보, 1925.2.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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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에 야학부를 신설>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영진 대성학원은 지금부터 18년전 영진

리숙(里塾)으로 한학 교수를 하던 한 서당이 있었으나 시대상의 변

천을 따라 11년 전인 갑자년에 대성학원으로 명명하고 삼면해중

(3면이 바다)에 교통이 불편한 동리(영진리)는 보통학교와의 거리가 

3리 이상으로 아동교육에 막대한 불편을 느껴 개량 교육에 소학 

정도로 방법을 개선하여 그동안 10여 년에 많은 인재를 교양하여 

왔다. 이것은 현재 원장 김진두, 원감 김중보 씨의 끈임없는 열성

과 지역 유지의 많은 심혈을 경주한 결정체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확대하기 위하여 원장 김진두 씨외 여러 유지의 열성으로 금년

에 1천원에 가까운 의연금을 모집하여 금년 가을부터 야학도 신설

하여 수많은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 학원은 고성

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자랑거리가 되는 동시에 영진 유지의 열성

을 일반은 칭찬하고 있다.

<조선일보, 1925.2.18일자>



203

•학교 위치   고성면 말무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말무리야학원(末茂里夜學院)

<광성학원 의연금>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주최로 광성학원을 건축 공사 

중이다. 11월 초순에 기공되어 11월 11일 오후 1시에 낙성식을 

시행하였는데, 딩일 의연금과 씨명은 다음과 같다.

장명준 18원, 광교평천(일), 대저교본(일) 각 10원, 마성익 8원,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각 5원, 대성청년회 3원, 동리 구장, 

고성부인학원 하덕봉, 대성야학원 각 2원 등...

<조선일보, 1923.11.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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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신북면 장도(長島)

•설립 시기    1920년대

보광학원(普光學院)

<고성사립학교 연합운동회 개최>

고성 신북면 장도(長島) 사립보광학원 주최 보광청년회 후원으

로 전군(全郡) 사립학교연합대운동과 축구대회를 지난 4월 29일

부터 개최하였다. 정각부터 운집된 관중의 환희 속에 먼저 아동 

경기운동을 시작하여 다음 날 정오까지 이어졌고, 오후부터는 남북

건아의 축구팀들은 모여 맹렬한 개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싸워 결승을 마쳤다. 우승한 팀은 해금강 입석리 송도단이라 한다.

<조선일보, 1930.5.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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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신북면 신흥리

•설립 시기   1925년 11월 15일

•설립 주체   서종락, 서정구

신흥학원(新興學院)

<동아일보, 1929.1.12일자>

<교육기관> 신흥학원 

٠설립 : 1925년 11월 15일 

٠설립시 생도 : 35명(현재 35명)

٠원장 : 서정구

٠설립자 : 서종락, 서정구

٠교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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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신북면 장전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설립 주체   

영신학원(永信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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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

•설립 시기   1927년 1월 8일 개시(용진청년회 운영)

•설립 주체   용진청년회

외금강노동야학(外金剛勞動夜學)

<중외일보, 1927.1.11일자>

<외금강노동야학 용진청년사업>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에 있는 용진청년회에서는 오랫동

안 침체상태에 있었다. 간부 제씨는 다시금 새로운 정신으로 쇄신

운동에 정력을 다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먹음에 울고, 배움에 애태

우는 가련한 소년, 소녀와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반 유지들의 후원

하에 지난 8일부터 야학을 개시하였다. 현재 30여 명의 야학생으

로 충실히 되어 가는데 일반유지로부터 동정금도 적지 않게 들어

왔다. 교원은 문명진, 백운서, 이종현, 김갑진 제씨가 무보수로 열

심히 교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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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신북면 용계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용계학원(龍溪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용계학원 : 신북면 용계리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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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신북면 양진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유년학원(幼年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유년학원 : 신북면 양진리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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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

•설립 시기   1918년

장전야학원(長箭夜學院)

<장전야학 곤황>

학생이 석유행상을 하여 경비를 쓴다고   

강원도 고성군 장전리에 있는 장전야학원은 항상 경비에 곤난을 

겪고 있으며, 학원 창립기념일에 받은 일반의 동정금으로 유지한다

는 소식은 이미 보도하였다. 많지 않은 금전이라 다 써버리고 또다시 

유지하기가 어려워 책임자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였으나 빈촌이라 

누가 구제할 사람이 

없어 항상 비운에 있

다는데, 학생이 석유 

행상과 새끼를 꼬아

서 팔아 경비를 쓴다

는데 듣는 사람은 동

정의 눈물을 금치 못

한다더라.

<장전야학 학예회 성황>

강원도 고성군 장전리에 있는 장전야학원에서는 당지 예배당내

에서 지난 2월 6일 오후 7시부터 학예회를 남궁용(?) 사회로 개최

하였다. 청중은 정각 전부터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들어 만장의

<조선일보, 1925.1.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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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을 이루었다. 학생들의 활발하고 용감한 유희와 어린이들의 

웅변은 많은 사람의 환영

을 받았다. 오후 11시에 

허석환 씨의 축사가 있고 

난 후 폐회하였다. 청중으

로부터 적지 않은 동정금

이 환지(?)하였다더라.   

<장전야학원>  7주년 기념식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장전리에 있는 야학원에서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창설 7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원감 남궁 씨의 개회사와 연

혁 보고가 있고 나서 협성청년회장 최영복 씨의 과거와 장래에 대한 

장렬한 의견을 토출하였고, 이어 장전공립보통학교 훈도 김덕조 씨를 

비롯하여  학부형 등의 감상담과 내빈 축사, 그리고 원가(院歌) 

합창으로 폐회되었다. 이어 내빈을 초대하여 소연을 베풀었으며, 유

지들로부터 동정금

이 접수되었다. 밤 

11시에 폐회했다.

<조선일보,1925.2.17일자>

<시대일보, 1925.12.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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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신북면 장전리

•설립 시기   1922년 4월

•설립 주체   고성공립보통학교 훈도 홍병삼 부인 이정규

장전여자학술강습소(長箭女子學術講習所)

<장전교육계 소식>

강원도 고성군 장전항 공립보통학교는 재작년(1920)부터 개교

하여 교장 관강도(關康道) 씨의 열성적인 교육으로 일반 생도의 

좋은 성적이 나날이 전진하고 있다. 일반 인사들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 훈도 홍병삼 씨의 부인 이정규 씨는 당지 여자의 교육이 박약

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여자강습소를 설립하고 금년 4월부터 

생도 30여 명을 모아 매일 오전 9시에서 하오 3시까지 교수하고 

있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지방인민의 찬상(讚賞)이 많다더라.

<동아일보, 1922.7.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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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신북면 창대리 신계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창신학원(倉神學院)

<고성청년 간친은>

오는 21일 신계사에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용진청년회 주최로 오는 

21일 신계사 창신(倉神)

학원내에서 고성지방 청

년운동자 간친회를 개최

한다는 것을 이미 보도하였다. 당일 토의문제는 다음과 같다.

<토의문제>

1. 군(郡)청년단체 연합에 관한 건

2. 군내 청년운동의 방향에 관한 건

3. 조선청년총동맹 가맹에 관한 건

4. 군내 청년단체 조직에 관한 건

5. 이류(異流,다른) 청년단체에 관한 건

6.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에 관한 건

<특수문제>

화요회 주최인 민중운동대회에 관한 건

<조선일보, 1925.3.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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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연합 춘기대운동회>

본사 외금강지국 후원    

오늘 5월 26일에 외금강 온정

리에 있는 금강학원 주최, 본사와 

금강지국 후원으로 금강산 주변 

촌락에 산재해 있는 신계사 경내 

창신학원과 양진리 양진학원과 

주최측 학원을 연합하여 춘기대

운동회를 온정리 금강학원 운동장

에서 개최한다는 데 당일의 서항

을 지금부터 예상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1934.5.24일자>

•학교 위치   고성면 동리

•설립 시기   1929년 3월(4월)   

<고성강신여자학원 인가 없다고 폐쇄>

동지 목사 허가원 제출하고 고대   

백여 아동 노상에서 방황

고성읍내 기독교 예배당에서 경영하는 강신여자학원은 제1회 

졸업생을 금년도(1933) 3월에 내었다. 그후 서당 허가가 없다고 

당국이 폐쇄명령을 내렸다.

강신여자학원(剛信女子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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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회 담임목사 송정근 씨

는 자기명의로 서당개설 허가

신청을 4월 5일에 군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허가되지 

아니하였다. 전에 배우던 62

명은 물론이고 새로 배우고자 

하는 42명의 어린이들은 (교

육)기관이 있어도 배울 수 없

어 노상에서 방황하는 상태이

므로 일반(주민)은 속히 허가 되기를 열망 중이라고 한다.

<경영난에 빠진 강신여자학원>

유지의 성원기대    

무산아동의 문맹퇴치기관인 고성 강신여자학원은 소화4년 4월 미

감리교 고성교회 서원필(徐元弼)목사의 열선으로 우리 고성사회에

서 탄생한 이래 많은 문맹을 퇴치시켰다. 작년(1933) 3월 15일 당

국의 폐쇄명령으로 결

국 문을 닫게 되었다. 

송정근목사의 복구노

력으로 다시 인가를 

얻어 같은 해(1933년) 

10월 1일부터 개원하

여 선교회 교육비보조

<동아일보, 1933.6.2일자>

<동아일보, 1934.11.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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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원과 만치 않은 아동 월사금으로 근근히 계속하여 오던 중 명년

(1935년) 1월부터 전조선을 통한 동양선교회 조선교육비 보조 중

지로 결국 폐쇄에 자연도태를 당하겠으므로 현재의 재적 중인 76

명의 무산아동은 그 갈 길이 막연하게 되었다. 고성사회의 여러 유

지들은 이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선교회 보조 폐지로 강신여자학원 비운>

유지의 성원을 기대    

학력 아동의 수용완화와 문맹퇴치를 목표로 일찍 5,6년 전 소화 

4년 3월에 고성에 탄생한 강신여자학원은 당시 미감리교회 고성

예배당 교역자 서원필목사의 열성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5,6년간 

동양선교회 교육비 월 20원으로 경비를 충당하여 가면서 고성의 

무산아동을 교양하여 오던 중 작년(1933) 3월 15일 무인가라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당하였다. 수많은 어린이는 노상에 방황케 된 

것을 애석하게 여겨 동교회 송정근 목사는 이를 계속하고자 다시 

<조선일보, 1934.12.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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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수속을 하고 만반으로 지방실정을 당국에 수삼차 진술한 

결과 같은 해 9월 11일에 인가가 되었고, 10월 1일에 개원케 되자 

선교회10월 1일에 개원케 되자 선교회 보조금 20원은 13원으로 

감소되어 경비 부족으로 곤란을 당하여 가면서 원장 송정근 씨와 

강사 박성호 씨의 열성으로 현재 재적생 76인을 교양하고 있는 중

인데, 명년 1월부터 또 다시 동양선교회 교육비 보조를 폐지한다

고 하니 학원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이 되었다. 고성사회를 위하여 

또는 고성 무산아동을 위하여 생긴 기관으로써 동양선교회 교육비 

폐지와 함께 그 간판을 매장케 됨은 우리 고성의 장래 어린이를 위

하여 불행은 물론이요 수치이니 고성인사는 많은 후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비운 절정에 달한 강신여자학원> 

유지의 성원을 기대     

일찍이 많은 아동의 문맹을 퇴치한 고성읍 미감리교회에서 경영

하던 강신여자학원은 일찍이 소화 4년에 우리의 향학열이 높을 때 

동교회 서원필 목사의 열성으로 조선선교회 교육비 보조 월 20원 

씩을 토대 삼아 경영하였다. 의외로 작년(1933) 3월 15일 당국의 

무인가 폐쇄명령이 내리자 이를 계속하고자 당지 송정근 목사는 백

방으로 활동한 결과 같은 해 9월 11일 인가되었고, 그간 만반의준

비를 완료하고 10월 1일에 개원하자 동양선교회 교육비는 월 13

원으로 긴축되어 소수 아동의 월사금을 받아 이를 보충하며 모든 

경비를 긴축한 것은 물론 강사 박성호 씨의 사회봉사적 희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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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족에 많은 고통을 참아 가면서 경영하여 왔으나,  이것도 

여의치 못하고 비운이 닥쳐 와 1월부터는 동양선교회 교육비 보

조가 폐지된다. 그간 고성사회에 많은 문맹을 퇴치하고 현재 76

명의 어린 무산아동을 가르치는 강신여자학원은 고성 유지의 피

끓는 열정의 후원 없이는 도저히 그 간판의 존재를 찾기 어려울 비운

이 목전에 임박하여 있다. 다시 생기기 어려운 이 학원의 전도를 

심사함과 함께 고성사회 유지의 후원이 있기를 일반(사람들)은 기대

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1934.12.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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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공립보통학교 (부설) 부인야학원  

•설립 시기   1929년 3월(4월)   

고성 부인야학원(高城婦人夜學院)

<고성부인야학원수업식>

강원도 고성군 동리에서 유지의 열성으로 부인야학원을 설립하

여 상당히 양호한 성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이 야학회에서는 

이달 9일 당지 (고성)공립보통학교에서 수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우등

생은 다음과 같다. 하환일, 박숙현

<동아일보, 1923.10.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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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야학원의 수업식>

고성읍내 부인야학원에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당지 보통

학교내에서 수업식을 거행하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정시 전부터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원장 성광선 씨외 기타 유지의 

축사가 있었으며 수업생은 4명이었다. 우등상품을 수여한 후 오후 

10시에 폐회하였다.

<조선일보, 1923.10.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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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면 강정리

•설립 시기   1920년대

관해학원(觀海學院)

<고성강신여자학원 인가 없다고 폐쇄>

관해학원의 존립에 관하여는 아래 신문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

다. 학생들의 작품과 활동으로 학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흥미롭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재능이 아니었다면 학교의 존재는 

세상에 묻힐 뻔했다.

<고성군 고성면 강정리 관해학원 제3학년 심진섭 10세>

<고성군 고성면 강정리 관해학원 제1학년 심완섭 9세>

<매일신보19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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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면 봉수리

•설립 시기   1923년 8월  

•설립 주체   광성청년회

광성(야)학원(光成學院)

<광성학원 의연금>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주최로 광성학원을 건축 공사 

중이다. 11월 초순에 기공되어 11월 11일 오후 1시에 낙성식을 

새행하였는데, 딩일 의연금과 씨명은 다음과 같다.

장명준 18원, 광교평천(일), 대저교본(일) 각 10원, 마성익 8원,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각 5원, 대성청년회 3원, 동리 구장, 

고성부인학원 하덕봉, 대성야학원 각 2원 등...

<조선일보, 1923.11.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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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청년회사업>

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봉수리에 있는 광성청년회는 무산자로 보통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작년(1923년) 8월에 야학

원을 설립하였다. 학생에게는 입학교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간

부의 열성으로 장명준, 구재혁 외 6인이 기증하는 재목으로 학원을 

신설하고 경비는 입회금과 홍수에 표류해온 재목을 습득하고 동중 

유지 제씨의 동정금 150여 원, 학원 건축 낙성시 동정금 170여 

원, 기타 회원 노력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재학, 김인제 

두 선생이 명예롭게 열성 교수하여 현재 남녀 학생이 40여 명으로 

성적이 양호하다. 여학생 2명은 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까지 하였

다. 보통학교 3학년 과목을 교수하여 2개년에 졸업시킨다고 한다.

<조선일보, 1924.9.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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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야학원낙성>

강원도 고성군 봉수리 광성청년회에서는 회원과 유지의 열성

으로 올 가을에 야학원을 건축하고 지난 11일에 회장 함자일 씨의 

사회로 성황리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그 이후 야학원에 의연한 인사

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봉수리중(中) 150원, 장명준 13원, 우성익 8원, 윤봉걸 7원, 광

교제태랑(日), 평천길상조, 대죽치칠, 교본길무 각 10원씩, 임봉춘 

7원, 구재혁 6원, 최자형, 박병식,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예

봉석, 전재현, 고상근, 박성언 각 5원, 이명환 근등경부보(일), 조

선일보지국, 한기태, 권업(勸業) 과장, 안달용일, 대성청년회, 박덕

대, 전중유보(일), 김진택, 박재학 각 3원씩, 고성부인야학원, 대성

야학원 등등 각 2원씩

<동아일보, 1923.11.20일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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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춘씨열성>

강원도 고성군 봉수리에 있는 임봉춘 씨는 봉수리 동중을 위하

여 많이 힘쓰려고 하지만, 그의 반대파가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

서도 청년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재작년(1923년)에 광성청년회를 

발기하여 조직하고, 또한 

암매한 무산자녀를 공부

시키겠다는 결심으로 야학

원을 설립하여 진행해 왔

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지만 단독으로 돈을 대

고 유지하고 있어 뜻 있는 

이들은 그의 성력을 칭송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23.11.20일자>

<동아일보, 1923.11.20일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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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서면 화우리

•설립 시기   1932년 2월   

성의학원(誠義學院)

<눈물겨운 동정>

지난 5월 4일에 불의에 일어난 대화재의 파동은 불상한 집 아이

의 통학까지 저해하였다. 고성군 서면 화우리에 있는 성의학원은 작

년(1932년) 2월에 개원하고 무산아동만을 교양하여 왔다. 아동 총수

는 30명이다. 그런데 동면 유성리에 사는 장두언과 지석원 두 아이는 

본시 빈한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배우기 위하여 화우리 성의학원

에 통학 중이었다. 야속하게도 이번 화재의 참상을 당하면서 공부도 

일장춘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성의학원 아동 일

동은 빈주머니나마 

두 아이의 학비를 

충당해주어 배움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일반민중은 천진난

만한 어린아이들의 

눈물겨운 동정에 감

탄하지 않을 수 없

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3.5.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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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서면 양송리

•설립 시기   1935년   

양성학원

•학교 위치   서면 유성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유성학원(柳城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유성학원 : 서면 유성리

<조선일보, 1924.2.16일자>



228  | 배움의 기억과 전통 229

•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신대리(면소재지)

•설립 시기   1923년 10월

공진학원(共進學院)

<고성교육계>

황차 양씨 공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립보통학교에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다. 수동면은 고성군 벽촌의 한쪽 구석에 있어서 

교통이 심히 불편하고 면민생활이 극히 빈한한 산중에 있는 면으

로 교육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음으로 일반 자제를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 가까워도 20리, 가장 먼 곳은 130리나 떨

어져서 고성읍에서 유숙하면서 통학하게 된다. 이것을 면장 황인국 

씨는 부임 이후 유감으로 생각하

고 1923년 8월에 면사무소 소재지

인 신대리에 공진학원을 발기하

고 면내 유지들과 함께 권력활동

한 결과 동년 10월에 공진학원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지난 5개 성상

을 지나오면서 총준영재의 배양

에 실로 공헌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진학원만으로는 도저히 수동면 

전반에 교육을 보급시키기 곤란<동아일보, 1927.10.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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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하여 또 다시 

수동면 고미청년회와 함

께 고미성리에 수동사립

보통학교를 발기하고 , 면

내에는 물론 부근 유지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 작

년(1926년) 8월에 현금 

3,300여 환을 기초로 하여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

대학부 농학부연습림출장

소에 교섭하여 학교 건축

의 재목을 전부 대가 없이 

사용하기로 하고, 12월에 

교사 90여 평을 준공하였

다. 본년(1927년) 3월 17

일부로 사립학교 인가를 

얻고 4월 1일부터 개학하

였다. 현재 생도수는 상당

한 수자에 이른다고 하며, 또한 황씨와 함께 활동한 인사 중 차선군 

씨의 성의는 수백 환의 금전과 학교부지 2,032평을 기증하였다. 시

대에 낙오한 수동면 교육계에 잊지 못할 기록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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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설립 시기   1927년 3월 17일 인가(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29호)   

수동사립보통학교(水洞私立普通學校)

<1927.5.11.일자 관보>



231

<순회탐방>

고성일기자

교육계     

고성군에는 고성, 장전, 간성의 3개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생도가 

남자 974명이고, 여자 317명이다. 수동 및 현내에 사립보통학교

가 있는데, 남녀 300여 명이다. 또한 고성, 장전, 금강의 3개 소학교

(일본인)가 있는데 생도수는 남자 57명, 여자 66명이다.

<동아일보, 1927.8.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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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사립보통학교 낙성식거행>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에 설립된 보통학교는 사립학교로 인가되

었다. 교사(校舍)는 산간벽판에 완비되었다. 지난 10일에 낙성식

을 거행하였으며, 당일부터 4일간 운동회 기타 각종 여가, 연희 등 

촌민향략의 날이 계속되었다. 

지금 생도 100명, 훈도 2명이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산간 언덕마

을의 순박하고 양호한 풍속이 기초가 되어 공립학교를 본다면 아름

다운 풍속이 될 것이다. 본교 설립의 기초는 동경농대 연습림 주

임 궁하보웅 씨의 후원을 받았다. 연습림 소재지의 주민과 연습림 

파견소 직원의 따뜻한 온정이 서로 접촉하여 계약을 만들었다.(?)

<부산일보, 1927.10.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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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계>

황차(黃車) 양씨 공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립보통학교에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다. 수동면은 고성군 벽촌의 한쪽 구석에 있어

서 교통이 심히 불편하고 면민생활이 극히 빈한한 산중에 있는 면

으로 교육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어 일반 자제를 교육

시키고자 할 경우 가까워도 20리, 가장 먼 곳은 130리나 떨어져

서 고성읍에서 유숙하면서 통학하게 된다. 이것을 면장 황인국 씨

는 부임 이후 유감으로 생각하고 1923년 8월에 면사무소 소재지

인 신대리에 공진학원을 발기하고 면내 유지들과 함께 권력활동

한 결과 동년 10월에 공진학원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지난 5개 

성상을 지나오면서 총준영재의 배양에 실로 공헌이 적지 않다. 이

러한 공진학원만으로는 도저히 수동면 전반에 교육을 보급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또 다시 수동면 고미청년회와 함께 고미성리

에 수동사립보통학교를 발기하고 , 

면내에는 물론 부근 유지의 적극

적인 원조를 얻어 작년(1926년) 8

월에 현금 3,300여 환을 기초로 

하여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학

부 농학부연습림출장소에 교섭하

여 학교 건축의 재목을 전부 대가 

없이 사용하기로 하고, 12월에 교

사 90여 평을 준공하였다. <동아일보, 1927.10.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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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년(1927년) 3월 17

일부로 사립학교 인가를 

얻고 4월 1일부터 개학

하였다. 현재 생도수는 

상당한 수자에 이른다고 

하며, 또한 황씨와 함께 

활동한 인사 중 차선군 

씨의 성의는 수백 환의 

금전과 학교부지 2,032

평을 기증하였다. 시대

에 낙오한 수동면 교육

계에 잊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235

•학교 위치   고성군 수동면 초현리

•설립 시기   1929년

숭덕학원(崇德學院)

<종중전재산을 학원경영에 제공>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초현리 30여 호의 강화 최씨 종중에서는 

400여 원의 기본재산으로 그 동리에 숭덕학원이란 농촌 무산아동

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래 4년간 고심하여 온 끝에 금년(1933)

에 비로소 제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되었다. 일반은 최씨 존중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 이에 열성을 다하는 임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후원회장 : 최무섭  회계 : 최문흠, 원장 : 최길환,  교원 : 최천경

<조선중앙일보, 1933.4.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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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수동면 신대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신대학원(新垈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신대학원 : 수동면 신대리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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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야학원 설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서 전봉래, 김영조, 김인석, 박용택 

제씨의 발기로 근자에 대진노동야학원을 설립하였다. 교원은 김영조 

씨의 열성으로 장래가 유망하다더라.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대진노동야학원(大津勞動夜學院)

<조선일보, 1925.1.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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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현재 제진리)

•설립 시기   1924년 11월

동광학원(東光學院)

<동광학원 설치>

고성군 저진리에     

강원도 고성군 저진리에는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어 일반이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작년(1924년) 11월 경 동리 유지의 발기로 

동광학원을 설치하고 열심히 무산자제를 교육하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고 한다.

<조선일보, 1925.2.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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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조씨미거>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조석조 씨 3형제는 지난 18일이 자기 선친 

대기로 친척과 지구 등이 부조한 금액이 200여 원에 달했는데, 대기 

비용을 절약하여 동리 집회소 건축비로 50원, 동리 개량학원 유지

비로 30원, 국방 헌금 20원, 대진공립심상소학교에 시가 200원

의 괘종시계 1개를 기부하였다. 부근 일대는 삼형제에 대한 칭송

이 자자하다고 한다.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설립 시기   1934년경(개량서당 정책실시)

마달개량학원(馬達改良學院)

<매일신보, 1940.4.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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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배봉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중반

배봉학원(培峰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배봉학원 : 현내면 배봉리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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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설립 시기   1911년 4월 현재 경영중

학명학교(鶴鳴學校)

<고성군에 교육기관>

학명학교는 현내면에 설치된 학교이고 설립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911년 영광학교 설립시기와 겹쳐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의 존재는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학무국학무과, 『사립

학교설치인가서류』(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의 학교평면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영광학교와 1리 18분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표기되어 있

다. 학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인근 학교표기가 되었다.(사진 표시 참조)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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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탐방> 고성일기자   

교육계     

고성군에는 고성, 장전, 간성의 3개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생도가 

남자 974명이고, 여자 317명

이다. 수동 및 현내에 사립보

통학교가 있는데, 남녀 300여 

명이다. 또한 고성, 장전, 금강

의 3개 소학교(일본인)가 있는

데 생도수는 남자 57명, 여자 

66명이다.

1927년 11월 10일에 설립

된 대진공립보통학교로 승격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위치   고성군 현내면  

•설립 시기   1920년대 초반

•설립 주체      

현내사립보통학교(縣內私立普通學校院)

<동아일보, 1927.8.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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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오대면 거진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거진학원(巨津學院)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외)

사립거진학원 : 오대면 거진리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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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산학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광동학원(光東學院)

광동학원의 존립에 관하

여는 아래 신문기사로만 확

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작품

과 활동으로 학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흥미�

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재�

이 아니었다면 학교의 존재

는 세상에 �� �했다. 

<매일신보, 1932.9.7일자> 

•학교 위치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설립 시기   1921년(이영선, 『금강산 건봉사사적』(2003)에는

                    1921년 설립으로 기록됨)

봉림학교(鳳林學校)-중등학교

상세한 설명은 이후 <사립 중등학교> 편을 참조하기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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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오현면 거진리

•설립 시기   1912년 12월 28일 설립 [『강원도상황경개』(1913)]

•설립 주체  임중현 외(김정현 등)

사립 영광학교는 영광의숙(1909)이 발전하면서 교명을 변경하고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1912.12.28.)이다.1) 영광학교는 설립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개교시기는 명치44년(1911년) 4월 4일이고, 설립인가

원 제출(1912.12) 당시 생도수는 48명(남자 33, 여자 15)이다. 

학교설치인가원에 �부된 문서에서 학교 운영의 �심적인 내용은 

‘설립사�’과 ‘사립영광학교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학�의 전문과 설립사�의 �심내용을 옮긴다.2)  또한 영광학교는 

1914년 우수사립학교로 인정받아 강원도의 보조금(25원)을 지원

받은 학교이기도 하다.(증�자료 후면 �부) 

사립 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정식인가학교

1) 강원도헌병대본부,『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91-293쪽
2) 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 관련 서류는 총21쪽(1.도장관인가요청서 (1쪽) 2.취조
    서(1쪽) 3.인가원 간성군 접수(1쪽) 4.설치인가원(1쪽) 5.설립사항(3쪽) 6.학교
     평면도(1쪽) 7.학칙(5쪽) 8.이력서(4쪽) 9.학교재산수입 관련 증빙서(4쪽)(학무
    국학무과, 『사립학교설치인가서류』(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 인터넷검색-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관리번호 CJA000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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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영광학교 설치인가 신청서류>

(사립영광학교)의 취조서  

 一. 학교 설치의 요부(要否)

1. 당해 학교 설치 군내에서의 이미 설치된 학교는 공립 1, 사립

 1이고, 당해 학교와의 거리는 공립학교는 2리(조선식 20리), 

사립학교는 3리(30리)이다.

2. 현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개교 년월과 생도수는 다음

과 같다.

개교 : 명치 44년 4월

생도 : 48명(남 33명, 여 15)  

3. 설비는 정돈이 되어 있다.

二. 유지 방법 : 확실하지 않다.

1. 기본재산은 수입이 확실하다.

2. 기부금은 허용되고, 또는 일반 공과에 영향이 있다. 

3. 수업료는 징수한다.

4. 설립자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학교의 유지상 출자를 부담

    하기로 승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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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직원

1. 설립자와 학교장, 교원은 사립학교규칙 제11조 각호에 해당

    되며 적임자다.

<사립영광학교설치허가원>

본교는 명치44년 4월에 설립하였으며, 금번 조선총독부령 제

114호 사립학교규칙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별지 사항을 구비

하여 청원하오니 사조(査照)하신후 인가하심을 복망(伏望, 엎드려 

처분을 삼가 바람)한다.    

대정원년(1912년) 11월 0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5호 

설립자 임중현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설립자 김정현

조선총독 백작(伯爵) 사내정의(寺內正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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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항>

 一. 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목적 : 학력에 달한 아동에게 덕육, 체육과 기타 보통교육에 필요한

         학술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함

명칭 : 사립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

위치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二. 학칙 : 별지와 같음

三. 교지(校地), 교사(校舍)의 평면도 및 그 소유자

도면 : 별지와 같음   

소유자 : 설립자 임중현(林仲賢), 김정현(金正鉉)

四. 일개년(一個年) 수지 예산

1. 금오백이십엔(金五百二十円) : 수입총액 

    내(內)

    금이백칠십엔 : 기본재산에서 나온 이자

    금일백오십엔 : 기부금

    금일백엔 : 설립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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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오백이십원 : 지출총액 내(內)

    금삼백육십엔 : 교원 2인 보수

    금24엔 : 사정(使丁) 1인 급료

    금40엔 : 신탄유비(薪炭油費: 땔나무기름비용)

    금40엔 : 서적기계(器械) 구입비

    금10엔 : 잡비

    금30엔 : 수리비

    금16엔 : 임시 구입 등 비용

五. 유지 방법

사립영광학교 유지 방법

1. 기본재산 : 증빙은 별도 첨부함

    이영수(李永秀) 기부답(沓) 46두락(斗落) 1개년 수입 정조(正租)  

    46석(石) 대금 70엔

    유지가(有志家) 의연금으로 적립한 금800엔의 1개년 수입이자 

    200엔

2. 기부금 : 증빙은 별도 첨부함

    1개년 수입 150엔

3. 설립자 출자 : 증빙은 별도 첨부함

    매년 출자 100엔

六. 설립자, 학교장 및 교원의 이력서 :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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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교과용도서명

사립영광학교 교과용 도서명

과
목

총
독
부

수
신

조
선
어

한
문

농업
초보

습
자

도
화

산
술

체
조

저
자

총
독
부

좌동 좌동 좌동
福島百

臟
김대희

총
독
부

좌동 좌동 좌동

도
서
명

보통
학교

학도용 
수신서

보통
학교

학도용 
국어
독본

보통
학교

학도용
조선어
독본

보통
학교

학도용 
한문
독본

新選
농업

교과서

보통
학교

학도용 
습자첩

보통
학교

학도용
도화
임본
(臨本)

보통
학교

교원용 
산술서

학교
체조

교수법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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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영광학교학칙(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본교는 학령에 달한 아동에게 덕육(德育) 체육(體育)
          과 기타 보통교육에 필요한 학술을 교수함을 목적함
제2조  본교는 사립영광학교라 칭함
제3조  본교는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치함
제4조  학교정원은 100명으로 정함
  
제2장 수업년한,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

제5조  수업년한은 4개년으로 정함
제6조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는 아래와 같다.

수
신

국
어

조 선 어
한문

농업
초보

도
화

산
술

재봉
수예

체
조

합
계

1
학
년

시
수

1 8 6 2 6 2 3 28

과
정

수신
요지

독방
해석 외

독방
해석 외

도화
임본 정수 재봉법  

수예
유희
체조 

2
학
년

시
수

1 8 6 2 6 2 3 28

과
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
학
년

시
수

1 8 6 2 2 6 2 3 30

과
정

상동 상동 상동 농업
실습 상동 소수 

속산
의류

수선법 상동

4
학
년

시
수

1 8 6 2 2 6 2 3 30

과
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분수  
주산 상동 상동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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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업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함 단, 계절에 
          의하여 변경함  

제3장 학년학기와 휴업일

제8조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함
제9조  학년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3학기로 함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함  

제10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이 정함   

제4장  입학자격, 입학과 퇴학, 수업료

제12조  입학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함
   1. 품행방정  

   2. 연령이 8세 이상 15세 이하 

   3.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 자  

   4. 양육과 보호가 완비된 자  

제13조  본과 입학지원자는 검정을 불요함 
제14조  입학지원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학원서에 이력서
            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함  
제15조  보증인은 생도의 尊族親, 혹은 이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을 가진 자를 요함

1. 元始祭(1월 3일)

2. 신년연회(1월 5일)

3. 紀元절(2월 11일)

4. 神武천황제(4월 3일)

5. 明治천황제(7월30일)

6. 천장절(8월31일)

7. 神상제(10월17일)

8. 新상제(11월 23일)

9. 춘계황령제(춘분일)

10. 추계황령제(추분일)

11. 일요일

12. 본교기념일(4월4일)

13.하계휴업(7월21일부터   

8월31일)

14.동계휴업(12월29일부터 

익년1월5일)

15.학년말휴업(3월26일부터 

3월31일)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휴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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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갖춰 보증인이 
            연서후 학교장에게 제출함   
제17조  아래 각항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을 명함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3. 6개월 이상을 연속 결석한 자   

   4. 이유 없이 결석이 1개월 이상 연속된 자    

 제18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제5장  수업과 졸업

제19조  각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평소의 성적과 시험의 성적을  考하여 이를 정함
제20조 시험은 이를 나누어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으로 하고, 
            학기시험은 제1학기와 제2학기 말, 학년시험은  학
            년말에 행함     
제21조 생도의 성적을 고사함에는 10점을 정점으로 하여 각
            교과 4점 이상, 총평균 6점 이상을 합격의 표준으로
            함    
제22조 학교장은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한 자에게 졸업증서
           를 수여함

제6장  상벌

제23조 학술우등, 품행방정한 자는 이를 표창하며 또는 상품
              을 수여함    
제24조 생도된 본분을 위배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처
              벌 함. 처벌은 계칙(戒飭)과 정학으로 함

제7장  직원

제19조  본교에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둠  
             학교장  1인,      교원  2인       
제26조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교무를 장리하고, 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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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교육에 종사함

<이력서1>

현거주지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5호
사립영광학교 교장 임중현(林仲賢)
명치4년(1871년) 3월 6일생

학사(學事: 학력)
1878년 2월 10일부터 가숙에 입학하여 1787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직사(職事: 경력)
1905년 10월 25일 내부주사(內部主事) 서임
1911년 4월에 본교 교장을 맡음

상벌
벌을 받은 일이 없음

1911년 4월 4일
임중현

<이력서2>

현거주지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사립영광학교 설립자 김정현(金正鉉)
1870년 1월 2일생

학사
1878년 3월 7일부터 가숙에 입학하여 1889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경력
1909년 3월에 동아개진(東亞開進)교육회 서기를 역임

상벌
벌을 받은 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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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4월 4일
김정현

<이력서3>

현거주지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7호
사립영광학교 교원 윤태래(尹泰來)
1872년 7월 16일 생

학사
1879년 8월 7일부터 한문서숙에 입학하여 1888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1893년부터 1895년까지 강원도 철원군 공립소학교에서지지(地志), 
역사, 박물(博物), 윤리, 산술을 졸업

경력
1897년에 강원도 철원군 송내면 면장을 역임하고 1900년에 해임함
1906년부터 1911년 3월까지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한문서숙에 교수를 역임함
1911년 4월에 본교 교원을 맡음

상벌
벌을 받은 일이 없음

1911년 4월 4일
윤태래

<이력서4>

현주소 :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사립영광학교 교원 이종화(李鍾和)
191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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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1884년 4월 1일부터 한문서숙에 입학하여 1900년까지 四書三經을 
배움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밀양군 공립개창(開昌)학교에서지리, 역사, 
조선어, 국어(日), 산술, 체조, 수신, 이과, 한학등을 졸업
1905년부터 1906까지 경상남도 진주사범학교에서 속성과를 졸업
1907년부터 1908년까지 내지(일본) 佐賀縣 東松浦 黑崎學校에서 유
학함

경력
1909년부터 1911년 3월까지 경상남도 창원부 사립 완월보통학교에 
교수를 역임
1911년 5월 1일에 밀양군 천화산외면 면장을 역임하고 1912년 2월 
19일에 해임함
1912년 4월 24일에 본교 교원을 맡음

상벌
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1912년 4월 24일
이종화

<증빙서1>

본인이 귀교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본군 오현면 대평잡(큰뜰논) 8두락
과 수외평답(수외리 뜰논) 17두락과 진평답(津坪논)  5두락과 자산
평답 8두락과 삼정동답 8두락 합계 46두락을 귀교에 영위 기부하고, 
본인이를 소작하야 수확고46석에 대한 환산대금 70엔씩 매년 납부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繳消)하되 아래와 같이 
한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歸附)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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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기부함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10통 8호 이영수(李永秀)사립영광학
교장 임중현 殿

<증빙서2>

본인 등이 금800엔을 귀교에 기부 입본(立本)하여 년 2할 5푼 이식금 
200엔을 매년 납부하기로 자에 서약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기부함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5통 9호 장기순(張基順)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10통 1호 한원일(韓元一)   

사립영광학교장 임중현 전

<증빙서3>

본인 등이 귀교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각기 所業揮00도중으로 매년 
150엔을 연대납부하기로 자에 서약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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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1통 4호 한원삼(韓元三)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김정현(金正鉉)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4호 김주녀(金周汝)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4통 6호 장응서(張應瑞)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3호 이녀순(李汝順)

사립영광학교장 임중현 전

<증빙서4>

본인 등이 귀교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매년 150엔을 연대출자하기로 
자에 서약함
단, 본교가 해산할 시에는 이 증빙서를 격소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一. 관립공립으로 귀부할 시
   一. 정부에서 해산을 명령할 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기부함    

1911년 4월 4일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6통 5호 임중현(林仲賢)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3통 7호 김정현(金正鉉)

사립영광학교 어중(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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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사립영광학교 설치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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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및 국어강습회 경비 보조에 관한 건>(1914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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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설립 시기   1910년 ~ 1913년 사이

•설립 주체  

앞서 영광학교의 기술에서 “오현면 거진리에 사는 김의종씨와 그 

부인 김씨가 군내 사립 영광학교를 설립할 때에도 �은 의연금을 

지출하였고, 사립 영광여학교를 건축할 때는 부인 김씨가 50원을 

기부하였다. 그�에도 학교 교원의 월급과 일반 경비를 매월 담당

하여 학교가 날로 흥왕하였다”고 내용을 소개하면서 영광여학교의 

설립과정을 언급했다.(1919.5.29. 매일신보) 이러한 여학교의 등

장은 3�1운동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아닌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한 지방에 여학교까지 설립한 경우는 예사

로운 일은 아니다. 당시의 경제사정과 남존여비 사상의 전통이 공고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학교의 존재는 지역 교육사에서도 의의

가 �다고 하겠다. 1960년대 이후 고성군 지역에 여자학교의 전통

을 이어받은 �은 거진�뿐이며, 그것은 �로 영광여학교의 전통에

서 비�되었다고도 불 수 있다.

<유시부유시부>

세상에 희한한 인물

일반재산가의 모범

영광여학교(永光女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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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영광학교의 소식(매일신보, 1913.5.29.일자)>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사는 김의종 씨와 그 부인 김

씨는 모두 60세의 노인이다. 본래 경성 사람으로 십여 년 전에 간

성으로 낙향한 후 농사에 주야로 힘을 쓴 결과 지금은 간성군 부호의 

지위에 있으며, 천성이 극히 인자한 가운데 슬하에 혈육이 없어 여

러 방면으로 재산을 쪼개어 자선사업에 힘들이기를 기꺼이 한다. 

그 동리 빈궁한 백성에게 봄가을로 옷감을 나눠주기도 한다.군내 

사립영광학교를 설치할 때에도 다수의 의연금을 지출하였고, 사립

영광여학교를 건축할 때에는 그 부인 김씨가 50원을 기부하였다. 

그 학생친목회에도 30원을 기부하였다. 여학교의 교원 월급과 기타 

일반 경비를 부인이 매달(每朔) 담당하고 있어 학교의 정황이 날

로 흥왕해지고 있다. 금년 봄 그 고을 오현면사무소를 건축할 때

에도 부부가 각기 50원씩 기부하였다. 두 사람이 자선사업을 즐기

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명예(로움)가 향읍(鄕邑)에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에서도 은잔 2개씩 하사하였다.

기사 가운데에 특별히 김의종 씨 내외의 사진을 현출(顯出)하여 

세상에 드문 인물을 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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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오대면 원당리

•설립 시기   1923년

•설립 주체   최도철 외

<고성영명학관 신축>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은 상당한 교육기관이 없어 부급(타향으로 

공부하러 감)아동이 도로를 방황하고 있다.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씨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동지 2,3인과 함께 상의한 후에 자기 

주택에 사립영명학관을 설립하였다. 오대면 아동과 인접 현내면 아

동을 모집하여 국어(日), 산술, 한문, 체조 등 학과를 교수하고 있다. 

현재 학생이 60여 명에 달하여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한데 교사가 협착

하여 교육상 불편한 감이 있어 이번에 교사를 새로이 건축하는 중

이다. 이에 대하여 동정을 표한 인사의 씨명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김의종, 건봉사중(中), 김성택, 김득수, 원당리중(中) 각 10원, 남

상교 7원, 정의태, 최재철, 김주엽, 최도철, 용하리동중(洞中,동네

일동), 김중명, 양

주익 각 5원(5원 

이하 생략)

영명학관(永明學館)

<매일신보, 1923.8.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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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면개량 영명사숙>

고성군 오대면에서는 일반 아동의 교육기회가 없어 면민 전부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도철, 정의태, 남상교 외 10여 인의 

발기로 본면 원당리에 개량사숙을 설립하고 남국우, 김철수 양씨를 

초빙하여 교수하고 있는데, 생도는 50여 명에 달하고, 학과는 조선

어, 한문, 일어, 산술 등이더라.

<동아일보, 1923.3.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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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오대면 산북리

•설립 시기   1930년대 초

•설립 주체   김만조

<아들의 유지 받아 교육사업 위하여 토지 3만 7천평 희사>

시가로 환산하면 2만원 거액, 간성 이근실 여사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산북리 김만조 군은 일찍이 일반의 촉망이 

많았는데, 배우지 못하는 불행한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 고향에서 

사재를 던져서 창신학원이라는 학교까지 경영하였다. 금년 3월 4일

에 신병으로 경성대학병원에서 2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족으로는 58세 되는 모친 이근실 씨가 있을 뿐인데, 아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그

가 운영하던 교

육사업을 완성

하고자 유산 중 

논 3만 7천 5백

평(시가 2만여

원)을 예수교 감

리교 간성구역

에 내놓았다. 

창신학원(昌信學院)

<조선중앙일보(여운형),1936.6.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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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조군의 기념사업으로서 교육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지난 

5월 6일에 이근실 여사와 그의 친족 고봉섭, 김기수, 이홍순, 박재원 

등 여러 사람과 감리교 간성구역 대표 김대섭, 이동진 씨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또한 오대공립보통학교에 교실 증축을 위하

여 금 1천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일반은 고인이 된 김만조를 더욱 

추억하며 이근실 여사에 대하여 감사의 소리도 높다. 이 책임을 인

수한 감리교 간성구역 대표자 여러분들께 김만조 군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 위치   오대면 송포리(옛지명 포남리)

•설립 시기   1930년대 말

•설립 주체   윤문현

1930년대 말 오대면 송포리(옛지명, 포남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정보는 학교운영자의 후�인 윤근호의 증언에 따�다. 

조선시대부터 운영해오던 서당을 증언자의 조부가 자재를 기부하면

서 학교로 개량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명칭은 ‘관립학교’로만 기억

하고 있다. 학교장을 비�하여 교사 3인 모두 문중인들이었다. 교과

목은 일본어, 산술(수), 수신, 각종 수공작업 등 보통교육과 실습이

었다. 특히 일본어 교육이 철저하였다. 학생들은 일정�의 수업료를

포남학교(浦南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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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배웠다고 한다. 이 학교의 옛터에는 현재 송포리 마을회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사진 속의 학교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멸실3)

되었다. 이 학교의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3) 구술자: 윤근호, 87세, 거진국민학교(일제), 거진초급중학교, 고성고급중학교 
    출신, 거진읍 송포리 거주, 간성향교의 전교를 지냄

* 사진설명 : 일제 강점기 포남학교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기념

촬영한 것으로 촬영 시기는 1942년경으로 추정된다. 왼쪽의 건

물은 이전부터 서당으로 사용된 교사(校舍)이고, 오른쪽 건물은 

1940년 무렵에 신축한 교사(校舍)이다. 자료 제공자: 윤근호 87세 

거진읍 송포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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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탑동리(1리)

•설립 시기   1940년경

•설립 주체   문용익의 부

간성면 �동리에 설치된 학교로 일종의 개량서당이다. 설립 시기

는 1940년 전후로 추정되며 3,4년간 운영되었다. 당시 학생 신분이

었던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는 �동리 문용익이며, 배운 과목은 

일본어와 산술이었다. 학교에서 한�을 사용하면 �을 받았다. 학교

는 초가집 �채를 사용하였다. 학생수는 20명 내외였으며, 금강산 

수학여행도 다녀�다고 한다.4)

금천학원(錦川學院)

4) 구술자 : 지석근 87세 고성문화원 향토연구소 자문위원, 간성읍 거주/ 장근호
    90세 죽왕면 거주

•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교동리 문묘(文廟, 옛 향교)

•설립 시기   1937년 4월

•설립 주체   간성유림회

상세한 설명은 이후 <사립 중등학교>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간성문묘 부설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고등과 - 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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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하리

•설립 시기   1922년 봄

•설립 주체   수성청년회(䢘城靑年會)

수성보통속성학원은 간성면 수성청년회의 청년들이 1922년 �에 

설립한 2년제 학교였다. 그 지속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간성�내 수성청년

회에서는 지난 �에 보통속성학원을 설립하고, 간성공립보통학교

의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는 생도 120여 명을 수용하여 보통학교 4

개년 교과과정을 2개년으로 수료시키는 것으로 교수 중이다. 그러나 

간성면장 남현익은 ��이 없음을 큰 비관으로 생각하여 면사무소 

부속건물 1동을 수리 제공하고, 청년회 총무 박태선이 열심히 교수

하며 체육부장 전창영이 열성으로 사무를 본다더라.”(1922.7.22. 

매일신보) 당시는 간성 지역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는 간성공립보통학교(1912)뿐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간성공립보통학교의 규모는 5학급을 �는 정도였

다.(1918.4.23. 매일신보) 따라서 입학난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지역사정을 �� 수성청년회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추

진했다. 특히 수성청년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회장직을 맡아 수성청년회를 이�어가면서 보통속성학원에

서 교사로 활동한 박태선은 독립운동사에서 활약이 매우 �던 간성 

수성학원(䢘城學院)수성보통속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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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인물이다. 그는 청년회의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을 계몽하는 

강연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의 조직에서도 �활약하

여 원산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광섭, 『고성의 독립운동사』 고성문화원, 2018, 42-43쪽)

<수성청년회사업>

강원도 간성읍내 수성청년회에서 금년(1922) 봄에 보통속성학원

을 설립하고, 간성공립보통학교에 입학난의 생도 120여 명을 수용

하여 보통학교 4개년 교과정도를 2개년에 속성, 수료하기로 하고 

현재 교수중이다. 간성면장 남현익 씨는 교장(敎場, 교육장소)으로 

간성면 부속건물 1동을 수리하여 제공하였다. 수성청년회 총무 박

태선, 체육부장 전창영 양씨의 열성하에 성적이 거익양호하다더라.

<수성학원의 호성적>

간성 수성청년회 주최로 전년(1922)부터 수성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생도는 90여 명에 달하고, 갑을종으로 분교하였다. 간성 수성

<동아일보, 1922.7.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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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 주최로 전년(1922)부터 수성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생도

는 90여 명에 달하고, 갑을종으로 분교하였다. 매일 5시간씩 2학

과로 되어 있다. 교원 박태선 씨

는 열성으로 교수한 결과 갑종 

생도는 보통학교 5,6학년 정도

가 되고, 을종은 2,3학년 정도

를 취득하였다. 지방 제씨는 박

태선의 열성을 칭송하며 학원을 

더욱 신축하기 위하여 생도 1명 

앞으로 매시 양미 2숟가락씩 저

축하게 하고 제씨의 의연금도 1

천여 원을 모집중에 있다.

<수성학원 수학여행>

간성군 수성청년회 주최로 설

치된 수서학원 생도 40여 명은 

국추를 복하여 음력 8월 20일부

터 박태선 씨의 인솔하에 6일간 

금강산 탐승을 예정하고 있다는

데, 생도 각자에게 여비 1원 50

전씩 추대한다고 전하고 부족액

은 청년회에서 보조할 예정이라

더라.

<조선일보, 1923.7.1일자>

<조선일보, 1923.9.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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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청년현상토론>

강원도 간성에 있는 수성청년회에서는 본월(8월) 22일 오후 7시

부터 수성학원에서 유학생현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였다.

٠ 문제 : 낙원을 건설함에는 도덕이냐 경제이냐

٠ 심판 : 박태선, 함연호

٠ 수상 : 함유도

٠ 등수 : 1등 함창래,  2등 함흥기,  3등 함응래

<조선일보, 1924.8.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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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가진리

•설립 시기   1938년 전후

•설립 주체   

1938년 전후 죽왕면 가진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기록

은 없으며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다. 구술자들은 학교명을 ‘관립학교’

로만 기억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각종 연극, 운동회, 소�, 수학여행

(금강산)을 실시했다. 학생수는 100여 명에 이르�다. 인근에 학교

가 없고 공립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하

였다. 학생들은 일정한 수업료를 지불했으며, 교사는 철두철미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생활화하였으며 한�을 

사용하면 �을 받았다고 기억한다.5)  또한 교사들은 저자(이성식)의

조부집에서 하숙을 하였다고 한다.

가진학교(加津學校)

5) 구술자 : 오의택 87세/ 배인준 87세/ 김평강 84세/ 박대근 63세-가진리 거주 
     / 이순덕 90세, 공현진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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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군 왕곡면 공수진(현 죽왕면 공현진리)

•설립 시기   1910년 3월 31일 설립[『강원도상황경개』(1913)]

•설립 주체   박근형 외 지역인사

공명학교는 근대 사립학교인 공명의숙(1908)이 발전하여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다. 춘천헌병대에서 

1913년 작성한 통계에 공명학교가 등재된 사실로 판단한다면 이미 

사립학교령의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일찍 인가된 근대 사립학교

였다.(박순조 �역,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04쪽)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의 『조선인 교육 사립학교 통계요람』

[(1913-1916)� 국립중�도서관 소장]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수 : 3명
나. 생도수 : 재적자 42명, 출석자 35명
다. 교과용도서 : 편찬 9, 검정 2, 인가 0, 불인가 2개
라. 경비
     기본전답 수입 51円(엔)
     기본금 수입  -
     설립자 출자  108円 
     수업료  -
     기부금  180엔
     합계    339円
마. 설립자 : 박근형(朴根亨)
바. 교장 : 김형근(金衡根)

공명학교(公明學校)-4년제 인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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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아야진리

•설립 시기   1908년 전후

•설립 주체   <개화기 근대학교의 현황> 참조

명동의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며, 토성면 아야진리에 

위치한다. 위치한 학교이며, 20여 년을 유지해� 역사가 오래된 학교

이다. 당시 신문은 전한다. “아야진에 있는 학교로 군내 유지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

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

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

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6)

명동학교(明東學校)-명동의숙

6)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동아일보, 1927.9.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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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토성면 아야진리

•설립 시기   1920년대 초

•설립 주체   

<양양청년 토성지부 1월10일 설립>

양양군 토성면에서는 군청년동맹지부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부 설립을 위하여 대

대적으로 활동한다 함

은 이미 보도하였으며, 

활동을 계속하여 회원

이 정수에 도달하자 지

난 10일 오후 7시에 토

성면 아야진학원내에

서 이용성 군의 사회로 지부를 설립하였다. 피선된 임원과 결의안

은 다음과 같다.

٠임원
지부위원장 이용성, 위원 한명일, 서인찬, 김대희, 하일청, 김유
희, 우길명, 함승호, 김학성, 후보 진상길

٠의안
교육에 관한 건
회원 모집에 관한 건
회관에 관한 건

아야진학원(我也津學院)

<조선일보, 1928.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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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설립 시기   1924년 6월

•설립 주체   토성지역 인사, 동성청년회(회장 함정길) 등

토성면 주민들은 1923년 학교설립 기성동�을 조직하고 공립보

통학교의 설립을 �원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저 강습소를 개설

하였다. 이후 천진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얻으면서 강습소는 폐지

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보통학교로 편입되었다. 사설강습소가 공립

보통학교로 승격 전환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토성면민 공보기성>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에서는 어린 학생의 교육열이 팽창하였으

나 수용할 기관이 없어 토성면 인사가 대정11년(1922년) 11월에 

공립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7천원의 금액을 수합하였다. 토

성면 천진리에 5천평의 

기부 기지와 인부 9천여 

명이 열심히 자발하여 

목재를 운반하며 기지

와 운동장을 닦고, 6천 

1백 5십 8원의 건축청

부입찰을 하여 1924년 

천진사설학술강습소(天津私設學術講習所)

<조선일보, 1925.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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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2개 교실을 준공하고 양양군 각면 지정 기부금 4천 2백원

으로 부속건물 공사를 착수하였다. 학부형과 토성면 동성청년회의 

기부금 6백여 원으로 비품도 사들였다. 

1924년 6월에 토성면 주최로 강습회를 개설하여 현재 재학생

이 129명이고, 열열한 토성면 인사는 금년도(1925년)에는 공립

보통학교의 허가를 갈망하며, 지난 9일에 강원도지사 박영철 씨의 

지방순찰을 기회로 환영회를 개설하고 공보 허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더라.

<양양학교평의회>

보교 1개증설가결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양양학교평의회를 양양공립보통학교 

내에서 개최하였다. 가결된 원안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수

업료를 70전으로 개정하고, 대(토의 오자)성면평의원 김창현 씨의 

제안으로 천진강습소를 공보로 승격한다고 결정되었다. 자본은 학

교재산 4천원 중에서 3천원을 불하(拂下, 팔아넘김)하고 현 재학생 

160인의 수업교 년수입 

1천원, 합계 4천원으로 

정하였다.

<조선일보, 1925.3.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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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나 불인가> 

양양군민 대의아     

양양군 토성면 천진보통학교는 건축 후 3,4년을 경과하였으나 

도당국에서 예산부족이거나 타군의 권형(權衡, 균형추, 형평성)이

라는 등 구실로 인가하지 않고 있다. 대포, 오호, 인구의 (보통)학교 

학년연장도 인가한다 하면서 올해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 

일반은 의아하고 괴상하다고 하면서 군민 일동은 도당국의 태도 

여하를 괄목 주시하고 있다. 장래 강릉군 중등학교 설치비에 대하

여 부과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각면 각리에 노동

서당을 설치하여 시대 순응인 실제의 교육을 시행하자는 군내 유

력자회의가 있었다.

<조선일보, 1926.2.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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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공보교> 

계해(1923년) 가을에 면내 유지 여러 사람들이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정으로 토성면 천진리 울창한 송림 속에 한 교실

(一宇校舍)을 건립하였다. 그후 공립 인가를 얻고자 무한히 노력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이에 함정길 외 유지들의 노력으로 강

습소를 설치하고 면내 자제를 도야하여 왔다. 지난해(1926) 3월 4

년제 인가를 얻게 되면서 강습소를 폐하고 학생들을 그대로 편입하

였다. 현재 2학급에 아동은 남녀 공히 45명이고, 교원은 2명이다. 

금년 봄 졸업생이 남녀 22인이다. 지난 5월에 교장 외 면내 유지

들의 노력으로 부속 강습과를 설치하고 교원 1명을 초빙하여 졸업

생들을 교수중이라더라.

<동아일보, 1927.9.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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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립 중등학교

봉림학교와 간성명덕학원

간성군에서의 중학교 수준의 학교는 1921년의 건봉사 봉림학교

와 1937년의 간성문�(향교)내 간성명덕학원(1937년)이 운영되

었다. 공립 중학교의 설립은 1942년 장전� 성북리에 금강중학교

가 최초다.

•학교 위치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설립 시기   1923년 4월(이영선, 『금강산 건봉사사적』(2003)에는

                       1921년 설립으로 기록됨)

•설립 주체   건봉사

<고성군에 교육기관>

강원도 고성군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단, 야학당은 제

하였다)

.....

사립봉림학원 : 오대면 건봉사 소재

.....

봉림학교(鳳林學校)-봉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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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24.2.16.일자 >

<건봉사화상교육열>

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건봉사 현주지 이대련, 전주지 이운파, 김

영찬 등 제화상은 사내 청년과 부근 보통학교 졸업생 또는 학령 관계

상 배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자제의 앞날을 애석하게 생각

하여 1만여 원 가격의 건봉사 소유토지 연수익 백미 5천두 가량되

는 재산을 출자하여 고등보통, 초등보통의 혼합제 봉림학교를 설립

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오는 4월경에 생도 

약 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1924.2.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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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립학우회토론>

고성군 건봉사 봉림학우회 주최로 지난 달 24일 토요 오후 7시에 

봉림학교 교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인수는 120여 명에 

달하였으며, 연제와 연사를 다음과 같다.  

연제 : 문화발전에는 여자교육이냐 남자교육이냐

연사 : (가편) 이응춘, 손명숙, 김동섭

         (부편) 신태준, 이석근, 김인학

<조선일보, 1923.1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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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고성군 간성면 교동리 문묘(文廟, 향교)

•설립 시기   1937년 4월

•설립 주체   간성군 유림회(儒林會)

간성명덕학원은 간성향교에서 직영한 중등과정의 학교로서 1937

년 4월에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중등과정으로 추정하며 오래 지속

하지는 못하고 일제의 탄압으로 1941년 3월에 폐교되었다.( 『간

성향교지(보정판)』 고성군, 2013, 133-134쪽) 이 학교의 소� 

장소가 건봉사였던 것을 증명하는 사진과 함�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성일보 1941.5.21.일자의 <간성유림회 총대회>의 기사

에서는 명덕학원의 운영이 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학교

가 없던 지역 사정과 주민들의 �원으로 설립된 학교라 할 수 있다. 

한편 1930년대에 일제는 관제 계몽운동인 농촌진흥운동(�생운

동)과 심전개발운동(민중교화)을 전개하였다. 특히 심전개발운동

은 정신 계몽운동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각 면에 ‘명덕청년회’라

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강원도에서도 심전개발운동을 위해 관동

명덕회 주최로 철원향교에서 연합유림대회를 열고 민중교화운동을 

전개하였다.(1935.9.26. 매일신보)  따라서 명덕중학원이 명덕회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간성문묘 부설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고등과 - 일명'명덕중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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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명덕학원-인가원을 제출>

강원도 고성군 간성 문묘(구 향교)에서는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상급학교에는 가기 어렵거나 연령이 너무 어린 관계로 농사나 또는 

취직에도 맞지 않는 소학교 졸업생에게 좀 더 배움의 길을 주기 위

하여 유림 1천여 가정에서 매호 당 매년 일월금을 내어 ‘간성명덕

학원’이라는 ‘고등과’를 설치 및 경영코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

당국에 그 설립허가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것이 속히 되기를 

유림 각호는 누구나 이구동음으로 바라고 있다. 사계의 이름 있는 

인사들은 많은 후원과 동정을 바란다.

<매일신보, 1938.6.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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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유림회 총대회>

18일 오전 11시 간성명덕학원 강당에서는 유림 총대회가 개최

되었다. 우선 대성전에 참배하고 국민의례가 있고 나서 전년도 결

산보고, 금년도 수지예산 의정, 회칙 일부 개정, 고성군 유도회 결

성 전말보고, 최후에는 명덕학원 유지회의 평의원 10명을 추천하

여 주요 의사를 처리하고 오후 4시에 산회하였다.(경성일보 1941. 

5. 21.)

광고를 통하여 명덕학원의 공식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간성문묘 부설 간성명덕학원”

1) 서당(書堂)  

[서당]٠٠٠٠٠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에서도 서당은 발달하였으며, 그 

명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1910년대와 1920년데 초반

에는 전국적으로 서당이 성행했던 시기이나 1920년대 후반과1930

년대에는 서당의 수가 급속히 감소하였다.(천성호, 전게서, 85쪽)  

<경성일보, 1941.1.9.일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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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의 통계에서 강원도 21개군의 서당수는 1,405개(조선

총독부 통계연보), 1927년 5월에는 1,888개가 된다.(『고성군지』 

1986년, 825쪽) 또한 1930년 『양양군세일반』에는 양양군의 서당

수가 95개이다. 당시 토성면과 죽왕면은 양양군에 편입되었으며, 

양양군 전체의 마을수는 161개였다. 1930년 초 고성군의 서당수

는 강원도 타군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한편 1930년대 후반에 오면 

서당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성

군 서당강사의 강습회가 읍내 남소학교에서 열렸는데 관내 23개소 

서당 강사가 참가하였다고 전한다.(1938.8.11. 매일신보) 이들 23

개소의 서당은 개량서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서당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2.21일부로 <서당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서당 설립에 관

하여는 군수에게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서당

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련 내용(설립자, 위치, 서당명, 학생수, 교원, 

교과서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매일신보, 1918.2.22.) 

이어 1929년 6월 17일부로 서당규칙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즉 서

당의 설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고, 교과서는 반드시 총

독부의 편찬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품행이 불량한 교사는 채용할 

수 없었다.(조선신문, 1929.6.16.) 또한 1934년부터는 ‘개량서당

(改良書堂)’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440개 정도를 유지한다는 방침

으로 서당에는 유자격자 교원 1인을 배치하고, 수업 연한은 2개년

으로 연장한다. 교과서는 수신, 국어(日), 산술 등 보통교육을 수업하

며, 농촌 중견 청년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동아일보, 1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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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서당 현황 |

<4백여 서당과 강습소 인가

전 수업 중지>

강원도 당국에서는 서당, 강

습소 등에 대하여 총독부령으로 

된 인가 수속을 밟도록 각 군수 

및 경찰 측에 엄명함과 동시에 

만일 시급히 이행치 않으면 당

연히 폐쇄를 명령하기로 하였

다. 당국에서 조사한 것에 대하여는 비밀로 하여 알 수 없다. 모처로

부터 탐문한 것으로는 서당이 약 450처이고 관계 아동이 5천 명에 

달한다. 강습소는 5곳으로 약 300명 가량 수용되어 있다.

<서당을 강습소로>  현재 서당수 480여 개소, 강원도의 적극 방침

현재 강원도내의 서당이 480개소로 그중 개량된 것이 410개소

이고, 취학 아동이 무려 9,716명인데, 당국으로서는 서당 중 우수

한 것을 점점 학술강습

회로 만들 방침이다. 현

재 30개소의 학술강습회

가 있으며, 2천여 명의 아

동이취학하고 있다. 서당

의 군별 상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조선일보, 1930.12.13일자>

<조선일보, 1930.12.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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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서당교사 강습생 |

<서당교사강습>

고성공보교주임   

지난 29일부터 31일

까지 고성군내 각 서당

교사강습회를 고성공립

보통학교에서 개최하였

다. 경비는 강원도에서 

부담하고 참가 강습생은 22명이고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목 : 교육령, 교수법, 서당교칙, 교과서취급방법
강사 : 小谷고성군속, 榊卷교장, 양, 박 훈도

군명 서당수 아동수 군명 서당수 아동수

춘천 13 257 정선 1 30

인제 14 312 평창 6 240

양구 10 174 영월 9 242

회양 25 423 원주 11 385

통천 28 362 횡성 39 563

고성 43 1,070 홍천 21 453

양양 46 825 화천 17 286

강릉 44 597 김화 40 817

삼척 33 1,213 철원 30 601

울진 - - 평강 42 807

이천 11 59 합계 483 9,716

<동아일보, 1933.4.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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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학(夜學)  

[야학운동]٠٠٠٠٠ 대한제국 시기 노동야학(교)에 대한 열의도 높아 많

은 학생들이 야학을 통하여 근대학문을 배웠다. 고성 지역의 노동

야학교는 간성에 노동자들의 자립적인 힘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간성군 노동자들이 발기하여 설립하고 교사 남

현필이 의무로 가르쳤다.(1909.8.14., 황성신문) 이 학교는 노동

자들이 설립한 학교라는 점에서 (노동)교육운동사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왕곡면의 공명의숙에서도 50여 명의 노동야

학생이 공부하였다.(1910.3.12., 대한매일신보)같은 시기에 토성

면에서는 금화정에 노동학생이 30여 명이고, 운봉리는 40여 명, 

학야동(리)은 20여 명인데, 김주현이 자담(自擔) 교수했다고 한다. 

(1909.2.26. 대한매일신보)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 군내 다른 동리의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으로 생각한다. 1908년 이후 노동야학이 성행하고, 학생들은 대부

분은 농민, 혹은 어민 자제들이었으며,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

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야학의 교과목은 한글과 초보적인 한문 

및 산술, 일어 정도였다. 당시 야학운동의 주체들은 ‘일어와 산술만 

배우면 국가는 부강해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223쪽) 야학 교재는 유길준의 『노동

야학독본』, 남궁억의 『교육월보』, 현채의 『유년필독』 등이 있다. 

『노동야학독본』은 사상적 보수성과 유길준의 친일적 행보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했고, 순한글로 편찬한 『교육월보』는 ‘종합강의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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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띠고 있어 지방에서 인기가 높은 교재였으며, 『유년필독』은 

역사와 지리의 내용까지 겸비한 한글교재로서 가장 많이 보급된 

교재였다. 그밖에 한글판 신문이나 잡지도 교재 역할을 대신했다. 

이러한 교재들이 고성의 야학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명동학교에서는 측량과를 운영한 점으로 보아 실용적

인 과목도 교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김형묵의 『대한제국

기 야학운동』의 「한말 강원도 야학일람표」(369쪽)에 따르면 강릉

과 통천, 그리고 간성이 야학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원산의 이른 개항이 초래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렇듯 왕

성한 야학운동은 1920년 이후 문화운동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특히 

간성지역에서는 수성청년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1930년대에는 

영동지역에서 혁명적농민조합운동을 통해 야학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천성호, 전게서, 143쪽) 특히 1931년 고성사회운동협의회

와 혁명적농민조합이 조직되어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

만, 일제 강점기의 야학운동은 다소 변화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즉 일제의 식민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야학운동은 점차 체계내로 편

입되는 경향을 띠기도 하는데 이를 ‘관제야학’이라고 이름한다.(천

성호, 전게서, 146쪽) 일본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보급운동

을 전개하면서 야학을 일본어 보급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1938

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고성군에서는 1937년 12월부

터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자보급운동을 한 결과 오대면 산학리 남녀 

각 30여 명, 거진리 26명, 원당리 23명, 현내면 마달리 36명, 간성

면 교동리 25명, 광산리 25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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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교육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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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게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종전으로 인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첨예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갔다. 즉 우리 민족의 독립이 자주적인 힘으로만 추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분단의 상황을 맞았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

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단의 역사는 

각기 다른 이념에 따른 정치체제를 수립하였고, 교육체계도 정치적

인 체제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남한은 미군정에 의한 자유

주의 교육체계로, 북한은 소련군정에 의한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수립하였다.    

현재의 고성군 지역은 해방 이후 소련군정을 거쳐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통치영역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통치영역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주

민들은 남북한의 상호 대립적인 체제를 경험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의 삶은 긍정하고 또 하나의 

삶은 부정해야만 하는 모순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 교육에서도 두 

가치(관)를 교차적으로 인정, 혹은 부정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따

라서 결코 가치중립적이고 일관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

웠다. 고성군의 현대교육은 이러한 양극적인 분단 교육에서 시작

되었다. 당시 고성군 지역에서 실시된 교육의 내용들은 이 지역

1. 해방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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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남아있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 숨길 수 없는 배움의 삶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되찾고자 한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소련군이 38선 이북 지역에 진주하였다. 

소련점령기는 1945년 8월 말부터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8년 

9월 9일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이 

가졌던 일체의 행정권을 각도의 한국인 인민위원회에 넘긴 뒤 이 

기관을 통해서 민간업무를 처리해 나갔다. 또한 각 지방 인민위원

회는 여러 행정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교육관련 업무

는 지방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육

부가 중심이 되어 학교를 접수하고 기초적인 교육현황을 조사하였

다.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적인 형태의 

각 인민위원회가 모든 행정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시·군 인민위원

회 중심으로 학교가 임시 개설되고 운영되었다. 초기의 학교운영은 

일제의 교육제도를 일부 수용하였다. 따라서 교원들도 일제의 교원

이 재임용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교과서도 그대로 재사용되었다. 

교육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원산에서는 9월 1일부터 일부 학교

가 수업을 개시했고, 1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을 재

개했다.(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3, 71쪽)

2. 소련 점령기의 북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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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5도 10국 행정’체

계를 갖추고 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국이 총괄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1945년 11월 21일에 ‘북조선 학교교육림시조치요강’이라는 교육

의 기본원칙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일제의 국민

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인민>, <국어>, <조선역사>, <지

리> 과목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를 인민위원회가 통제한다는 것

이다. 이어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 정강’

에서 인민의무교육제 및 사립학교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였다. 

다시 8월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국유화

하였으며, 12월에는 ‘북조선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

고, 1947년 9월에 이를 적용한 새로운 학제를 수립하였다. 즉 학교

교육체계는 유치원 3년, 인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

교 3년, 그리고 대학교 2-4년, 연구원 제도로 하고, 기술(계)학교는 

초급기술학교 3년, 전문학교 3-4년, 그리고 대학교 및 연구원으

로 하였다. 사회교육체계로는 직장학교체계와 성인학교체계로 구

분하여 직장학교는 직장기술학교 3년과 직장전문학교 3년이 있다. 

성인학교는 한글학교 4개월, 성인학교 2년, 성인중학교 3년과정

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보여주듯이 전국민을 교육대

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것은 새로운 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해방의 시기에 한국민의 86%가 문맹이었다는 사실

에 기초하여 태동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정책과 황민화정책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우리말까지 통제

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 남북한 모두 교육문제는 국가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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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과제가 되었다. 북한 정권은 ‘전인민을 위한 학교교육의 확대’

를 위하여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즉 노동자, 농민의 자녀

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면제하고, 또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 자녀들에게는 학비

를 50% 감면해주었다. 기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야간학교 

및 직장기술학교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특히 지방학생들을 위하

여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기숙사를 설치하고 식료품을 지원하였다. 

학교 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총력을 기울였으며, 필요하다면 각종 

성금 및 성미운동과 노력동원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련

군정 3년간 1,281개 인민학교, 324개 초고급중학교, 16개 직업학교

가 건축되었다.(신효숙, 상게서, 141쪽) 다른 통계에 따르면 1950년 

6월 현재 4,038개의 인민학교가 확보되었다고 한다.( 김동규 등, 

『북한교육사』 교육과학사, 2003, 97쪽) 한편 사립학교와 서당 등 

기타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북한 정권은 점차 국유화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들 학교가 국가 소유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는 1946년 

3월의 토지개혁과 8월의 중요산업국유화 법령의 공포였다. 우선 

토지개혁으로 교회, 사찰, 종교단체의 소유지를 전면 몰수하여 사립

학교의 재정기반을 붕괴시켰으며, 국가소유로 전환된 사립학교는 

인민위원회의 관할이 되었다.   

한편, 학교생활을 보면, 북한은 인민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한 

1948년 9월까지 교육과정을 3차례나 개정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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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45년 11월 21일 ‘북조선학교교육림시조치요강’에서 그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식민지 교육의 청산과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것이 과제였다. 일본어 등 일제 강점기의 과목을 

폐지하고 국어(한글)와 역사 과목을 중시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은 

소련에 관한 지식과 선진과학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적 교육과정에 그쳤다. 인민학교 교과목으로는 인민, 

국어, 조선력사, 지리, 산수, 리과, 체육, 음악, 습자, 도화, 가사, 

실업 등이었고, 중등학교 교과목으로는 인민, 국어,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식물, 동물, 도화, 음악, 체육, 가정, 

재봉, 습자, 직업 등이었다.     

2차 교육과정은 1947년부터 적용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새 사회건설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인간을 함양하는 것이었

다. 특히 남녀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수신 대신 인민과목이 강조

되었다. 인민학교에서는 ‘인민도덕’, 초급중학교에서는 ‘인민’, 고급

중학교에서는 ‘사회과학’, 대학에서는 ‘맑스 레닌주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간주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의 수립후 교육국을 ‘교육성’으로 승격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49년 9월부터 적용하였다(신효숙, 상게서, 141쪽) 3차 교육과정

에서는 새로운 공화국 건설과 함께 헌법이 탄생하였으므로 초급중

학교에 ‘헌법’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고급중학교에 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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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리학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인민과 사회과학, 직업의 과목은 

폐지하였다. 교과목으로는 인민학교의 경우 국어, 조선력사, 지리, 

산수, 리과, 체육,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이 있었고, 3학년까지는 

국어, 산수, 체육, 음악, 습자, 도화 및 공작만을 배웠다. 초급 및 

고급중학교의 경우 헌법, 국문, 문학, 조선력사, 세계력사, 지리, 

수학, 천문, 생물, 물리, 광물, 화학, 론리학, 외국어(노어), 음악, 도

화 및 용기화, 공작, 체육, 실습이었다. 특히 헌법은 초급중학교에

서만 가르쳤고, 천문, 광물, 론리학은 고급중학교에서만 가르쳤다.

교육평가도 개선하여 1947년부터 졸업 및 진급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김동규, 전게서, 80-811쪽)  교육평가는 절대평가를 

채택하였고, 성적을 5점 만점으로 하여 5단계로 평가한다. 개인간

의 상대적인 평가는 없으나, 대신 학교간, 학급간, 분단간의 경쟁은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의 성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학교

의 중요한 시험은 학기말 시험, 진급 및 진학시험이 있다. 여기서 

진급시험과 진학시험은 국가고사로 운영하였다. 졸업시험은 교육

성에서 출제하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필답고사가 객관식이 아니라 모두 서술형이란 점이다. 

또한 구답시험은 시험개시 2개월 전에 문제집으로 각급 학교에 배

포되고 그 문제집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시험방식은 3개 문항씩을 

담은 문제카드가 있어 학생이 자신의 문제카드를 뽑아 시험관 앞

에서 그 문제에 답한다. 구답문제는 이론, 실제, 응용분야의 3문제

로 구성된다. 평가는 5단계로 하는데, 최우등 5점, 우등 4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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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불량 2점, 불가 1점으로 한다. 3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진급 및 졸업이 불가능하나, 재시험의 기회도 주어진다.   

학교규율과 단체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북한은 정치사상교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훈육주임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계도하였다. 학생들의 훈육방법으로 기존의 욕설과 체벌

을 금지하고 설득이나 자아비판의 형식을 취하였다. 학생들의 일

상생활태도는 ‘학생품행점수’로 평가되어 졸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졸업증서는 품행이 5점인 학생에 한하여 수여된다. 학생

들의 단체활동은 자치적인 활동에서 점차 정치사회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소년회’, ‘건설소년단’, ‘민주소년단’ ‘학생

동맹’ 등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었으나, 1946년 1월 17일에 창설

을 선언한 ‘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점차 흡수되었다. 당시 고급

중학교 학생들은 모두 민청에 가입되었다. 또한 1946년 6월 6일에 

창설된 (조선)소년단은 주로 인민학교와 초급중학교 학생(8세-14

세)들이 가입하였다. 소년단은 깃발과 휘장, 붉은 넥타이, 단원의 

경례 등으로 조직화되었다. 그리고 학교에는 민청과 소년단의 지도

원들이 파견되어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 및 감독하였다. 이들 민청

과 소년단 학생들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을 고무시키는 활동에 동원되거나 정치적인 가두선전 및 군중집회

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한 ‘문명퇴치반’이나 ‘성인학교독려반’ 등

을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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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38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할되면서 고성군 지역은 소련

군이 점령하고 공산주의 통치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

로 수복되기까지 약 5년간 고성군 주민들은 북한의 통치하에서 교육

을 받았다  교육은 문화자본으로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당시 고성군 지역에서 실시된 교육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자 역사라 하겠다. 비록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내용은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향토사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필자의 과업이라 하겠다. 다만 당시의 교육사를 온전히 복원

하는 것은 자료 등의 한계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래에 기술되는 

내용은 주로 연구자의 참고문헌과 당시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인물들

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교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덧붙인다.

3. 소련 점령기의 고성군 교육

학교급 학교명 소재지

인민학교 천진인민학교 (당시)양양군 토성면
 천진2리

인흥인민학교 토성면 인흥2리

<고성군 인민학교 및 초·고급중학교 일람표>



313

아야진인민학교 토성면 아야진리

백촌인민학교 토성면 백촌리

학야인민학교 토성면 학야리

야촌인민학교 (당시)양양군 죽왕면 야촌리

오호인민학교 죽왕면 인정리

구성인민학교 죽왕면 구성리

공현진인민학교 죽왕면 공현진리

간성인민학교 고성군 간성면 상리

광산인민학교 간성면 광산1리

거진인민학교 고성군 거진면 자산리

초계인민학교 거진면 대대리

냉천인민학교 거진면 냉천리

송강인민학교 거진면 송강리

대진인민학교 고성군 현내면 대진3리

명파인민학교 현내면 명파리

검장인민학교 현내면 검장리

마달인민학교 현내면 마달리

분교 광산인민학교 장신분교 간성면 장신리

간성인민학교 선유실분교 간성면 선유실리

천진인민학교 화암사분교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 

거진인민학교 죽정분교 고성군 거진면 죽정리

초급중학교 대진초급중학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거진초급중학교 거진면 거진리

거진여자초급중학교 상동

간성초급중학교 간성면 상리

간성여자초급중학교 간성면 신안리

오호초급중학교 양양군 죽왕면 오호리

천진초급중학교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고급중학교 고성고급중학교 고성군 고성읍(북) 



314  |  배움의 기억과 전통 315

위에 소개된 인민학교에 대한 정보와 내용은 해당 인민학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헌과 증언 자료를 바탕

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참고한 면담연구 문헌은 강원대학교의 

전창기 논문 「북한통치시기(1945~1953)의 고성군 수복지구 초·

중등교육에 관한 면담조사 연구」(1999년 2월)와 김창호의 논문 

「1950년 전후 북한 초·증등교육에 관한 면담조사-양양,속초 지역

을 중심으로」(1996년 2월) 두 논문임을 밝힌다. 또한 해당 학교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구술자료도 함께 참고하였다.    

| 추가 증언자 소개 |

원산사범전문학교와 거진인민학교 교사 출신 남정현 90세 

간성 거주, 고성고급중학교 출신 신현필 87세 간성 거주, 

야촌인민학교와 오호초급중학교 출신 송요헌 87세 죽왕면 

거주, 간성인민학교 선유실 분교 근무 장근호 90세 죽왕면 

거주, 공현진인민학교와 간성초급중학교 출신 배인준 87세 

죽왕면 거주, 공현진인민학교와 오호초급중학교 출신 오의

택 87세 죽왕면 거주, 거진초급중학교와 고성고급중학교 

출신 윤근호 87세 거진읍 거주, 오호초급중학교와 양양고

급중학교 출신 이병찬 85세 죽왕면 거주

1) 천진인민학교  

토성면 천진리 출신의 김두경(가명)은 1926년 생으로 해방 이후 

양양고급중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다가 1948년 2월 18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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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인민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천진인민학교 근무하

면서 ‘화암사분교’에서 1개월 근무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47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학제가 적용되어 인민학교가 6년에서 5년제

로 되었다. 따라서 당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동시에 졸업하게 

되었으며, 5학년은 초급중학교 1학년으로, 6학년 학생들은 초급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하였다. 또한 모든 학교가 9월 1일에 개

학을 하고, 졸업은 7월 15일로 규정되었다. 인민학교는 교장과 교

무주임, 그리고 교사로 구성되었다. 당시 천진인민학교는 12학급

에 급당 인원이 50명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전교생은 600명 규모

였다. 그는 주로 졸업반 담임을 맡았다. 일과시간표는 1일 5~6교

시로 운영하였으며, 1교시는 40분 수업이었다. 수업방법은 주로 일

본식 학습이었으나 토론학습도 종종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결석을 

하면 자아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소풍은 주로 기차를 타고 외금강으로 갔고, 운동회는 가을에 실시

하였다. 특히 운동회에서 김일성 찬양, 반미, 그리고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놀이도 있었다. 소년단 자치활동은 1주일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소년단 조직(학교단위)은 단장, 부단

장, 벽보주필, 총무, 서기,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운동회가 끝나면 

소년단이 중심이 되어 학예회 발표가 있었다.   

2) 야촌인민학교  

1927년 고성에서 태어난 송해정(가명)은 해방 직후 야촌인민

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야촌인민학교는 6학급으로 전교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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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여 명이었으며, 학교는 민가를 개조하여 판자로 만든 건물이

었다. 인민학교 초기에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없고 공산주의 

이념교육으로 스탈린 원수를 더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학교

의 교원들은 1~3급 교원으로 구분되었으며, 1급 교원은 사범대

학 졸업자나 일제 때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훈도 경험이 있는 자

이고, 2급 교원은 사범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3급 교원은 단

기 과정의 임시 양성소를 나온 자들이었다. 교원들 중에는 직업

동맹위원장이나 민주청년연맹위원장, 그리고 세포위원장도 있었

다. 교원들은 모두 교원직업동맹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방과 후

에 수시로 모여 각종 회의나 업무 반성을 하였다. 교원의 월급은 

군(郡)인민위원회에서 학교통장으로 입금해주었고, 월급은 지정

된 날에 정확히 지급되었다. 1949년 당시의 월급은 교장 1,300원, 

교육주임 1,250원, 교양주임 1,200원, 1급 교원 1,100원, 2급 

1,000원, 3급 교원 900원이었다. 그런데 배급값을 공제하면 실제

로 500~600원 정도 받았다. 당시 시세는 쌀 1말이 200원이었다. 

특히 교원들은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교수안을 작성하고 그것

을 결재 받아야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은 매교시 4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었고, 1일 수업량은 3학년까지는 4교시이고 

4학년부터는 5~7교시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교행사로 봄이 

되면 인근 경치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갔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실시

하였다. 당시 학생들의 복장은 삼베로 만든 자유복이었으며, 신발

은 검정 고무신을 주로 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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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진인민학교 및 죽정 분교  

최인권(가명)은 1939년 생으로 죽정리(현재는 거진 10리)에서 

살았다. 1945년도에 대진인민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다녔으

나, 죽정리에 분교가 생기면서 4~5학년을 죽정학교에서 마쳤다. 

해방 직후 소련군이 들어와 학교를 군인 막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래서 학생들은 마을회관이나 소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

하기도 하였다. 대진인민학교 다닐 때 2부제 수업도 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프린트로 만든 교재

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조선어 독본』이란 교재로 국어를 공부했

다. 산수는 일제 때 사용하던 책을 번역하여 사용했으며, 음악은 

주로 동요를 많이 부르다가 1948년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는 ‘김일성의 노래’, ‘소년단가’ 등을 불렀다. 1946년 9월에 교육

국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교과목으로는 공민, 국어, 

산수, 이과, 지리, 체육, 음악, 공작 등이었다  인민학교 때 소년단

이 있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

정한 형식의 시험을 치른 후에 가입할 수 있었다. 소년단에 가입

하면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그 긍지가 대단했다. 소년단의 구성은 

학급 단위로 소년단장, 벽보주필, 분단장이 있었고, 학교 전체로는 

소년단장과 부단장 및 벽보주필 등이 있었다. 소풍은 가을에 기차

를 타고 외금강으로 갔었다. 체육대회는 가을에 열리는 행사로 축

구, 배구, 달리기  등의 종목을 채택하였다.

4)  송강인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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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가명)은 1939년 거진읍 석문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인민

학교에 다닌 기간은 총 4년이었다. 그때 다닌 학교는 송강인민학

교이고, 전교생은 250~300명이었다. 학급수는 학년별 1학급씩 5

학급으로 편성되었다. 학교 건물은 외가지를 엮어서 흙을 바른 후 

하얀 회를 표면에 입힌 교실이었다. 책상과 걸상은 2명이 함께 사

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사용한 것을 그

대로 재사용했다. 교과목으로는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습

자, 미술, 공작, 음악, 체육 등이었다. 공책은 시멘트 종이로 만든 

것이나 큰 마분지를 구매하여 잘라서 사용하였다. 연필은 나무 색

깔 그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며, 몽당연필이 되면 버리지 않고 

대나무에 끼워서 사용했다. 시험은 5점 만점의 평가를 하였으며, 

국어와 역사는 5개 문제를 논술식으로, 산수는 계산식 문제로, 음

악은 노래로, 미술은 그림실기로 평가하였다. 학습방법은 교사가 

칠판에 판서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노트에 필기하였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면서도 매우 존경하였다. 수업시간에

는 떠들 수도 없었다. 교사들은 학업 이외에도 애향단을 조직하여 

인민군에 입대한 가족들을 위한 노력봉사를 독려하였으며, 퇴비

생산에 협력하도록 동원시켰다. 과외활동으로 자치회가 있었는데 

주로 자아비판을 하는 것이 회의의 주제였다. 학급 반장은 어깨 

위에 2줄로 된 붉은 색의 견장을, 분단장은 1줄로 된 견장을 부착

했다. 학교행사로는 주로 화진포를 구경하는 소풍과 가을 운동회

가 있었다. 또한 5월 1일을 ‘메이데이‘, 혹은 ’노동절‘이라 하여 거

진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군집하여 ’도끼, 쇠스랑, 낫 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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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두르면서 “김구, 이승만을 타도하자” 등을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북한 애국가, 빨치산 노래도 많이 

불렀다. 방과후에는 구호도 외우고 김일성이 빨치산 대장으로 크

게 활약했다는 내용의 만화책을 학생들끼리 돌려보기도 하였다.  

5)  오호초급중학교  

오의택은 1933년 생으로 죽왕면 가진리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에는 서당과 가진학교(학원)를 다녔고, 이어 1942년 공현진국민

학교가 설립되자 그곳에 입학하였다. 해방 이후 인민공화국의 통

치 속에서 오호초급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학업을 중단했다. 당시 재학생은 학년마다 2개 학급이 있었다. 그는 

빈농의 자녀이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생님의 추천으로 소년

단장을 하였다. 배운 과목은 국문, 산수, 기하, 대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음악, 체육, 외국어(로어) 등이었다. 교과 시간에는 교

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였으며, 별도의 사상교육은 없었다. 다만, 

역사과목에서 레닌 및 스탈린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시험은 필기

와 구두시험을 병행하였으며, 성적평가는 매우 엄정했다. 부정행위

가 의심되면 구두시험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스

탈린을 대원수로 김일성을 장군으로 호칭하였다. 교실에 두 사람

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학비 없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

으며, 교과서 대금은 일부 면제를 받아 적은 액수만 납부했다. 학생

들은 술과 담배 등 일탈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 수학여행은 설악

산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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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성고급중학교  

1923년 고성군에서 태어난 윤명수(가명)는 해방 이후 장전중학교

를 다녔다. 장전중학교 2학년인 1947년에 학제개편으로 고급중

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1947년부터 운영된 고급중학

교는 1郡1校 체제였다. 따라서 당시 고성군의 군청소재지인 (북)

고성읍에 고성고급중학교가 있었고, 고급중학교를 진학하려는 고성

의 학생들은 이 학교를 주로 입학하였다. 고성고급중학교는 학급 

인원이 60명 정도 되었으며, 전체 학급은 9~12반이었고 재적학생

은 600명을 초과하였다. 군사훈련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의 교복

은 겨울에는 검은색, 여름에는 흰색을 입도록 하였다. 방과후에는 

‘조선·소련 동맹회의’ 같은 모임을 하였는데, 저녁 늦게까지 회의

를 하기도 하였다. 

권봉화(가명)는 1930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1946년에 송탄

인민학교를 졸업(6학년)하고 1947년 학제변경으로 초급중학교 2

학년에 입학하였다. 1949년 고성고급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학

년 때 한국전쟁을 맞아 1950년 12월에 월남하였다. 고급중학교

는 1학년 5학급, 2학년은 3학급, 3학년 2학급이었으며, 재학생수

는 600명 정도 되었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상급생 규율부가 엄격

하게 통제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교사출신들이 많았

으며, 일본 유학자, 원산사범학교 출신들도 있었다. 교사의 체벌

은 없었으며, 사상적인 교육은 민청에서 관여하면서 자아비판 형

식을 활용하였다. 군사훈련도 받았는데, 현역 소위인 군관교사가 

훈련을 담당하였다. 이때 사용한 목총은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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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는 철저했으며, 수업은 평일 8시간이고 1시간 수업은 

50분이었다. 소풍장소는 주로 금강산, 해금강, 삼일포가 되었으며, 

체육대회는 개교기념일에 학급별 축구대회와 달리기 정도였다. 

교외활동으로 1학년 때 모내기를 했고, 과제 중에는 ‘퇴비용 풀  

베어오기’도 있었다.   

이창금(가명)은 1931년 생으로 거진읍 반암리에서 태어났다. 

1946년에 거진초급중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고성읍

에 있는 고성고급중학교에 입학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고성

고급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쌍봉 마을회관에서 공부했고, 비행

기 폭격을 대비하여 학년마다 분산하여 마을회관 등에서 공부하

였다.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면 원거리 학생은 쌀 3말 정도의 하숙

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 고급중학교 당시 수업방법은 일제 

강점기의 학습방식을 그대로 이어갔다. 졸업시험은 과목당 200

여 문항의 문제집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그 문제들 가운데 3문

항을 뽑아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고급중학교에서는 매

주 토요일 2시간씩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현역 장교가 와

서 직접 가르쳤으며. 사격훈련도 받았다. 한국전쟁 후에는 고급중

학교 학생(18세 이상)들은 인민군 학도병의 징집명령이 내려져 대부

분 입대하였다.



322  |  배움의 기억과 전통 323

* 위 사진은 북한통치 시기 대진초급중학교의 졸업증서이다. 자료는 소장

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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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란 주로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는 1948

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3년의 기간을 말한다. 해방 직후 38선 이

남의 교육은 미군정이 주도하여 그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교육제도와 정책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수복된 38선 이북의 고성군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고

성군 지역은 소군정에 이어 제2의 미군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다. 이제 해방 직후 미군정이 교육체계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살펴보

자. 미군정은 1945년 9월 16일에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중

요한 교육문제를 심의, 결정, 집행하였다. 한국교육위원회의 10인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육에 김성달, 중등교육에 현상윤, 전

문교육에 유억겸, 교육전반에 백낙준, 여자교육에 김활란, 고등교

육에 김성수, 일반교육에 최규동, 의학교육에 윤일선, 농업교육에 

조백현, 학계대표에 정인보가 추천되었다. 미군정은 각 시도에 학

무과(국)를 설치하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9월 17일에

는 일반명령 제4호의 긴급조치를 공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공립국민학교는 9월 24일부터 개교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사립 국

민학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차별 없이 교육

을 받을 수 있으며, 교수용어는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교

과목은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

화, 공작, 재봉 등이었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 학무국이 서둘러 

4. 미군정기 및 그 이후 대한민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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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첫걸음>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조선어학회가 만든 

것으로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이어 <초등국어독본>이 나왔다. 그

러나 당시 한글을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원들

을 재교육하는 일이 또 다른 과제였다. 당국은 조선어학회의 협력

을 얻어 한글강습회를 여는 등 재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사강습회를 개최하

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당시 교과서 편찬에 있어 특기

할 점은 한자를 없애고 한글 위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점과 횡

서(橫書)로 글의 흐름을 변경한 점이다. 이것은 한글세대를 육성하

기 위한 문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 위

주의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전쟁 시기에 상용한

자 1,000자를 선정하여 교육하였다. 한편 학무국은 문맹퇴치를 

위해 성인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국문강습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으로 군정 3년 동안 250만 명의 문맹자가 퇴

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무국은 학령을 초과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공민학교를 설치하였다. 공민학교 제도는 향후 지속되어 

70년대까지 이어졌다. 임시적인 교육조치에 이어 국가적인 기본

교육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학무국은 교육자를 비롯

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로 구성된 100인의 조선교육심의회를 

조직하여 교육이념, 학제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

다. 교육심의회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념과 교육제도(학

제)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분야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었다. 이것은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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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은 것이다.  학제는 남녀공통 원칙의 6-3-3-4제를 기본

으로 단선형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학기제는 일본의 3학기

를 없애고 1년을 2학기제로 하였으며, 1학기는 9월부터 2월까지

로 하고, 2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로 제도화하였다. 또한 초등교육

의 의무화와 교육의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시행을 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새 교육운동’에 대

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 운동이 지향한 것은 첫째로 전통적 

교육의 계급주의와 차별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둘째로 자유 이념

에 기반한 교육을 시도하는 것, 셋째로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생활중

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도 결실 없이 미국

식 교육의 도입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말았다.(오천석, 『한

국신교육사』, 2014, 390쪽)   

한편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의 시기는 마감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에서는 

교육이념, 목적, 행정체계, 학제를 규정하였다. 교육이념과 목적은 

제1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

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단군신

화의 내용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성과 인간

애를 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무교육제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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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였다. 이 헌법정신을 받아 교육법 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6년

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

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특히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군사훈련

을 실시하였다. 교육법에 명시된 학제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하여 6-4-2-4제였다. 이 학제는 

다시 1951년 한국전쟁 중에 개정하여 6-3-3-4제로 정착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교육은 일시 중단되

었다.  하지만, 전란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력은 살아 

있어야 했고, 국민을 위한 교육도 포기할 수 없었다. 1951년 2월 

26일 정부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공포하고 중단되었던 교육을 재개하였다. 그 조치요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국전쟁과 고성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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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학생의 취학 독려 : 피난학생에 대하여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교실 및 피난 특설학교 설치 : 교실 부족을 타개하

기 위하여 가교실의 건축, 피난 특설학교, 또는 분교장

의 설치, 교과별 이수 기간제를 실시한다.

 -북한 피난학생을 수용 : 북한학생이 집결되어 있

는 거제도에서는 국민학생은 그 지구 국민학교에 특설

학급을 만들어 수용하고, 중등학교 학생은 거제와 하청 

양 중등학교에, 그 나머지는 통영중학교에 분교장을 설치

하여 수용한다.

 -도시 피난학교 설치 : 중등학교 학생들이 다수 피난

하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는 단독 내지 연합하

여 연합중등학교를 설치한다. 먼저 부산에서 발족하여 

점차로 광주, 전주,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생벽돌 교사의 설치 : 문교부는 생벽돌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 재래식 건물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연구, 

이를 개량하여 생벽돌 교사건축에 착수했다.

 -전시연합대학 설치: 먼저 부산에서 발족하여 운영하

다가 점차 광주, 전주, 대전에서도 설치하였다. 여기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에서 그대로 인정받았다.

 -전시교재의 발행 : 초등학교용 <전시생활>과 중등학

교용<전시독본>을 간행하였다.(함종규, 『한국교육과정

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4, 22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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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피난지에서, 혹은 原住

地에서 노천교실, 천막교실, 나무판자교실, 생벽돌교실로 모여들

었다. 1951년 1⋅4 후퇴로 부산까지 피난을 떠났던 강원도청은 

전세의 호전에 따라 1951년 4월 15일 원주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고, 

피난민 구호와 피해복구는 물론 교육행정을 펼쳤다. 도청이 원주

에 설치되자 피난민들이 원주 지역으로 몰려 들었다.  전쟁으로 교

육의 물적 및 인적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

할 수는 없었다. 임시학교를 열고 학생들은 천막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교하여 학생들은 노천에서 

수업을 받는 등 야외수업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한편 1950년 10월 10일 이후에는 양양 및 고성의 지역이 수복

되면서 피난지의 교육활동도 재개되었다. 당시는 자격을 갖춘 교원

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교재 및 교구가 부족하여 정상적

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첫 수복과 더불어 자치행정이 펼쳐

진 약 3개월 정도 활기를 띠던 학교는 1951년 1월,  중공군 개입

으로 국군이 후퇴하면서 주민들의 대이동으로 또 다시 휴교에 들어

갔다.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의 북진과 더불어 양양 및 고성

지역이 재수복되자 6월부터 학교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여전히 간성 지역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죽왕면 삼포

리(‘쑥고지’, 현 오호초등학교 인근)에 민통선을 설치하고 피난민

의 북상을 미군이 통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속초를 비롯하여 

토성면 일대와 문암리에는 수복을 고대하는 피난민들로 인산인

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수복된 지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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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군의 통제하에 있었다. 군정행정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미군정의 실시는 1951년 7월 4일부터 1954년 10월 21일까지였

다. 군정의 필요성은 군의 작전과 더불어 공산주의 통치지역이라

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

을 배려하여 교육을 재건하려는 모든 노력은 가열찼다고 하겠다. 당

시는 교육의 여건들이 너무 열악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교장과 

교원을 충원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군정의 민사처에서는 양양군에 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연수하여 교

사자격을 부여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는 수복 후 개교한 오호국민

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 이병찬(85세 양양고급중학교 출신, 죽

왕 거주)의 경우이다. 1951년 9월 전후한 시기 토성면과 죽왕면에

서는 4개의 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즉 토성면에는 인흥국민학교

(1951.9.1.)와  천진국민학교(1951.9.28.), 그리고 백촌국민학교가, 

죽왕면에서는 오호국민학교가 개교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1953년 5월 당시 수복지구인 양양군(토성면과 죽왕면 포함)

에서 개교한 국민학교는 14개 학교(198학급)였으며, 재학생이 전

체 11,498명(남자 6,450명, 여자 5,048명)이었다고 하니 학교마다 

학생들로 넘쳐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철수, 「6·25한국전쟁

시기 군정이 양양지역에 미친 영향」, 강원도향토문화연구회, 2016) 

특히 피난민 거주지역 최북단에 개교한 오호국민학교의 학생수는 

무려 2,000명이 넘어 양양군 관내에서 최다 학급(50학급)을 운영

하였다고 한다.(이병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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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시하에서도 배움의 열망은 식지 않아 국민학교에는 

입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움을 계속 이어갈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불행한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린 사람은 

바로 함경도에서 월남한 서창하 선생이었다. 그는 수복지구의 행정

을 통제하던 미8군 산하 제1군단장을 만나 중학교의 설립인가를 

요청하였으며, 그의 노력으로 1952년 3월 5일 토성면 백촌리에 

동광중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서창하는 속초고등학교의 설립인

가도 받아 같은 해 6월 2일에 설악권 최초의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사범학교 출신으로 함경도에서 교사의 경력

을 가지고 월남한 사람으로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교육자였

다. 이처럼 동광중학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악권에 설립된 최

초의 중등학교가 되었다. (엄경선 기자, <설악신문> 2007.11.19.) 

자료에 의하면 동광중학교는 개교 후 1년 만에 재학생이 283명(남자 

237명, 여자 46명)이었다고 한다.(이철수, 상게서)  

한편 전시하의 교육정책에서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의 군사

훈련과 학도호국단의 조직, 그리고 교육자치제의 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의 국가고사제를 들 수 있다. 또한 1951년 4월 30일 문교

부는 상용한자 1,000자(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

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에서도 상용한자를 교육하였다. 이러한 상용한자의 사용은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상용한자>라는 책자가 시중에 일반화되

기도 하였다. 전시하에서 초등 교과목은 국어, 사회, 산수, 이과, 

보건, 음악, 미술, 가사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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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과서가 없어 임시 교재로 수업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전시 교과서를 발행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

은 초등학교용 <전시생활>과 중등학교용 <전시독본>이란 제목의 

교과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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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행정권
이양 이후 고성군 교육현황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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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급 학교 개교 현황

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참고문헌

오호국민학교 1951.9.1 죽왕면 삼포2리 152-3 고성군지(1986)

인흥국민학교 1951.9.1 토성면 인흥2리 180 풍암2호(2010)

동광국민학교 1951.9.18 토성면 교암리 84-1 고성군지

백촌국민학교 1951.9.18 토성면 백촌리(밤나무골) 고성군지

천진국민학교 1951.9.28 토성면 천진2리 161 고성군지

간성국민학교 1954.9.1 간성면 신안2리 200 고성군지, 풍암2호

거진국민학교 1954.10.1 거진면 자산리 121 고성군지

대진국민학교 1954.10.5 현내면 대진3리 148 풍암2호

공현진
국민학교 1955.3 죽왕면 공현진1리 334 풍암2호

초계국민학교 1955.4.10 거진면 대대리 315 고성군지

광산국민학교 1955.4.16 간성면 광산1리 193 풍암2호

송정국민학교 1955.5.24 거진면 송정리 139 풍암2호

구성국민학교 1955.8.6 죽왕면 구성리 11 고성군지

죽정국민학교 1956.11.24 현내면 죽정리 372 풍암2호

명파국민학교 1959.4.25 현내면 명파리 215 고성군지

신평국민학교 1961.1.4 토성면 신평2리 성대리 372 移建/풍암

흘리국민학교 1961.4.1 간성면 흘리 55-8 풍암2호

아야진
국민학교 1961.4.6 토성면 아야진리 199 고성군지

도학국민학교 1961.8.7 토성면 도원2리 189 고성군지

선혜학원 1962.2.1 간성면 탑동2리 산142-1 풍암2호

마달분교 1963.3.1 현내면 마달리 98 고성군지

죽왕국민학교 1965.10.1 죽왕면 오호리 225 풍암2호

장신분교 1968.3.1 간성면 장신1리 71 풍암2호

거성국민학교 1968.3.21 거진면 거진3리 184 풍암2호

<국민학교 개교 현황>(개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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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참고문헌

동광중학교 1952.3.20 토성면 백촌리 고성군지(1986)

동광농업고등학교 1954.5.6 토성면 백촌리 고성군지

고성중학교 1955.5.25 간성면 상리 399 고성군지

고성고등학교 1958.5.25 간성면 상리 391 고성군지

거진중학교 1961.4.15 거진면 거진11리 고성군지

거진실업고등학교 1964.4.11 거진면 거진리 고성군지

대진중학교 1968.3.1 현내면 초도리 180 고성군지

거진여자중학교 1969.3.25 거진면 봉평리 31-1 고성군지

거진여자
종합고등학교 1979.3.1 거진면 봉평리 31-1 고성군지

대진고등학교 1981.3.4 현내면 초도리 고성군지

<중·고등학교 개교 현황>(개교순)

학교명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최초
개교 및 인가

졸업자
(計)

( 졸 업
회수)

소재지

간성
초등학교 19(1) 312

(1) 27 1910.6.13.
(1912.3.6.인)

8,545
(99회)

간성읍 간성로 39
번길 2(신안리)

오호
초등학교 6 40 11 1924.4.1.

(1923.8.29.인)
3,154
(90회)

죽왕면 황포길 
28(삼포리)

천진
초등학교 6 71 11 1925.4.1.

(1926.3.27.인)
5,843
(83회)

토성면
 천진1길 14

대진
초등학교 6 30 11 1926.4.1.

(1927.11.10.인)
5,837
(88회)

현내면
대진3길 15

거진
초등학교 9(1) 122

(2) 16 1929.3.20.
(1930.5.3.인)

1,150
(52회)

거진읍
 자산길 19

<2019년 고성군 초등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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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
초등학교 6 40 9

1936.10.17.
(1942년백촌
간이학교)

2,207
(68회)

토성면
교암1길 15

인흥
초등학교 6 53 12 1940.11.15 1,661

(67회) 토성면 인흥 1길 26

공현진
초등학교 6 42 10 1942.4.1 2,477

(65회)
죽왕면 한옥길
49(공현진리)

광산
초등학교 7(1) 41(3) 13 1942.4.10.인 3,077

(64회)
간성읍 진부령로
2427(광산1리)

아야진
초등학교 7 41(2) 14 1961.4.6 3,132

(53회) 토성면 아야진길 15

도학
초등학교 6 31 9 1961.8.7 724

(54회)
토성면 무릉도원로

486(도원리)

죽왕
초등학교 6 49 10 1965.10.1 1,040

(49회)
죽왕면

 송지호로 6(오호리)

거성
초등학교 7(1) 54(3) 12 1968.3.21 4,397

(49회)
거진읍

거성길 38(거진리)

대진초
명파분교 2 4 4 1935.6.1. 

간이학교
685

(53회)
현내면 금강산로

840(명파리)

광산초
흘리분교 3 9 5 1961. 4.1 432

(50회)
간성읍

훌리령길 3-15

계 102
(4)

939
(11) 174 44,361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는 2019.7.31. 현재의 자료다. 졸업자 누계는 2019.3.1. 현재
의 자료다. 개교일은 <고성군지(1986)>, 고성향토문화연구회의 <풍암제2호(2010)>, 각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인가가 중
요한 설립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성, 거진, 대진, 천진초등학교처럼 인가일보다 
일찍 개교했다는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는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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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최초
개교 및 인가

졸업자(計)
(졸업회수)

소재지

동광
중학교 3 43 9 1952.3.20 8,385

(68회)
토성면

백촌길 30-15

고성
중학교 10(1) 203

(1) 21 1955.5.25 10,834
(62회)

간성읍
수성로 125(상리)

거진
중학교 5(1) 76(1) 16 1961.4.15 10,514

(56회)
거진읍

거평로69(거진리)

대진
중학교 3 28 8 1968.3.6 4,452

(49회)
현내면 화진포길

476(초도리)

동광산업과
학고등학교 18 255 45 1954.5.6 6,693

(61회)
토성면

백촌길 30-15

고성
고등학교 13(1) 273

(3) 32 1958.5.25 8,619
(59회)

간성읍
수성로 125

거진정보공
업고등학교 7(1) 62(5) 21 1964.2.10 6,024

(53회)
거진읍 거탄진로
39-13(거진리)

대진
고등학교 3 22 11 1981.3.4 2,164

(36회)
현내면 화진포길

476(초도리)

계

중21/
고 41
(2)

중
350/  
고

612(8)

중54/
고

109

중 34,185/
고 23,500

<2018년 고성군 중등학교 현황>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는 2018.10.30.일 현재의 자료다. 졸업자 누계는 2019.3.1. 
현재의 자료다. 개교일에 대하여는 고성군지(1986), 고성향토문화연구회의 풍암제2호
(2010), 각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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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폐교현황>

학교명 개교일 폐교일 졸업자(회수) 소재지

광산국민학교 
장신분교장 1968.3.1 1982.3.1 140(9회) 간성읍

 장신1리 71

신평국민학교 1961.1.4 1984.3.1 382(20회) 토성면
 성대리 372

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장 1971.3.1 1990.3.1 148(18회)

간성읍
 탑동2리
 산142-1

대진국민학교 
마달분교장 1963.3.1 1994.3.1 198(26회) 현내면

마달리 198

초계국민학교 1938.4.1 1995.3.1 1,429(40회)  거진읍
대대리 315-1

죽왕초등학교 
구성분교장 1936.5.1 2005.9.1 1,262(45회) 죽왕면

구성리118-5

죽정초등학교 1956.11.24 2008.9.1 1,241(50회) 현내면
죽정리 365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 1940.4.1 2016.3.1 1,150(52회) 거진읍

 송정리139

거진
여자중하교 1969.3.25 2000.3.1 3,577(29회) 거진읍 봉평리

거진여자상업
고등학교 1979.3.1 2000.3.1 1,834(19회) 거진읍 봉평리 

31-1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장 1961.4.1 2024.3.1 440여명(54회) 간성면

흘리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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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학교별 소개

개교 당시의 학교명 사용, 가나다 순

•학교 위치   간성면 신안리 200번지(당시 신성리, 새재골)

•개교 시기   1954년 9월 1일 개교

고성군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다. 설립 당시에는 간성군을 대표

하는 공립학교였다. 1912년 3월 6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되었다.(자세한 사�은 일제강점기 간성공립보통학교 편을 참

조) 당시 학교 위치는 간성군 군내면 중리(현 고성교육청 자리)였

으며, 교사(校舍)는 조선시대의 유적인 객사(�舍)를 사용했다. 

이후 입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신축교사를 증축하였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간성인민학교로 전환

되었다. 초기에는 인민학교와 초급중학교도 함� 운영되었으나 �

이어 초급중학교가 분리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으로 1950년 10월 

15일경 교사가 전소되었다.[고성군지(1986) 및 간성초등학교 <백

년사>(2012)]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이후 행정�이 이양되기 직전인 1954

년 9월 1일에 간성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때 간성면 신성리

(새재�)에 새로운 부지를 조성(1954.6.30.)하고 교사를 준공

(1954.9.7.)하였다. 당시 수복지구의 학교 건설은 대한민국 육군

간성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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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사단 공병대가 주도하였다. 학교의 건설에서 부지확보는 주민

들의 자발적인 기부[남극성, 함태원, 함정호(재북), 함정식, 박태봉

(재북), 함완식, 함태정, 함인호, 함용길(재북), 함태윤, 함승호, 

남종순 등]로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관련 내용은 간성초등학교의  <백년사> 참조)   

교명의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 수성학교(1908년 말경)

간성공립보통학교(1912.3.6.)

간성보통학교(1926.4.1.) 

간성공립심상소학교(1938.4.1.) 

간성공립국민학교(1941.4.1.)

간성인민학교(1945.10.)

간성국민학교(1954.9.1.)

간성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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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거진읍 거진 3리 184번지

•개교 시기   1966년 11월 11일 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 인가

                   1968년 3월 21일 개교(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

                   1968년 12월 4일 거성국민학교 승격 인가

                   1969년 3월 6일 개교

한국전쟁 이후 거진리는 명태 어�고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급증

하였다. �음에는 1,2학년 14학급의 거성분교장으로 개교하였으나 

입학생이 급증하여 같은 해 말 거성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또한 이 

학교는 ‘명태학교’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1966.11.11.)

거성국민학교(1968.12.4.)

거성초등학교(1996.3.1.)

거성분교 거성국민학교(巨城國民學校)

<거성초등학교(1973년)> <1975년도>-거성초등학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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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거진면 자산리 72번지

•개교 시기   1954년 10월 1일[고성군지(1986)]

거진국민학교(巨津國民學校)

거진면에서 가장 역사가 �은 공립학교다. 공립보통학교가 설립

되기 전에는 오대면 사립 개량서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한다.(거

진초등학교 홈페이지) 사립개량서당이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어 

오대공립보통학교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 5월 3일에 

현 위치(당시 오대면 봉�리)에서 오대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1940년 12월 1일부로 오대면이 거진면으로 개칭되면서 거진공립

심상소학교가 되었다가 1941년 4월 1일 거진공립국민학교로 개명

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거진인민학교

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었다가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의 수복지구 재건사업으로 교사를 건축하여 1955년 11월에 

준공을 보았다. 개교는 앞서 1954년 10월 1일에 하였다고 한다. 교사 

없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대개량서당(1928.4.1.)[거진초등학교 홈페이지]
오대공립보통학교(1930.5.3.)
오대공립심상소학교(1938.4.1.)
거진공립국민학교(1941.4.1.)
거진인민학교(1945.10)
거진국민학교(1954.10.1.)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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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광산1리 193번지

•개교 시기   1955년 4월 8일 인가(4월 16일 개교)[간성국민학교 

                   광산분교장]  

                   1955년 6월 26일 광산국민학교로 승격, 10월 2일

                   개교하였다.[고성군지(1986)]

일제강점기 공립학교인 광산국민학교로 1942년 4월 10일에 인가

되었다.(고성군지)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광산

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5일 교사가 전소

되었다가 1955년 새�게 건축되었다. 교사의 건축에는 광산리에 

소재했던 간성의 함씨 문중 �실의 목재 일부를 재사용하였다고 전

한다. 1968년 3월 1일에 개교한 장신국민학교(분교)는 1982년 3월 

2일에 폐교되면서 본교에 편입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1일 �리

분교가 본교로 통폐합되었다.

광산국민학교 (廣山國民學校)

거진초등학교(1996.3.1.)
거성초등학교(1996.3.1.)

한국전쟁 직후 거진국민학교의 재건을 기념하려는 비석이다. 학교 입구에 놓여 있다. 
비석내용 : [전면] 재건기념(再建記念1) 1955년 6월 18일 기공, 11월 0일 준공되었다.
                (기념비 후면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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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걸린 학교 건물은 초가집의 모습으로 보인다. 출입문 위에 “직원
실(職員室)”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아직 교사가 건립되지 않은 상태의 임시 
교사 앞에서 촬영한 졸업사진이다.(자료제공:광산초등학교)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광산공립국민학교(1942.4.10.)

광산인민학교(1945.10.)

간성국민학교 광산분교장(1955.4.8.)

광산국민학교(1955.6.26.)

광산초등학교(1996.3.1.)

<광산국민학교제1회졸업기념>
(1956.3.29.)

<광산국민학교1960년대초
학교전경 및 집단체조 모습>

<광산국민학교 졸업앨범 표지>
(1983년도)



344  | 배움의 기억과 전통 345

•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공현진1리 334번지

•개교 시기   1955년 3월 일 개교[고성군지(1986)]

일제강점기 공립학교인 공현진국민학교로 인가되었다. 당시 마을 

유지의 토지기부로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전한다. 공현진에는 일찍

부터 근대학교가 설립되어 아동들의 교육에 힘�다. 1908년경 사

립 공명의숙을 설립하여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배움의 전통

을 이은 것이 공현진국민학교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

년 1월 14일에 교사가 전소되었다고 전한다. 1955년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학교가 개교되었다. 1980년대부터 농악대 운영으로 유명

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사립 공명의숙(1908), 사립 공명학교(1910)-공현진공립국민학교(1942.4.1.)
-공현진인민학교(1945.10.)-공현진국민학교(1955.3.)-공현진초등학교
(1996.3.1.)

공현진국민학교 (公峴津國民學校)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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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죽왕면 구성리 11번지

•개교 시기   1955년 8월 6일 오호국민학교 구성분실로 개교

                     [고성군지(1986)]

                     1955년 9월 23일 구성분교장으로 승격

                     1964년 3월 1일 구성국민학교 승격

구성국민학교는 �음 일제강점기 1937년 7월 30일에 구성간이

학교로 인가되었다. 구성국민학교는 전쟁 이후 교사 건축에 어려움

을 �고 있었는데, 죽왕면 오봉리에 거주하는 함혁이 교사수리비로 

논(�) 1,400여 �을 희사하였다. (조선일보, 1955.3.12.) 2005년 

2월 졸업을 �으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호공립보통학교부설 구성간이학교(1937.7.30.)-구성인민학교(1945.10.)-

오호국민학교 구성분실(1955.8.6.)-오호국민학교 구성분교장(1955.9.23.)-

구성국민학교(1964.3.1.)-오호초등학교로 통폐합(폐교)(2005.3.1.)

구성분교구성국민학교 (九城國民學校)

<사진제공. 고성교육청 황종민, 
『풍암제2호(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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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산학리(이후 대진3리 148번지로 이전)

•개교 시기   1954년 10월 5일 개교

현내면에서 가장 역사가 �은 공립학교다. 일제강점기 1927년 

11월 10일 대진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개교 당시는 대진리

에 건립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대진인

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4일 교사가 전소되

었다. 1954년 10월 5일 행정� 이양 직전에 새�게 현내면 산학리

에 임시 개교를 하였

다. 이후 1955년 5월 

9일 대진리 원 위치

로 복�되었다.(�암

제2호, 41쪽)1994년 

3월 1일 마달분교장 

폐교되어 통폐합되었

다. 2008년 9월 1일 죽정초등학교 폐교로 통폐합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공립보통학교(1927.11.10.認)-대진보통학교(1928.4.1. 조선총독부 직원

록)-대진공립심상소학교(1938.4.1.)-대진공립국민학교(1941.4.1.)-대진인민

학교(1945.10.)-대진국민학교(1954.10.5.)-대진초등학교(1996.3.1.)

대진국민학교 (大津國民學校)

<카톨릭관동대 김동정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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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도원2리 189번지

•개교 시기   1961년 8월 7일 동광국민학교 도학분교장 개교

                    [고성군지(1986)]

                    1963년 11월 20일 도학국민학교로 승격

일제강점기 1935년 9월 7일 학야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 그 후

신으로 한국전쟁 이후 1961년에 도학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고성군지1986)]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공립보통학교부설 학야간이학교(1935.9.7.)

학야인민학교(1945. 10.)

천진국민학교 도학분교장(1961.8.7.)

도학국민학교(1963.11.20.)

도학초등학교(1996.3.1.)

도학분교도학국민학교 (桃鶴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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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교암리 84-1번지

•개교 시기   1951년 9월 18일 백촌리에서 개교

                    (『풍암 제2호』(2010))

동광국민학교는 최초 개교 당시에는 백촌간이학교였으며, 백촌

리 �나무�에 위치했다. 간이학교의 설립은 1942년으로 추정된

다.(백촌간이학교 편 참조) 1944년 8월 5일 백촌국민학교로 승격

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백촌인민학교

로 전환되었다. 전쟁 이후 1951년 9월 18일 백촌국민학교로 개교

하여 1955년 2월 24일에 행정� 이양 이후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

다. 1955년 11월 1일 현 위치인 교암리로 학교가 이전되었다. 이어 

1960년 5월 3일에 동광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국민학교부설 백촌간이학교(1942.4.1. 추정,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 참조)

천진국민학교 백촌분교장(1944.4.1.)

백촌국민학교(1944.8.5.)

백촌인민학교(1945. 10.)

백촌국민학교(1951.9.18.)

동광국민학교(1960.5.3.)

동광초등학교(1996.3.1.)

동광국민학교 (東光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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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1986)에는 “1936년 10월 17일에 천진국민학교 간이학교로 개교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또

한 고성군지(2020)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간이학교의 개교 시점에 시차가 나타

난다. 여기서는 사진자료를 근거로 기술한다.(189쪽 백촌간이학교 사진 참조)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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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마달리 98번지

•개교 시기   1963년 3월 1일 마달분교장 개교[고성군지(1986)]

�음에는 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가 1968년 3월 1일에 마달국민

학교로 승격되었다. 1983년 3월 1일 마달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4년 3월 1일 대진국민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마달인민학교(1945.10.)

대진국민학교마달분교장(1963.3.1.)

마달국민학교(1968.3.1.)

대진국민학교 마달분교장(1983.3.1.)

대진국민학교로 통폐합(1994.3.1.)

마달분교마달국민학교 (馬達國民學校)

<사진제공, 대진초등학교 박병규, 『풍암 제2호(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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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명파리 215번지

•개교 시기   1959년 3월 17일 명파분교장으로 인가, 4월 25일

                    개교[고성군지(1986)]

                    1963년 11월 22일 명파국민학교로 승격

명파리의 최초 학교는 1935년 6월 1일 대진보통학교부설 명파

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 1943년 5월말 현재 명파국민학교로 운영

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명파인민

학교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학교의 위치는 마을 북동방향(제진역) 

500� 산자락이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고 수복 이후에는 

마을 입구 명파교회 아래에 학교를 설립(1959년)하였다가 입학생

의 증가로 다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공립보통학교부설
명파간이학교(1935.6.1.)

명파국민학교(1943년 5월 이전)

명파인민학교(1945. 10.)

대진국민학교 명파분교장
(1959.3.17.)

명파국민학교(1963.11.22.)

명파초등학교(1996.3.1.)

명파분교명파국민학교 (明波國民學校)

<명파간이학교 및 명파인민학교 옛 터>-저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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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토성면 백촌리 밤나무골

•개교 시기   1951년 9월 18일 백촌국민학교 인가 및 개교

                    [풍암 제2호(2010)]

일제강점기 백촌간이학교에서 시작된 백촌국민학교는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백촌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1951년 9월 백촌국민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1955년 11

월 학교를 교암리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60년 5월 3일에 동광국민

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동광국민학교 편을 참고할 수 있다.

백촌국민학교 (栢村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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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탑동2리 산 142-1, 옛 지명은 소천동(소정골, 

                       선유실 등으로 명명함)

•개교 시기   1962년 2월 1일 개교

•설립 주체   이혜숙(이화여자대학교 농촌계몽대장 출신)

학교의 설립 당시의 이�은 ‘선혜학원’이이었다. 설립 장소는 간성

면 �동2리로 옛 지명은 ‘소천동’이었다. 그러나 ‘선유실’, ‘소정�’ 

등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은 27가구에 105명이 두집, 세집 산등성

이마다 모여�았다. 당시 간성국민학교와의 거리는 30, 40리나 �

어� 있었다. 선혜학원(��學院)의 작명은 선유실(���) 마을과 

이혜숙(���)의 이�에서 나�다. 개교 당시 학생은 30명, 교실

은 마을 반장이 내준 지�과 �마가 머리에 �는 초가집의 방 한 �, 

운동장이라야 ‘개와 �이 함� �노는 ���만 한 마당’이 전부였

다. 선혜학원은 설립 직후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

었다. 그녀는 ‘�아있는 상록수’로 알려� 표창도 받았다. 미국공보원

에서는 ‘두�의 등불’이란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했다. 고성군청은 

물론 각지의 의연금이 �지하면서 설립의 해 10월에 교사를 신축

하여 800�의 마을 기부의 �과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하

나와 부속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화여대에서는 개교 이�해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횃불회’라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선혜학원 (仙惠學院), 선혜분교 (仙惠分敎)

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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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학원의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다. 1964년 이혜숙 선생은 학교

를 떠나고 대신 새로운 교사로 곽점분, 박정순, 주성호 목사가 학교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횃불회 사업으로 학교 인근 야산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치기도 하면서 학교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70년 고

성군교육청에서 학교를 인수하여 ‘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로 전환

하여 운영하였다. 이제 선혜학원은 한 농촌계몽대원의 열정으로 꽃

핀 배움의 전설, 환대의 장소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체계로 편

입되었다. 선혜분교는 이후 꾸준히 양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

으나 1990년에 아동수의 감소로 폐교되어 흔적조차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경향신문, 1962.3.7.- 8일자, 1962.10.8.일자, 

1964.6.19.일자, 1991.2.19.일자 참조)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간성인민학교 선유실분교(1946~7)-선혜학원(1962.2.1.)-간성국민학교 선혜

분실(1970.3.1.)-간성국민학교 선혜분교장(1971.3.1.)-간성국민학교로 통폐합

(폐교)(1990.2.28.)

<최초 선혜학원의 모습>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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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으로 세워진 두메의 배움집>

선혜학원의 낙성식을 10월 6일에 ‘소정골’ 교정에서 거행되었

다. 8백여 평의 교지와 6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29평의 교실 하나, 

부속실, 교사 숙소로 이루어진 교사(校舍)다. 이날은 모든 주민은 

물론 온산이 함께 기뻐했다.

<사진제공, 신학대교수 주성호,
 『풍암 제2호(2010)』 재인용>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향신문, 1962.3.7일자> <경향신문, 1962.10.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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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거진면 송정리 139번지

•개교 시기   1956년 5월 24일 송정국민학교로 인가, 9월 1일

                   개교[고성군지(1986)]

전신 학교는 1940년 4월 1일에 개교한 송강간이학교(����

學校)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송강인민학

교로 전환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송정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교명

을 변경하여 1956년 5월에 개교하였다. 2009년 3월 1일 거진초등

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대공립심상소학교 부설 송강간이학교(1940.4.1.)

송강인민학교(1945. 10.)

송정국민학교(1956.5.24.)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1999.3.1.)

거진초등학교 통폐합(폐교)(2009.3.1.)

송정국민학교 (松亭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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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신평2리 재건촌 73동(화암사 아래)

•개교 시기   1961년 1월 4일 개교[고성군지(1986)]

최초의 학교는 신�2리에 위치하였으나, 입학생의 감소로 성대 

1리로 이전하였다. 당시 재건촌 73동, 20동, 15동 마을은 행정개편

으로 성대 1리, 2리로 분리되었다. 이후 1964년 신�리 자활촌이 

건립되면서 인구증가로 학교운영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1984년 

2월 제20회 졸업과 동시에 동년 3월 1일자로 천진국민학교에 통폐

합되었다.[『�암』제2호(2010)48쪽]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인민학교 화암사분교(1947년경)

신평국민학교(1961.1.4.)

천진국민학교에 통폐합(1984.3.1.)

신평국민학교 (新坪國民學校)

<사진제공 : 고성교육청 황종민, 『풍암 제2호(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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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아야진리 199번지

•개교 시기   1960년 11월 25일 천진국민학교 아야진분교장으로

                    인가

                    1961년 4월 6일 개교

                    1963년 11월 22일 아야진국민학교로 승격

한국전쟁 이후 �난민들이 급증하여 아야진리에는 학령아동들의 

증가로 1960년 11월 분교장으로 인가받았고, 1963년 11월 22일 

아야진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국민학교 아야진분교장(1960.11.25.)

야야진국민학교(1963.11.22.)

아야진초등학교(1996.3.1.)

아야진분교아야진국민학교 (我也津國民學校)

<아야진국민학교사진 1960년대 전경> <1971년의 졸업사진>-이선국 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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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죽왕면 야촌리(이후 삼포2리 152-3번지

                       (숙고지)로 이전)

•개교 시기   1951년 9월 1일 야촌리에서 처음 개교(군정시기)
                     1953년 10월 30일 현 위치(삼포리)로 이전

죽왕면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다. 1923년 8월 29일 오호공

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최초 인가 당시에는 죽왕면 오호리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1938년 4월 1일 오호공립심상소학교로 변경

되었다. 이어 1941년에 오호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 소

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오호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학교가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및 국군의 통제로 오

호리 마을은 1954년 10월 이후에야 복�할 수 있었다. 당시 삼포

리에 �난민 통제구역(�농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통제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죽왕면 송암리까지 �난민이 북상해 있었기 때문에 

1951년 9월 군정하에서 야촌리에 오호국민학교를 개교하였다. 이어 

1953년 10월 현 위치 삼포리로 이전하였다. �난민 증가로 한때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이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호공립보통학교(1923.8.29.認)
오호보통학교(1926.4.1.)[조선총독부 직원록]
오호공립심상소학교(1938.4.1.)
오호공립국민학교(1941.4.1.)

오호국민학교 (五湖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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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인민학교(1945.10.)
오호국민학교(1951.9.1.)
오호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인흥2리 180번지

•개교 시기   1951년 9월 1일 천진국민학교 용촌분교장으로 개교

                     1952년 11월 1일 인흥국민학교로 승격

일제강점기 1940년 11월 15일에 인흥공립심상소학교로 인가

되어 12월 12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41년 4월 1일 인흥국

민학교로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인흥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고 1951

년 9월 �난민들이 복�하면서 용촌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이어 

1952년 11월 1일 인흥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용촌분교인흥국민학교 (仁興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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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인흥공립심상소학교(1940.11.15.)

인흥국민학교(1941.4.1.)

인흥인민학교(1945.10.)

용촌분교장(1951.9.1.)

인흥국민학교(1952.11.1.)

인흥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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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장신1리 71번지

•개교 시기   1968년 3월 1일 개교(분교)

                     1973년 3월 19일 국민학교 승격 개교

최초의 학교는 1937년 10월 7일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

학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1942년 광산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폐교

되었다가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 장신인민학교(분

교)가 설치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의 증가로 1968년 3월 장신

분교로 인가되었고, 1973년 3월 1일 장신국민학교로 인가되어 3월 

19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82년 3월 1일 광산국민학교로 통폐합

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간성공립보통학교부설 장신간이학교(1937.10.7.)-간성국민학교 장신분교장

(1968.3.1.)-장신국민학교(1973.3.1)-광산국민학교로 통폐합(폐교)(1982.3.1.)

장신분교장신국민학교 (長新國民學校)

〈사진제공 : 향토연구가 전제호〉
『풍암 제2호(2010)』재인용

〈장신국민학교(1970년대 초)〉-광산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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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죽왕면 오호리 225번지

•개교 시기   1965년 10월 1일 죽왕분실로 인가

                     1966년 3월 1일 죽왕분교장 승격

                     1968년 3월 1일 죽왕국민학교 승격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호국민학교 죽왕분실(1965.10.1.)

죽왕분교장(1966.3.1.)

죽왕국민학교(1968.3.1.)

죽왕초등학교(1996.3.1.)

죽왕분교죽왕국민학교 (竹旺國民學校)

•학교 위치   현내면 죽정리 372번지

•개교 시기   1956년 11월 15일 대진국민학교 죽정분교장 인가, 

                     11월 24일 개교

한국전쟁 이후 죽정리 마을 주민 윤씨 일가의 토지기부로 학교가 

건설되었다고 전한다. 1957년 1월 10일 분교장에서 죽정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2008년 9월 1일 대진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

되었다.

죽정국민학교 (竹亭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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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인민학교 죽정분교(1947년)-대진국민학교 죽정분교장(1956.11.15.)-

죽정국민학교(1957.1.10.)-죽정초등학교(1996.3.1.)-대진초등학교로 통폐합

(폐교)(2008.3.1.)

<사진제공,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정창호, 『풍암제2호』(2010) 재인용>

•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천진2리 161번지

•개교 시기   1951년 9월 28일 개교

토성면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다. 일제강점기 1926년 3월 27

일에 천진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천진공립보통학교는 천진사

설학술강습소를 1924년 6월에 �저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공립보통

학교의 인가를 얻어 강습소가 승격한 학교다.  해방 이후 소련 점령기

천진국민학교 (天津國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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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천진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5일 교사가 전소되었다. 휴전이 성립되기 이전에 양양군 

토성면은 일찍 ‘수복’되면서 개교도 간성지역보다 앞섰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사설학술강습소(1924.6.)

천진공립보통학교(1926.3.27.)

천진보통학교(1926.4.1.)

천진공립심상소학교(1938.4.1.)

천진공립국민학교(1941.4.1.)

천진인민학교(1945.10.)

천진국민학교(1951.9.28.)

천진초등학교(1996.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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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거진면 대대리 315번지

•개교 시기   1955년 4월 10일 개교

최초의 학교는 거진면 

초계리의  초계간이학교

였다. 일제강점기 1938

년 4월 1일에 오대면 초

계리에 초계간이학교로 

인가되었다.[고성군지

(1986)] 1941년 거진

공립국민학교 초계분교

장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는 초계

인민학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어 다시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건설하였다. 1955년 4월 10일 현 위치(대대리 315�

지)로 이전하여 개교하였다. 1995년 3월 1일로 간성국민학교로 통폐

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오대공립심상소학교부설 초계간이학교(1938.4.1.)
거진공립국민학교 초계분교장(1941.4.1.)
초계인민학교(1945.10)
초계국민학교(1955.4.10.)
간성국민학교로 통폐합(폐교)(1995.3.1.)

초계국민학교 (草溪國民學校)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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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흘리 55-8번지

•개교 시기   1961년 4월 1일 광산국민학교 흘리분실 개교

일제강점기에는 서당(�)이 있어 아동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에는 1939년에 설립된 <��������>가 있

다. 비문에는 “���� ����”라 �어 있다.(『금석문조사보

고서』(고성문화원,2021)) 한국전쟁 이후 1961년 4월에 �리분실로 

학교를 열었다. 학생수의 감소로 2024년 3월 1일 광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광산국민학교 흘리분실(1961.4.1.)

흘리분교장(1963.3.7.)

흘리국민학교(1964.12.12.)

흘리분교장(1983.3.1.)

광산초등학교로 통폐합(폐교)(2024.3.1.)

흘리분교 흘리국민학교 (屹里國民學校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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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학교별 소개

개교 당시의 학교명 사용, 가나다 순

•학교 위치   거진면 거진11리

•설립 시기   1961년 4월 15일

거진중학교는 1961년 4월 15일 고성중학교 거진분교장(남녀

공학)으로 인가되었다. 이어 동년 5월 15일 거진중학교로 승격되

었다. 한편 당시 학생수의 증가로 여학생들의 독립적인 교육장소를 

마련하면서 거진여자중학교가 인가되었다. 점차 어촌의 인구감소

로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3월 1일 여자중학교는 거진

중학교로 통폐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초급중학교(1947.)

거진중학교(1961.4.15.)

거진중학교(巨津中學校)

<거진중학교 1969년도>-거진중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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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거진면 봉평리 31-1번지

•설립 시기    1968년 12월 3일 인가

                    1969년 3월 25일 개교   

고성군에서 최초의 여자중학교라 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거진

에는 ‘사립 영광여학교(초등)’라는 여자 어�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배움의 전통이 있었다. 이것은 고성군의 여성교육의 상�이라 할 수 

있다. 1975년 7월 23일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여학생상’의 동상을 

세� 제�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거진에 �음 중학교를 설립

한 것은 1961년 4월 15일이었다. 당시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었으며, 

1969년 3월 1일로 거진여자중학교로 분리되면서 독립여학교로 발

전하였다. 다시 거진의 인구가 감소하자 2000년 3월 1일로 남녀공

학의 거진중학교로 통합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여자초급중학교(1947.)

거진중학교(1961.4.15.)

거진여자중학교(1968.12.3.)

거진중학교(2000.3.1.)  

거진여자중학교(巨津女子中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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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상리 399번지 방축골

•설립 시기   1955년 3월 29일 인가, 5월 25일 개교

고성군의 공립중학교는 일제강점기 장전�의 금강중학교가 최초

였다. 이어 소련점령기 및 북한통치시기에 각 면에 초급중학교가 

설치되었다. 당시 간성면에는 남녀 초급중학교가 각각 설치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동광중학교(1952)에 이어 고성중학교가 1955년 

3월에 설립되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간성초급중학교(1947.) 

간성여자초급중학교(1947.)

고성중학교(1955.3.29.)

<언론보도>

고성중학교 설립기성회에서는  지난 17일 지방유지들과 회합하고 

문교부장광과 강원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속히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지에는 중학교가 없어 200여 명의 학생이 20

여 Km나 되는 인접군(양양군)에 있는 중학교(동광중학교)에 통학

하고 있어 시간낭비는 물론 200여 명의 금년도 입학예정자들을 

고성중학교(高城中學校)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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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중학교 개교 사진, 단기4290년(1957)>

<고성중학교 개교 사진, 단기4290년(1957)>

고려하여조석한 인가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1955.2.26.)

지난 15일 하오 1시부터 고성중학교 신축기공식이 간성면 상리 방

축골 신축부지에서 관민다수가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런

데 동공사는 지방주민의 요청으로 건축자재는 제1군 사령부 원조

로 도입되었고, 공사담당은 서울 삼풍기업주식회사 측과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금번 기공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는 8월 말일까지 준공

되리라 한다. (조선일보, 1957.5.22.)

사진제공: 고성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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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현내면 초도리 180번지

•설립 시기   1967년 12월 20일 인가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대진초급중학교(1947.)

대진중학교(1967.12.20.)

대진중학교(大津中學校)

<대진중학교(1970년대)>-사진제공: 대진중고등학교

<고성중학교 개교 당시 교무실단기4289년경(1956)>



373

•학교 위치   토성면 백촌리 187번지

•설립 시기   1952년 3월 5일 인가, 3월 20일 개교

동광중학교(東光中學校)

•학교 위치   거진면 거진11리

•설립 시기   1963년 10월 29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거진실업

                    고등학교의 설치를 승인, 

                    1964년 2월 10일 인가(상과 3학급, 가정과 3학급) 

                    4월 11일 개교

거진실업고등학교는 거진면에 설립된 최초의 고등학교다. 개교

당시에는 남녀공학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후 1973년 12월 10일 

학�변경으로 가정과를 폐지하고 전자과를 신설하였으며, 1974년 

거진실업고등학교(巨津實業高等學校)

한국전쟁 이후 가장 �저 설립 및 개교한 중학교이다. 설립 당시

에는 양양군 토성면 관할이었다.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천진초급중학교(1947.)-동광중학교(1952.3.5.)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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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고성군지』(1986)]에는 교명을 거진공업고등학교(전

기 2학급, 전자 2학급)로 변경하였다.(거진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는 1974.12.17.일에 교명을 변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0

년 3월 1일에는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거진공업고등학교가 통합

(상과 1학급, 공과 2학급, 보통과 1학급)되어 거진종합고등학교로교명

을 변경하였다.  2013년 3월 1일에는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23년 3월 2일 거진고등학교(전기전자과 1

학급)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고성신문> 2022.10.19.일자), 고성

군지(1986), 거진고등학교 홈페이지 연혁 등을 참조]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실업고등학교(1964.2.10.)-거진공업고등학교(1974.10.18)-거진종

합고등학교(2000.3.1.)-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2013.3.1.)-거진고등학교

(2023.3.1.)  

1963년 10월 29일 도교육위원회는 동광농고, 거진실업고, 철원, 

삼육고, 강릉명륜고 등 5개 중고등학교의 설치를 승인했다.
(경향 1963.10.30.일자)

사진은 거진실업고등학교 제1회 졸업
기념 앨범 속에 나타난 1969년도의
모습이다. 교가의 내용에는 “거진중실
고 거진중실고”란 가사가 나온다. 이 
점으로 볼 때, 당시(1969년)에는 거진
중학교(1961년)와 거진실업고등학교
(1964년)가 같은 교정에 공존하면서 
통합된 형식의 학교운영이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자료제공:거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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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보통과 3학급, 상과 3학급)로 

인가받고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고성군에서 최초의 여자고등학교라 

할 수 있다. 1992년 3월 3일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하였다. 이어 2000년 3월 1일에 거진공업고등학교와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마지� 졸업생은 19회 졸업이었다.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巨津女子綜合高等學校)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 위치   거진면 봉평리 31-1번지

•개교 시기   1978년 12월 29일 인가   

                    1979년 3월 1일 개교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 1981년 학교 전경>-사진제공 : 거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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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 제1회 졸업앨범 표지(1982년도)>

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거진여자종합고등학교(1978.12.29.認)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1992.3.3.)

거진종합고등학교로 통폐합(2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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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간성면 상리 391번지

•개교 시기   1958년 3월 31일 인가, 5월 25일 개교

고성고등학교(高城高等學校)

<고성고등학교(1970년대 초)>-저자 앨범

•학교 위치   현내면 초도리

•개교 시기   1980년 11월 26일 인가, 

                    1981년 3월 4일 개교

대진고등학교(大津高等學校)

<대진고등학교(1980년대)>-사진제공: 대진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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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양양군 토성면 백촌리 187번지

•개교 시기   1954년 4월 1일 인가(농과 3학급),  5월 6일 개교

                    1954년 12월 31일 축산과 3학급 인가  

한국전쟁 직후 고성지역(당시 양양군)에서는 �음 개교한 고등

학교였다. 그러나 전쟁 직후라 입학생 충원이 �지 �아 정원 미달

이 지속되어 �시 폐교되기도 했다.    

동광농업고등학교 교사는 육군 제3군단 예하 제1107야전공병단

에서 군대민사업으로 건설하여 1955년 3월 13일 준공식을 거행했

다. 준공식에는 군단장 송요찬과 군관민이 �이 참석하였다.

(조선일보, 1955.3.17.)   

개교 이후 입학생의 충원이 되지 �아 정원 미달을 �다가(조선일보, 

1957.11.20.) 1963년 2월 28일부로 폐교되기도 했다.(1963.2.1. 경

향신문) 당시 재학생은 속초고등학교와 고성고등학교에 편입되었

다. 이에 학생들은 폐교반대운동을 �이며 2월 20일부터 동�휴학을 

단행하였다. 당시 재학생은 97명이었다.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노

력으로 결국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그해 10월 29일에 동광농업고등

학교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이때 거진실업고등학교도 함� 설치승

인을 받았다. (경향신문, 1963.10.30.)

동광농업고등학교(東光農業高等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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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동광농업고등학교(1954.4.1.)

동광농공고등학교(1992.3.1.)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2011.3.1.)

<고성군지(2020) 사진자료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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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초등학교>

김우영 작사, 김영성 작곡

1. 아침해 먼저 받은 희망의 고장

   금강산 정기 받고 동해의 넋을 이어

   천송이 무궁화가 길을 밝히니

   배움의 전당일세 우리 간성교

   배워라 진리를 닦아라 그 몸을

   우리는 자라나는 조국의 간성

2. 반만년 오랜 역사 빛나는 전통

   거룩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천 건아들

   갈고 닦아 내리라 우리의 앞길을

   배워라 진리를 닦아라 그 몸을

   우리는 자라나는 조국의 간성

교가(校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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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초등학교>

황기원 작사, 김영성 작곡

1. 동해의 서기가 태백에 차면

   태양 더욱 눈부신 희망의 고장

   아름다운 새싹들이 여기 모이니

   나라 위해 배우리라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큰 뜻 길러 전진하는 배움의 동산

   영원히 빛나거라 우리 거성교

2. 자유의 등대불이 태양 비추듯

   승공통일 이룩할 대한의 건아(학교홈페이지는 ‘보배’로 수정)

   슬기로운 새싹들이 여기 모이니

   겨레 위해 배우리라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큰 뜻 길러 전진하는 배움의 동산

   영원히 빛나거라 우리 거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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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홈페이지에는 김갑 작사,작곡)

1. 거진항 푸른 물결 우리의 기상

  씩씩하게 자라나는 굳센 어린이

  새나라 지고 나갈 일꾼이라네

  나가세 나가 힘을 합하여

  빛내자 우리 학교 우리 거진교

<광산초등학교>

김영기 작사, 김영성 작곡

1. 향로봉 높은 기상 굽어 바라며

   수놓은 푸른 정기 가슴에 안고

   다사로운 봉향에 깃들인 포부

   어버이 희망의 뜻 이어받아서

   옛 문화 찾아 닦는 우리들 건아

   이곳에 자리 잡은 우리 광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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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진초등학교>

윤명구 작사, 박수동 작곡(홈페이지에는 윤병구 작사)

1. 아침해 힘찬 햇살 온누리에 빛나고 

   동해의 푸른 물결 흰 모래 쓴다

   공현봉 중턱에 자리 잡은 배움터

   나라와 고장 위한 새싹들이 자란다

   아 아 길이 빛날 우리 공현교

<구성국민학교>

김진의 작사, 황규림 작곡

1. 오봉산은 연연이 등을 두르고

   유수 있는 명우산은 앞에 높이며

   하늘 높고 산도 푸른 그윽한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우리 구성교

   억만년 살아나갈 우리 고장을

   창조하세 개발하세 우리 손으로

2. 배달 정기 이어받은 우리 학교를

   새 세기를 창조하는 씩씩한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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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워라 뭉치어라 부지런해라

키우고 사랑하세 우리 구성교

억만년 살아나갈 우리 고장을

창조하세 개발하세 우리 손으로

<대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 이름난 금강의 정기를 받고

   양양한 동쪽 바다 기품을 삼아

   화진포 맑은 물에 마음 닦으며

   언니들 남긴 자취 이어받으리

   우리는 아름다운 대진의 어린이

   이 강산 길이 빛낼 영광들일세

<도학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홈페이지에는 조남옥 작사 한창수 작곡)

1. 설악의 정기 이어 청운을 세우고 

   맑은 물을 거울삼아 마음을 밝히는

   맑고 밝은 도학은 배움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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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에 학이 머물 듯 우리도 여기

   도학을 이루어보세 우리 도학교

<동광초등학교>

최창학 작사, 김창연 작곡(홈페이지에는 김성연 작곡)

1. 태백 줄기 뻗어내려 운봉 만들고

   동해 물결 파도쳐서 들려오는 곳

   아침저녁 종소리는 천지를 울려

   우리들을 길러주는 동광학교

<마달분교>

조공성 작사, 작곡

1. 태백 준령 정기 뻗은 물 까치봉 솟은 곳

   아담하게 자리 잡은 우리 학교는

   씩씩하게 자라나는 마달 건아들의 

   배움의 요람이요 삶의 터전이다

   참되고 슬리롭게 배우고 익혀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마달교



386  |  배움의 기억과 전통 387

2. 동해의 푸른 물결 닿는 이곳에

   온누리에 등대가 될 우리 학교는

   튼튼하게 자라나는 마달 건아들의

   배움의 전당이요 삶의 터전이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배우고 자라

   새 역사 떠밀고 갈 우리 마달교

<명파초등학교>

김종석 작사, 조혜자 작곡

1. 우람한 금강산의 정기를 받아

   굳세고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

   지혜를 떨치고 슬기를 닦아

   내고장 빛내자 우리 명파교

<송정초등학교>

최경화 작사, 작곡

1. 태백산맥 힘찬 줄기 정기를 받고

   푸른 동해의 솟는 해 우리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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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좋고 정자 좋은 우리 배움터

씩씩하게 자라나는 대한의 새싹

배움의 지혜로운 송정 어린이

이 나라의 으뜸이 될 우리 송정교

<아야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설악봉 웅장한 뫼 우리의 기상

   동녘 바다 맑은 물 우리의 마음

   이 기상과 이 마음 기르고 닦아

   영원토록 빛내자 아야진학교

<오호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설악산 운봉산을 서쪽에 두고

죽도와 오를 산(홈페이지에는 오륜산/오음산 아닐까?)

높이 솟았네

스승의 가르침에 자라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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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민족혼을 길러 보리라

기름진 넓은 땅에 자라는 우리

길이길이 빛나라 오호국민교

<인흥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슬기로운 우리 강산 우러러보며

   자유로운 이 땅 위에 배움을 찾는 

   빛나는 대한의 어린 주춧돌

   높은 이상 넓은 사랑 우리의 자랑

   빛나라 영원하라 우리 인흥교

<죽왕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

1. 동해의 맑은 물결 한아름 안고

   새 희망 새 터전에 기상은 높아

   찬란한 배움의 터 우리 손으로

   가꾸고 다듬어서 나아갈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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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찬란의(홈페이지에는 ‘진리의’) 길 죽왕의 건아

   (‘보배들’로)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 죽왕교

<죽정국민학교>

김택용 작사, 작곡

1. 동해의 화진포 아름다워라

   고운 맘 일러주는 터전이 되네

   슬기롭게 배우고 큰 뜻 길러서

   온겨레 밀고나갈 일꾼이 되세

   아 우리는 착하게 굳세게 사는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 죽정교

<천진초등학교>

작사, 작곡 미상(홈페이지에는 이강국 작사, 작곡)

1. 줄기찬 태백의 정기를 받아

   굳세고 슬리론 문화의 터전

   새 역사 창조자 키워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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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에 가득찬 우리 천진교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도와서

2. 동해의 맑은 물 우리의 마음

   푸르고 끝없는 희망의 터전

   겨레의 길잡이 자라고 있는

   우뚝선 배움터 우리 천진교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도와서

   이 나라 새 일꾼 되여 나가세

<초계국민학교>

함병철 작사

1. 태백산 뻗어내려 우리를 안고

   동해의 파도가 넘실거린다

   맑고도 아담한 보금자리터

   종소리에 발맞추어 힘차게 배워

   이 나라 동량 되어 나갈 우리들

   굳세게 길러주는 우리 초계교

<흘리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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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 작사, 이진석 작곡

1. 태백산 중허리 분수령에 

   동해는 마산봉이 우뚝서 있고

   서로는 진부령이 허리굽혔네

   이곳이 흘리학교 배움의 터전

   배우고 또 배워 얼른 자라서 

   이 나라 새 세대의 역군이 되자

<거진중학교>

임종완 작사, 노문규 작곡

1. 찬란한 동해 호반 가슴 부풀고

   태백의 배달 정기 골수에 받아

   영동에 높이 솟은 문화의 전당

   화진포 설악산에 울려퍼지는

   거진중학교 거진중학교 지축 울리며

   우주의 정복까지 배워 닦으세

*위의 거진중학교 및 거진공고의 교가는 고성군지(1998)에서 참고한 것이
다. 그러나 제1회 거진실업고등학교 졸업 앨범(1969년)에는 다음과 같은 교
가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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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중학교, 거진실업고등학교>

1. 찬란한 동해 호반 가슴 부풀고

   태백의 배달 정기 골수에 받아

   영동에 높이 솟은 문화의 전당

   화진포 설악산에 울려 퍼지는

   거진중실고 거진중실고 지축 울리고

   우주의 정복까지 배워 닦으세

2. 빈곤한 우리 살림 근면 재건코

   협동력 밑받침해 성실하자고

   슬로건 높이 들고 약진분투해

   아시아 온누리에 울려퍼지는

   거진중실고 거진중실고 배움의 도장

   새롭고 새로워질 거진중실고

*거진중학교와 거진실업고등학교가 같은 교정에서 운영되기도 했다. 따라
서 두 학교는 공통의 교가를 사용했다.

<거진여자중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강춘섭 작사, 임봉수 작곡

1. 병풍 같이 둘러선 설악의 꿈에

    화진포의 유수한 호반을 띄고



393

   밝은 해 솟아오는 동해를 바라보며

   우뚝솟은 우리의 배움의 보금터

   아 아 그 이름도 거룩하다 거진여중고

2. 우리들은 모두다 한뜻으로 모였다

   새 역사를 빚어가는 새 사람이 되자고

   다함께 슬기롭게 지덕을 닦아

   은혜 깊은 스승님의 그 뜻을 빛내세

   아 빛나리라 길이 길이 거진여중고

<고성중학교, 고성고등학교>

이철우 작사, 허도찬 작곡

1. 금강산 장엄함은 우리의 기상이요

   동해의 광활함은 우리의 희망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고성산 기슭에 

   우뚝 솟은 우리 전당 고성중고교

   강건을 교훈 삼아 힘차게 나가리라

2. 향로봉 절개하고 화진포 거울 삼아

   배달혼 이어 받은 대한의 아들딸

   반만년 빛난 전통 길이길이 받들고

   천만년의 우리 전당 고성중고교성실을

   교훈 삼아 의지 크게 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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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천 흐른 물이 대해를 이룩하고

   선열의 얼을 이어 민족에 바치리라

   의지랑 굽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 

   빛내우세 우리 전당 고성중고교

   협동을 교훈 삼아 정성껏 나가리라 

<대진중학교, 대진고등학교>

전상국 작사, 이시우 작곡

1. 푸르른 동해바다 화진포의 아침

   넘실대는 파도타고 태양이 뜬다

   굳센 자주 앞세워 배움을 찾는

   우리는 나라의 일꾼 대진의 건아

2. 줄기찬 설악산 진부령의 정기

   거센 파도 이겨내는 굳건한 심신

   내일의 새 일꾼이 여기 모였다

   보아라 배움의 요람 대진중고교

<동광중학교, 동광농공업고등학교>

김성재 작사, 유장렬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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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악산 기슭에 우뚝 솟아 크나큰 집 우리의 모교

   동해의 푸른 물결 휘넘쳐 뛰는 곳 우리는 자란다

   자유를 찾으며 배움의 몸을 닦는 동광의 건아들아

   밭 갈고 씨를 뿌려 오곡 거두세 대지를 날으는 

   동광의 불사조 이 나라의 일꾼 되어 금수강산 더욱 빛나리

*교가는 원칙적으로 고성군지(1998년)에서 가져왔으며, 현재 학교홈페이지
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과 상호 비교하여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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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30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2020) 장려상 수상 논문이다.

日帝下 高城지역의 사립학교 設立연구

이성식 : 고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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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제하(1906-1945) 고성지역에서 설립되었던 사립

학교의 설립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특징을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주의 통제교육 상황에서 고성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려는 

것과 더불어 교육의 장에서 남북고성을 하나의 지면에 배치해 보려

는 것이다.  

연구범위에서 ‘일제하’즉 1906년부터 1945까지의 시기를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906년은 고성지역에서 최초

의 근대학교라 할 수 있는 봉명학교 등이 설립된 시점이다. 또한 

1906년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

하고 내정을 간섭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학부에 학정참여

관을 두고 조선의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일본식민지주의교육의 40년 역사’가 시작되었다.1)   

한편 지역적 범위를 ‘高城지역’으로 표현한 것은 1906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고성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고성지역’이라 함은 고성군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기간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간단히 요약

하면, 1906년 당시는 고성군과 간성군이 독립된 군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제1장 서론

1)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1985, 일지사,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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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고성군은 간성군으로 병합되었

다가 1919년에 간성군은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동시에 간성군

의 일부였던 죽왕면과 토성면은 양양군으로 편입되고, 통천군에 

속했던 장전(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은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고성군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분단되

는 과정에서 고성군은 남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정리하자면 ‘高

城지역’은 과거 고성군과 간성군, 그리고 통천군의 일부였던 장전

(長箭)을 포함한 지역이다. 즉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고성군 전체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립학교’의 개념은 관공립보통학교와 

간이학교를 제외한 민간이 설립한 사립보통학교, ‘학교’, 의숙, 사설

학술강습소, 학원 및 야학원, 개량서당 등을 망라한 일부 제도적 

교육기관과 토착, 또는 민중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전통적인 

한문서당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전거로 삼은 자료는 일부 문헌자료를 제외하면 다수

가 신문자료를 기초로 삼았다. 신문자료는 지역적인 정서와 현장

감을 반영하는 기록이란 점에서 향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자료의 부재로 인한 결핍

을 신문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부 학교의 자료는 당시 

학교경험을 가진 자들의 구술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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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한제국기 高城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제1절 학교설립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및 교육구국운동

청일전쟁(1894) 이후 점차 노골화하기 시작한 일본의 제국주의

적 침략정책은 러일전쟁(1904)을 계기로 한층 더 지배적인 침탈

로 드러났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이

라는 강제적인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교육 등 조선의 내정을 간섭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의 한국침략의 야욕은 제1차 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

문고빙에 관한 협정: 1904.8.22.)의 체결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일본은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인 學部에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

과 사무관을 배치하고 교과서의 편찬업무를 담당케 하고, 각급학

교에 일본인 교사를 채용하여 한국인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최초의 학부의 학정참여관은 1905년 2월에 임명된 시데하라 다이

라(幣原垣)였다. 그는 <한국교육개량안>을 작성하여 조선의 학제개

편을 제안한 인물이다.2) 고문정치에 이어 일본은 다시 제2차 한일협

약(을사늑약 또는 을사보호조약, 1905.11.17.)을 강제로 체결하고 

‘통감정치(統監政治)’를 실시하였다.

2)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1985, 일지사,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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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히로부

미(伊藤博文)가 부임하였다. 그는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통

감부 서기관(학부차관)으로 임명하고 학교제도의 개편작업을 추진

하였다. 그 결과 보통학교령(1906.8.27.) 등 각종 학교령과 규칙

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학정참여관 시데하라(幣原垣)의 개편 제안

을 실현한 것이다.3)  

당시 통감부에 의한 학제 개편과 보통교육의 주요 통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6년 보통학교령, 1908년 사립학교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소학교

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학년의 개시를 매년 4월로 하고, 학년

을 3학기로 나누어 통일하고 학급제를 적용하여 학급정원제를 실

시하였다. 사립학교령(1908)을 통하여 각종 사립학교를 통제하였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의 설립은 학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용도서 역시 허가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동안 민간에서 자유롭게 편찬하여 사용하던 교과서

를 학부의 통제로 하였다. 또한 서당 역시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한문 이외 일본어도 교수하도록 하였으며, 시간표에 의한 교수를 

명령하였다.(1908년, <서당에 관한 훈령> 발포)

3)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2015, 학이시습, 16쪽



405

한국에서 서구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부터였다. 교육제도와 학교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학부(學部)가 설립되었고, 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1904년 전까지 교육제도는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1904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한국의 언론과 주요 인사들은 부국

강병을 위하여 정부에 학교교육의 확대와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교육정책과 사회여론의 영

향으로 다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4)   

당시 선각자들은 신학문을 받아들여 국가와 민족을 근대화하지 

못한 까닭으로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국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 일

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은 ‘끊어진 국운을 만회하고 

빈사한 국민을 소생케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구국운

동을 전개하는 사례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기자가 신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명운과 인민의 행복

을 위해 감히 기원하는 ᄇᆞ는 국내에 학교가 점점 늘어 교육이 

흥왕함이로다..... 본 기자의 소견에는 단, 교육 한 가지만 흥

왕하게 되면 위태로웠던 국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땅

에 떨어진 국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 .... 그 나라로 하

여금 독립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의

4) 정진숙,「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문학박사학위논문, 201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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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잃지 않으려 한다면 오직 교육을 넓혀 민지를 

발달케 함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 교육의 힘이여, 끊어

진 국운을 만회하고 빈사한 국민을 소생케 하는 것이로

다......이로 볼 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썩음이 새롭게 된 

것은 교육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다한 것이 이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자유독립을 회복코자 하거든 하루속히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진흥하여 보시오.”

(대한매일신보, 1906.1.6.)5)

이러한 교육구국운동은 개인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개인으로는 안창호, 이승훈, 이동휘, 유길준, 민영휘 및 남궁억 등

의 애국지사들이었다. 단체로는 서북학회, 기호학회, 교남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흥사단, 대동학회 및 개성학회 등이 교육사업

을 추진하였다.

2. 학교설립의 노력 및 좌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학교는 봉명

학교(1906)이다.6) 그러나 황성신문에 따르면, 당시 간성군수 이준

구의 노력으로 봉명학교보다 앞서 학교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5) 오천석,『한국신교육사』교육과학사, 2014, 179-180쪽, 재인용
6) 강원교육사 편찬위원회, 강원교육사, 강원도교육위원회, 1980, 김영우, <한말의
    립학교에 관한 연구(∏)>,『교육연구』 제3권, 공주대 교육연구소,천교육 대학
    교 논문집』35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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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당시 기사에는 “본 군수가 열심히 학교를 창설하는데 군

수가 먼저 의연금을 내어(연름의조)... 며칠내(不日) 개학하려고 한

다‘는 내용으로 간성군민들의 알림(”杆城郡民人等 告白“)을 전하

고 있다.(아래 인용글1) 이렇듯 개학을 앞둔 희망찬 기사가 있고 나

서 4개월 후 ”간성군수 이준구 면직“의 기사가 나타난다.(인용글2) 

그렇다면 군수는 왜 파면되었을까? 또 얼마 후 등장한 기사는 ”간

성학교폐지“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악하면 이준구 간

성군수는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따르

지 않았으므로 ”中“의 평가로 군수가 파면되었으며, 이에 군민들이 

내부에 호소하려고 상경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성학교

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인용글3) 당시 수령의 인사평정제도인 포

폄법(褒貶法)에 따라 상중하의 ”中“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파면

된 것이다.  

<인용글1>  

本郡守李埈九氏가 莅任三載에 聽訟이 無私고
○本郡守李埈九氏가 莅任三載에 聽訟이 無私고 一

境이 賴安에 萬口騰碑고 誦聲如雷라 境內學校之迄今
未遑者 實緣財政不敷而然矣러니 本郡守가 熱心으로 學
校을 創設 招致境內父老야 勸諭商確고 先爲捐
廪義助즉 上下民人이 咸曰我侯來暮라야 亦爲鳩聚資本
야  不日設校開學기를 專務기로 不勝感荷와 玆에 仰
佈홈杆城郡民人等 告白7)

7)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05.14, <本郡守李埈九氏가 莅任三載에 聽訟이 無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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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글2>  

○免本官 杆城郡守李埈九 右 江原道本年春夏等殿最報

告書를 據즉 杆城郡守李埈九 以▣民有道無或强制爲目

矣라 該員治績을 宜寘下考而寘諸中考니 其在嚴明殿最之

意에 豈容若是리오 該道前觀察使沈相薰은 不可無警이이 施

以譴責之典고 杆城郡守李埈九 免本官 이상 9월 29일8)  

<인용글3>  

杆校必廢

杆城郡守李쥰九氏 莅任數年에 服勤視務고 以惠爲

政야 頌聲이 載路고 학校에 熱心야 연廩扶助 

학徒募集時에 屢令不待 故로 說明次로 招致학徒之父

兄矣러니 橫被强制之中考야 今當免官에 一境民人이 皆

惜其無辜當免하야 裏足上京야 呼訴內部에 不得仍任之

題고 欲呈政府에 路呈而不受고 入呈則門禁야 逗留

十餘日에 未上訴狀則都是◈郡守의 無勢所致오 該郡학校의 

廢止가 尤甚可歎이라더라9)

이처럼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비슷한 시기에 강릉

군수가 재판을 받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지방관

의 학교설립과정에서 통감부와의 마찰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강릉군의 사건은 한학자 심일수(1877-1952)의 『돈호유고』의

8) 황성신문[皇城新聞], 1906.10.05,<叙任及辭令>
9) 대한매일신보, 1906.10.30. <杆校必廢>



409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10)

한편 이준구 군수의 학교설립이 좌절된 이후 이면익 군수가 부임

하여 사립 수성학교(1908)를 설치함으로써 좌절된 군수의 학교

설립이 실현되었다.

제2절 학교설립의 현황

고성지역은 예로부터 궁벽한 변방지방이었으나, 원산 개항 이후

부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신문물이 터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

한 곳이다.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원산과 근접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류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특히 교육이 발

달한 원산, 즉 文敎元山으로부터 꾸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고성지역주민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각성과 더불어 새로운 학문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이 깨달았

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립학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래

에 그 현황을 밝힌다.

10) 방동인, <영동지방의 민족교육운동-강릉지방을 중심으로->『강원문화사연구』
       제5집, 2000    

학교명
설립

(운영)기
소재지

설립자
학교장

전거

봉명학교
(鳳鳴學校) 1906 (건봉사) 간성군

 오현면 냉천리
승 진학순外

/진학순 건봉사사적

명동의숙
(明東義塾)

1906
(1908.12.31.)

(아호교회내) 간성군
토성면 아호리

최상기 外
/최상기

동아일보
(대한매일신보)

<표1 - 대한제국기 사립학교 현황(190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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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학교
(楡新學校) 1907.4.21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 대한매일신보

광명학교
(廣明學校) 1907.5.14 간성군 황성신문

동일학교
(東一學校) 1907.7.12 고성군 신계사 대한매일신보

일어학교 1907.9.18 간성군 군내면 內 대한매일신보

공명의숙
(公明義塾) 1908.10 간성군

왕곡면 공현진리
박근형,김홍규 

外/김진호
대한매일신보
(1909.2.26.)

수성학교
(水城學校) 1908년 말 간성군

 군내면 중리
군수

 이면익外
황성신문

(1909.8.13.)

숭문의숙
(崇文義塾) 1909.2.26 간성군 죽도면 대한매일신보

측량학교 1909.6.30  간성군
 구산면 월안리

최돈철
(설립, 교수) 대한매일신보

간성노동야
학교 1909.8.14 간성군

 군내면 청사 노동자 外 황성신문

영광의숙
(永光義塾) 1909.12.29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
임중현,김정현 

外/임중현 황성신문

고성야소
(耶蘇)학교 1910.5.18 고성군 동면 동리 미국

감리파
국가기록원

(헌기제1165호)

영창학교
(永昌學校) 1910.8.3 고성군

 일북면 추동 대한매일신보

창신의숙
(創新義塾) 1910.9.3 간성군

 토성면 천진리 황성신문

(1) 봉명학교(鳳鳴學校)  

1906년 간성군 오현면 건봉사에 설치된 보통학교이다. 봉명학

교의 기원은 1906년 불교연구회를 중심으로 중앙의 명진학교가 설

립된 이후 전국 주요 사찰에 근대학교가 창설되었는데, 봉명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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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이었다. 개교시점은 1906년 8월 1일로 보기도 한다.11)  

봉명학교의 개교는 영동지방의 근대 사립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양양의 현산학교의 개교(1906.7.20.)와 비슷한 시기이다.12)

봉명학교는 그 설립취지서를 신문에 공포했으며, 개교를 알리는 

신문광고도 실었다.13) 회고에 따르면, 학교설립의 주역은 교장인 

진학순, 교감 김보운, 회계 이금암(본명 이교재, 금암스님, 독립운

동가) 등이었으며, 교육과정은 초기에는 보통과로 시작하고, 이후 

성장하여 유치부, 보통과(초등부), 고등보통과(중등부)의 학제로 

운영되었다.14)  교과목은 개교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

는 조선어, 일어, 영어, 산술, 지리, 역사 등을 가르쳤다. 1930년

대 학교가 융성한 시기에는 내과 외과로 구분되어 내과는 불교과

목이고 외과는 일반학교 과목을 개설하여 진로를 반영한 교육과

정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토요일을 활용하여 연극, 동화대회, 강연회, 가장행렬, 독서회(봉

서소년회), 민속놀이, 운동회(축구)를 열었다. 봉명학교에는 건봉사 

승려 및 인근 마을의 청소년들은 물론 관동지역에서도 입학생이 

모여들었다. 특히, 봉명학교에서는 건봉사의 넉넉한 재정에 힘입어 

각종 장학생을 육성하였다. 경성의 유학생은 물론 일본 유학생들

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20여 명을 배출하였다.

11) 김광식,『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인북스, 2011, 180쪽
12) 양양문화원,『양양군지』, 2010년, 595쪽/ 이철수, 「양양지방의 초등교육발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98, 13쪽
13) 황성신문, 1907.1.26. <江原道杆城郡金剛山乾鳳寺鳳鳴學校趣旨書>
14) 이영선,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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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본 유학생들은 방학이면 봉명학교에서 특강도 열었고, 

후배들에게 독서 및 문예활동을 지도하면서 문예지 <첫걸음>도 창

간하였다. 대표적인 유학생은 정두석(전 동국대총장), 조영출(조명

암, 시인, 대중가요 작사가, 연출가, 월북), 황영진, 최재형(시인), 

박보광 등이었다.15) 유학생들은 방학에 일본어 강습을 열기도 하

였다. 또한 만해 한용운이 건봉사에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학생들

에게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독립운동의 참여를 지지

하였다. 봉명학교의 학생들은 설립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

여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16) 한

편 봉명학교는 개교 이후 몇 차례의 부침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이 편찬한 『건봉사 사적』에는 1907년 학교가 폐교된 것으

로 기록되어 있으나, 1907년 봉명학교에서 춘기 운동회를 실시한 

것으로 볼 때, 어떤 오류가 있는 듯하다.17) 한편 1921년에는 봉명

학교가 봉림학교로 개칭되면서 고등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되었

다. 모집학생은 200명이었다.18) 봉명학교에서 봉림학교로의 전

환을 거치면서 이어진 봉명학교는 결국 만세사건(1935)과 조선

어 개설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고 1939년에 일시 폐교를 당하

는 비운을 맞는다. 그러나 이영선의 『금강산건봉사사적』의 연혁에는

1942년에 최재형(동경 유학생), 최영준이 봉명학교 교사로 부임했

다는 기록이 있다.

15) 박설산,『뚜껑 없는 조선 역사책』삼장,1994, 96~101쪽
16) 대한매일신보, 1907.4.9.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17) 대한매일신보, 1907.6.22. <鳳校運動>
18) 동아일보, 1923. 3.14 <乾鳳寺和尙敎育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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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봉명학교는 해방 후 소련군정 시기인 1945년 10월에는 냉천

인민학교로 개명되고 함흥조 교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로써 국난

의 시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근대교육을 선도적으로 담당했던 

봉명학교의 역사는 일단락되었다.

(2) 명동의숙(明東義塾) 또는 명동학교  

토성면 아호리(지금의 아야진리) 아호기독교 교회 내에 설치된 학

교이다. 이 학교의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06

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사와 다른 기사가 동시에 나타난다. 즉 “,,,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

다....”19) (추기) 황성신문에 의하면, “명동의숙은 창설한지 2개년

에 학생이 50여 명에 달하였다”(황성신문, 1910.7.21. <賴有三氏>) 

그리고 이 학교가 기독교계 학교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27년에 야소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일정한 연결성을 엿볼 수 있다.20) 명동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21) 보통과 이외에 측량과, 노동야학과도 

운영하였다. 생도수는 보통과 50여 명이고 노동학생이 40여 명, 

측량과 30여 명이었다.22) 

19)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20)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21) 황성신문, 1910. 2.27. <東校進級>
22) 대한매일신보, 1909.2.26. <海上灯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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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신학교(楡新學校)  

고성군 금강산 유점사에 세워진 보통학교이다. 당시 대한매일

신보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7일간 게시되었다. 교과목은 내전

(內典)과 외전(外典), 語學,지지(地誌), 역사, 산술, 국문, 습자(習字)

였으며, 학생은 40여 명이었다.23)

(4) 광명학교(廣明學校)  

광명학교는 1907년 간성군에 설치, 운영되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양양군 현산학교의 춘기운동회에 참가함으로써 세상에 알

려지게 되었다. 당시 현산학교와 광명학교가 연합운동회를 개최

하였으며, 학생 20여 명과 교사가 참여하였다.24)  두 학교의 연합

운동회가 관례적인 행사인지 학교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시사하

는지는 알 수 없다. 

(5) 동일학교(東一學校) 

고성군 금강산 신계사에 설립된 학교이다. 승 한설호 등이 설립한 

학교이며 명진지교라고도 한다. 보통학교로 신학문을 지도하였으

며, 甲과 乙의 두 반으로 운영되었다. 갑반은 여자(반장 나영희), 

을반은 남자(반장 윤수천)로 구성되었다.25)

23) 대한매일신보, 1907.4.21. <江原道高城郡金剛山楡졈寺楡신學校告白>
24) 황성신문, 1907.5.14. <현교춘기운동> 
25) 대한매일신보, 1907.8.11. <神溪校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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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어학교(日語學校) 

1907년 간성군에 설립, 운영되었된 학교이다. 의병의 습격을 받

았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의병은 간성일어학교와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였다.26)

(7) 수성학교(水城學校) 

수성학교는 간성군수 이면익(李冕翼) 등이 1908년 말 군 객사(客

舍)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다.27) 황성신문에 따르면 “관동학회가 도내 

각군에 지회를 개설하였는데, 간성과 삼척 양군(兩郡) 인사가 학교

를 설립하고 지회를 청원하여 관동학회의 인허를 득하였다”고 전한

다.28) 한때 수성학교는 일본 수비대가 점령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29) 

수성학교는 성상을 거듭하여 간성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어 교학의 

맥을 이어갔다.30)  

(8)공명의숙(公明義塾) 또는 공명학교 

간성군 왕곡면에 설립된 학교이다. 설립시기는 1908년 10월경이

다.31) 이 학교는 이후 성장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설립인가를 받아 상

당기간 유지되었다. 학교관리체제는 숙장 김진호, 숙감 박근형, 학감 

김홍규, 총무 김내현, 찬무 강석화, 사무 박기성으로 쳬계화되었다.

26) 대한매일신보, 1907.9.18. <各地消息>
27) 황성신문, 1909.8.13. <杆城好消息> 
28) 황성신문, 1908.12.26. <關東支會>
29) 대한매일신보, 1910.4.7. <校舍慾占>
30)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42쪽
31) 대한매일신보, 1909.2.26. <海上灯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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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4년제로 운영하였다.32) 본과 학생은 40명이고, 여학

생도 모집하였다. 노동야학을 운영하여 학생이 50여 명이었다.33) 설

립 이후 왕곡리 최씨 종중과 금성리 함씨 종중에서 논 1石落을 기부

하였다.34)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조선5만분의1지형도> 대정4년 측

도에서는 왕곡면 공현진리에 학교가 표기되어 있으며,35) 대정4년에 

작성한 간성군 죽왕면 가진리 토지조사부(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

국 작성)에 따르면, 공수진리(지금의 죽왕면 공현진리)에 사는 박기

성(공명의숙의 사무)의 토지(田沓 500평) 중 일부가 “사립공명학교재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9)숭문의숙(崇文義塾) 

숭문의숙은 죽도면에 설립된 학교이며, 설립시기는 1909년으로 

추정된다.  숭문의숙에 관한 정보는 신문기사가 유일하다. “간성군 

죽도면에 숭문의숙을 설립하고 윤양오가 교수하였다”36)

(10) 측량학교(測量學校) 

1909년에 구산면 월안리(현재 거진읍 원당리)에 거주하는 최돈철

(敦澈)이 설립한 측량학교로 추정된다. 그는 1908년 10월에 건봉사 

32) 대한매일신보, 1907.9.18. <各地消息>
33) 황성신문, 1909.8.13. <杆城好消息> 
34) 황성신문, 1908.12.26. <關東支會>
35) 대한매일신보, 1910.4.7. <校舍慾占>
36) 대한매일신보, 1909.2.26.일자 <海上灯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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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학교 內에 측량과를 설치하고 직접 교수하여 10여 명의 졸업

생을 배출하기도 하였다.37) 당시 그는 간성향교 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다.38)

(11) 간성노동야학교 

간성군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야학교(1909)이다. 개화기 초기 

야학은 사립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으나, 1908년 이후 독립적인 야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39) 성군에도 최초의 독립적인 야학교가 설

립되었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간성군 노동자 등이 모여 발

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제들을 모집하고 교수하는

데 이 지역에 사는 남현필이 의무로 교수한다”고 전한다.40) 특히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근대의 노동학교라는 점에서 노동야학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12) 영광의숙(永光義塾)

영광의숙(1909)은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임중현, 김종현, 이영수, 장기순, 한원일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하였다. 설립 초기 의연금과 명단에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내외국인

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41) 또한 설립 당시 재학생은 40여 명에

37) 대한매일신보, 1909.6.30.<崔氏興學>
38) 황성신문, 1909.4.1. <敍任及辭令> 
39)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학이시습, 2009, 77쪽
40) 황성신문, 1909.8.14. <杆城勞動學>
41) 황성신문, 1909.12.28.  <杆城永光義塾義捐氏名金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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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었다.42) 이 학교는 성장을 거듭하여 

1912년 사립영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43) 

(13) 고성야소학교(耶蘇學校)

동면 동리에 설치된 야소교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정보는 당시 

치안업무를 담당하던 일제의 함흥헌병대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강

원도 고성군 야소학교의 상황에 관한 건’이란 문서로 확인할 수 있

다. “동면 동리에 세워진 미국 감리파 소속의 야소(耶蘇)학교가 배

일사상을 고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일에도 선교 목

사 최응규가 생도 25,6명을 모아 ‘대한의 독립과 행복은 국민의 단

결에 있다’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함. 명치 43

년 5월 18일44)

(14) 영창학교(永昌學校)

영창학교는 고성군 일북면(一北面) 추동(楸洞)리에 설립된 학교

이다. 이 학교의 존재는 대한매일신보의 ‘사고(社告)’로 알려졌다. 

바로 이 신문의 지국이 영창학교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45)

42) 황성신문, 1909.12.29. <杆城郡永光>
43)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62, 171쪽 
4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734), <강원도고성군야소교학교상황에관한건> 
      헌기제1165호
45) 대한매일신보, 1910.8.3. <社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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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신의숙(創新義塾)

창신의숙은 간성군 토성면에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창신의숙을 

소개하는 신문이다. “토성면에 사는 강한철, 이덕일, 한치룡, 이희

찬, 이심원의 열성으로 설립하였으며, 이심원은 10리 정도 거리를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숙무를 처리하고 있다."46)

제3절 사립학교의 특징

1. 설립목적과 주체

1) 설립목적

고성지역의 최초의 근대학교는 봉명학교이다. 따라서 이 학교

의 설립은 지역의 학교설립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봉명학교는 설립취지서를 남긴 유일한 사례이다. 봉명학교

의 설립취지서의 내용에서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如是而沈沈然漸盡하야 俾我東方禮儀之國으로 一朝爲外國

之侮視며 外人之壓制者를 雖愚婦孩兒라도 自俾不有博識이

온 況乎冠儒剃佛之小有炎凉人이 豈無可期回復之方策耶아..”

“...獨立乎能立하며 自由乎能由하야 何敵不服이며 何事不

成가 然後에 賴新學之敎育하야 勉夫聖學則如鳥兩翼이요.”47)

46) 황성신문, 1910.9.3. <熱心可賀>
47) 황성신문, 1907.1.26. <江原道杆城郡金剛山乾鳳寺鳳鳴學校趣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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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마득히 세상을 모르고 있어 우리 동방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외국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게 된 것을 어

리석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널리 알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갓 쓴 선비나 머리 깎은 중들은 예것을 지

키다가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때나 기다리는 사람들 어찌 이 나라

를 회복시킬 방법을 기약하지 않겠는가..”48) 이것은 국난의 위기상

황과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독립운동도 잘 해내고 자

유도 잘 누리게 되리니 어떤 적인들 굴복하지 않겠으며 어떤 일인

들 못 이루겠는가. 그런 연후에 신학문의 교육에 힘입어 성인들의 

가르침에 힘쓴다면 두 날개가 달린 조화로운 새와 같을 것이다.”49) 

이것은 교육구국운동과 맥락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신학문의 중요

성도 강조하고 있다. 봉명학교의 설립목적이 고성지역의 다른 학교

설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반영되었을 것이다.

48) 이영선,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322쪽
49) 이영선, 상게서,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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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주체

고성지역에 설립된 학교의 설립주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설립
주체

학교
수

학교명 설립자 명단 설립자 신분

개인 설립 1 측량학교 최돈철 간성향교직원

유지 
공동 4

명동학교 최상기,김홍규,
주우남,윤양오 신사(紳士)

공명의숙 김덕삼,박근홍,
박근형,김홍규 前참봉, 유지

영광의숙 임중현,김정현,이영수,
장기순,한원일 외

유지
(전직관리등)

창신의숙 강한철,이덕일,
한치용,이희찬,이심원 신사

관리
설립 1 수성학교 이면익, 함유도, 

황병성 외
군수, 군주사

지방위원

노동자 등 1 간성노동야
학교 ‘노동자 등’ 노동자

종교단체 
설립 4

봉명학교(불)
유신학교(불)
동일학교(불)
고성야소학교

(기)

건봉사
유점사
신계사

미국감리교파

스님
목사

기타 1 숭문의숙 토성면

3
광명학교
 일어학교
영창학교

미상 미상

<표2 - 설립주체의 유형>        



422  |  배움의 기억과 전통 423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성지역의 학교설립에는 지역유지

들의 공동노력과 불교계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비록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사립학교의 성격과는 매우 다

르다. 즉 후학을 양성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

라 지역 공동의 사업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다수의 학교

들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사이에서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학

교들이란 점이 특징적이다.

2. 시무교육에 대한 열성

시무교육(時務敎育)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증대하고 있는 외국

인과의 교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50) 으로 시세의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당시 통감부는 ‘

처세상(處世上) 필요한 지식의 증진’을 내세우면서 일어교육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시무교육의 내용은 사회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특히 일어, 산술, 측량(술), 법률, 통상장정(通商章

程),지지(地誌) 등이었다. 당시 지방관임용조건으로 학교졸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무에 통효(通曉)하고 문산(文算)의 구비와 외

국어에 대한 소양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일본의 침탈이 자행되고

50) 변승웅,「근대사립학교연구」 박사학위논문, 1992,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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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므로 지방민들은 새로운 법제나 통상장정, 그리고 일어 등

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51) 대한매일신보의 논

설을 통하여 시무교육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데, “측량의 의논이 

일어날 때 법을 모르면 나의 조상과 선조의 분묘가 관가(官家)에 

들어가므로 내가 측량을 배워 선산보존을 목적으로 배운다”고 신

문은 전한다.52) 근대학교의 효시라고 하는 ‘원산학사’도 원산상인들

이 시무교육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였다. 1905년 11월 을

사늑약 이후 일어를 교수하는 학교(일어학교)가 400개교를 넘을 

정도였다. 1908년 4월부터 내부(內部)에서는 각 군(郡)에 배치할 

통역관 200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53)

 시무교육의 필요성은 대외교역이 증대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고성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각종 시무교육이 실

시되었다. 간성에는 일어학교(1907)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또한 

간성향교 직원이었던 최돈철이 봉명학교에서 측량과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학교를 세워 교수하기도 하였다.54) 또

한  최상기, 김홍규, 주우남 등이 설립한 아호 명동학교에는 노동

학생이 40여 명, 측량 생도가 3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55) 

51) 변승웅, 상게서, 146-7쪽
52) 대한매일신보, 1908.9.4. <打破家族的 觀念>
53) 이규형,「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박사학위논문, 2007, 211쪽
54) 대한매일신보, 1909.6.30. <최씨흥학>
55) 대한매일신보, 1909.2.26. <명동학교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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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학교의 설립

야학사에서 최초의 노동야학은 ‘마산노동야학(1907)이다. 개화기 

초기 야학은 사립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으나, 1908년 이후 독립

적인 야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56) 간성군에도 최초의 독립적인 

야학교가 1909년에 설립되었다.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간성

군 노동자 등이 모여 발기하여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노동자 자제

들을 모집하고 교수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남현필이 의무로 교수

한다”고 전한다.57)  특히 이 학교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근대의 노동학교라

는 점에서 노동야학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아호 명동학교

(1908)에서도 노동학생이 40여 명을 별도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

였으며,58) 공명학교(1908)에서도 노동야학생 50여 명을 교수하였

다.59) 이처럼 명동학교와 공명학교에서는 부설로 야학생들을 모

집하여 교육하였으나, 간성노동야학교는 독립된 학교를 노동자들

이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야학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56) 천성호, 전게서, 77쪽
57) 황성신문, 1909.8.14. <杆城勞動學>
58) 대한매일신보, 1909.2.26. <明東學校興旺>
59) 대한매일신보, 1910.3.12. <杆城喜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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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학생 모집

대한제국시기는 아직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탓으로 

여학생에 대한 교육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남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었

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당시 여학생 교육은 주

로 기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성지역의 

경우는 종교단체와 무관한 학교에서도 여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

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신문화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산 신계사 동일학교는 보통학교로 甲과 乙의 두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갑반은 여자(반장 나영희), 을반은 남자(반장 윤수

천)로 구성되었다.60) 또한 영광의숙에서는 설립초기부터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수하였는데, 한 신문은 “영광의숙은 재학생이 40여 명

에 달하고 여학생이 13명이며 내외국의 의연을 칭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61)  이후 영광의숙은 여학생을 위한 고성지역의 최초

의 학교인 영광여학교를 독립적으로 설립하였다. 왕곡면에 설치된 

공명의숙(1908)에서도 일찍이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사 주원의 부인

이 명예교수하였다고 전한다.62) 

60) 대한매일신보, 1907.8.11. <神溪校况>
61) 황성신문, 1909.12.29. <杆城郡永光>
62) 대한매일신보, 1910.3.12. <杆城喜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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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교계 학교의 성황

최초의 불교계 근대학교는 명진학교이다. 이 학교는 불교연구회

가 설립한 중앙교육기관이었으며, 개교와 동시에 수사찰에 통문

을 보내 지방학교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통문 내용은 “貴寺 旣

是道內首寺刹 則行將設立本會支院及學校”이었다.63) 이 통문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이 건봉사 봉명학교이다. 봉명학교설립을 시작

으로 1906년에서 1910년 사이 전국적으로 31개교가 설립되었

다. 강원도의 경우는 4개교(간성 건봉사의 봉명학교, 고성 유점사

의 유신학교, 고성 신계사의 동일학교, 평창 월정사의 정진강숙)

인데, 고성지역이 3개교를 차지한다. 전국적인 상황에 비교하여도 

적지 않은 학교수이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상태이다. 당시 건봉사나 유점사는 사찰의 경제

력을 기준으로 ‘2등지’로 분류되어 있었다.64) 따라서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므로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건봉사는 이후에도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과 

항일운동에도 깊이 관여된 사찰로 평가를 받는다. 건봉사는 봉명

학교를 직접 운영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였지만, 지역 인재

를 발굴하여 중앙, 또는 일본에 유학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63) 이승윤,「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靑藍史學』제11집
64) 이승윤,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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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운동의 흥왕(興旺)

고성지역에서의 학교설립은 당시 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열성적

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일간지(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집계

한 것이다. 표3은 김영우가 밝힌 자료65)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

의 연구는 다른 어떤 논문보다 연도별(1906-1010) 설립학교를 총

망라하고 있어 비교 연구에 효과적이다. 표4는 추가적으로 연구

자가 신문 등의 자료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강원교육사』나 김흥

수, 박문수의 연구에서도 고성지역의 사립학교는 봉명학교, 공명

학교, 영광학교(3교)를 언급하는 정도이다.66)

65) 김영우,「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2)」,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교육연구』
       제3집, 1986, 6-14쪽
66) 강원교육사 편찬위원회, 강원교육사, 강원도교육위원회, 1980/ 김흥수,박분수,   
    「 강원도의 근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춘천교육대학교 인문사회교육연구소, 
     『인문사회교육연구』2,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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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강원도 연도별 사립학교 신설현황(1906~1910)>        

<표4 - 연구자가 조사한 연도별 통계자료(1906-1910)>        

1906 1907 1908 1909 1910 계

간성군 1 4 2 7

고성군 1 1

인제군 1 1 2

양양군 1 1 2

강릉군 2 3 5

통천군 1 2 4 7

안협군 1 1

화천군 1 1

금화군 1 1

금성군 1 1 2

흡곡군 1 1 1 1 4

이천군 1 1

홍천군 2 2 1 5

춘천군 3 3

철원군 1 1

평강군 1 1

횡성군 2 1 3

원주군 4 4

삼척군 1 1

평해군 1 1

강원도
(계) 5 4 14 19 11 53

1906 1907 1908 1909 1910 계

간성군 1 2 3 4 1 11

고성군 2 2 4

계 1 4 3 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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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김영우,「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2)」,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교육연구』
      제3집,1986, 15쪽
68) 대한매일신보, 1909.2.26. <海上灯臺>
69) 황성신문, 1910.9.3. <熱心可賀>

강원도 및 고성지역의 경우 1908년-1909년 사이에 다수의 학교

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도 비슷하다. 다만, 전국적

인 통계에서는 1909년(271개교)보다 1908년(491개교)에 가장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7) 또한 고성군과

는 달리 간성군에서는 각 면에 1개교씩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

은 어떤 기획된 설립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고성군의 경우는 학

교설립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설립과정에

서 특히 관민이 협동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는데, 그 내용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죽도면(竹島面)은 숭문의숙(崇

文義塾)을 설립하고 윤양오씨가 교수하며, 郡內 에 중앙학교를 창

건하기로 중의동일(衆議同壹)하야 향교(鄕校)를 방장수리중이다더

라” 68)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군주사 송의근과 각면숙(各面塾)의 

설립자 諸氏가 경내(境內)에 우선 심상고등과를 설치하고 장래에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69) 당시 간성군에는 중앙학교

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으며, 중학교도 없어 그것을 창설하

려는 논의를 관민 공동이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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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제강점기 高城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제1절 사립학교의 의미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에 설립된 각종의 사립학교들은 그 명칭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학원(40), 학교(8), 사립보통학교(2교), 강

습소(2), 학관(1), 의숙(1)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사립

학교들을 설립인가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한문

서당(묵인 수준), 개량서당, 사설학술강습회(소), ’학교‘, 사립보통

학교’순이다.  이들 다양한 층위의 학교들은 조선총독부의 법령(조

선교육령(1911), 사립학교규칙(1911), 서당규칙(1918) 등)에 따라 

통제를 받았다. 예를 들면, 서당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없었으며, 

공립보통학교에서 1리 이내에는 서당설립이 불허되었다. 개량서

당에서는 일본어를 교육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사립(보통)학교의 

교원은 일본어에 능통해야 하고 교과서는 지정된 교과서를 사용해

야 했다. 이러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서당이나 학술강습회의 

허가를 얻어 보통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규칙>에 의한 사립‘학교’의 강압을 피해 사설

학술강습회 등의 설립으로 나타나고, 그것의 설립이 어려우면 보다 

용이한 서당설립으로 교육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70)

70) 노영택,『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학이시습, 2010,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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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학원은 사설학술강습소(회)나 

개량서당과 구별되지 않았다. 실제로 서당이나 사설학술강습회의 

허가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학원은 2년부터 4~ 6

년제로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특히 ‘야학원’은 야간에 학생들을 가

르치는 학원이다. 일반적인 학원은 보통 학교처럼 주간에 교수한

다. 학원이면서 공립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등과(중학교)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간성명덕(중)학원과 봉림학교가 그것

이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사립보통학교에 2,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례도 있었다.71) 개량서당이나 학원에서는 주로 조선어, 일본어

(국어), 산술을 기본으로 가르쳤다. 추가적으로 한문, 체조, 수공, 

농업기초 등을 교육하였다. 학원 사례를 보면, 사설학술강습회의 

허가로 校舍를 갖춘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대성학원(1922)의 경우

는 마을 里塾(한문서당,1916)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개량교육이 

필요하여 ‘학원’으로 개칭하고, 기금을 모아 독립된 校舍를 건축하

였다. 학생이 증가하여 야학도 설치하였다. 언론은 “고성지역에서 

역사가 깊고 자랑으로 여기는 학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72)

사설학술강습소는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양성하도록 허가되

었기 때문에 특정과목만 교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주

로 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야학

은 강습회를 야간에 하는 경우를 말한다.73) 따라서 야학원과 야간

71) 조선일보, 1924.9.8.<光成靑年會事業>
72) 조선일보, 1934.12.13.<大成學院에 夜學部를新設>
73) 노영택,『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학이시습, 2010,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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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소는 모두 ‘야학’이었다. 그렇지만 사설학술강습회(소)는 설

립이 서당보다 다소 어려웠으며, 학교와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립보통학교는 사실상 공립보통학교와 동일한 교육조건을 갖춘 

학교이다. 고성지역에는 2개교에 불과했다. 한편, 공명학교와 영광

학교처럼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 설립이 쉽지는 않

았다. 인가절차가 까다롭고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이 서야 

허가한다. 교장과 교원의 이력서까지 제출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립

학교 설립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영광학교편에서 당시 

원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한편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강습소, 개량서당, 학원이 공립보통학교

라는 제도권 학교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교육

기관이 가지는 교육적 연결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 표5에 대한 각각의 전거는 아래 주에 따른다.74)

<표5 - 공립보통학교로의 변경내용>        

공립보통학교명 소재지 (기초)사립학교명

간성공립보통학교(1912) 간성군 군내면 중리 수성학교(1908)

천진공립보통학교(1926)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사립학술강습소
(一宇校舍)(1923)

오대공립보통학교(1930) 고성군 오대면 봉평리 오대개량서당(1928)

외금강공립보통학교(1937) 고성군 신북면 온정리 금강학원(1925년경)

74) 간성공립보통학교 :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학이시습, 2015, 42쪽
      천진공립보통학교 :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오대공립보통학교 : 거진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연혁
      외금강공립보통학교 : 조선중앙일보, 1935.4.29. <外金剛公普校期成會를 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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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성지역 사립학교의 성장배경

1.민족의 각성과 계몽

3.1운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육운동이 활발

히 전개되었다. 특히 청년회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각지에서 청년들

의 교육운동이 일어났다. 고성지역에서도 1921년부터 청년회 조직

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75) 청년들의 계몽활동으로 교육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사립학교설립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성지역의 사립학교는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립

되었다. 추가적인 설명은 제4절 사립학교의 특징에서 다룬다. 

2. 공립학교체제의 한계 : 입학난

우리 민족의 향학열이 급속히 타오른 것은 3.1운동 직후부터라 

하겠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며 1930년대에는 정점에 이르렀

다. 이러한 교육기근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공립

보통학교는 ‘3면1교’, ‘1면1교’라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

되어 있으며, 학급수도 매우 적어 입학난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현상이었다. 고성군에서 1면1교정책이 실현된 것은 서면의 송

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 1934년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서당 및

75) 김광섭,『고성의 독립운동사』,고성문화원, 2017,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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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설립을 일제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입학난이 심

각했던 고성지역은 특히 이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이다. 

고성지역에서 입학난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전부터라고 하겠다. 고성지역에 최초 공립학교가 설립된 것은 

1912년이다. 남북고성에 고성공립보통학교와 간성공립보통학교

가 동시에 인가되었다. 이후 북에서는 장전공립보통학교가 1920

년에 설립되었고, 남에서는 오호공립보통학교가 더 늦게 1923년

에야 인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성공립보통학교는 특히 입학

난이 심각하여 1922년 봄에 수성청년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수성(보통속성)학원을 설립하고 미취학 아동 120명을 교육하

였다. 76)

특히 1935년 고성공립보통학교의 입학난은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1934년 4월 입학기에는 200여 아동이 입학

을 하지 못해 독지가 차선군씨의 도움으로 교사증축도 하였으나, 

1935년 신학기에는 입학자가 격증하여 지원자 474명 중 104명만 

입학하였다. 결국 370명이 탈락하여 노상에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

다. 이에 학교후원회가 궐기하여 기성회를 조직하였다.77) 수동면 

역시 공립보통학교(1929)가 1개교인데, 1938년도에 미취학아동이 

6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78)

76) 매일신보, 1922.7.20. <䢘城靑年會 狀況>
77) 조선일보, 1935.4.11. <1面1校 完成해도 入學難은 여전>
78) 매일신보, 1938.12.2. <高城郡水洞面에 小學校增設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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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6 자료 출처 79)

1936년 고성군 관내 공립보통학교 입학상황을 표시하는 기록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자 입학자 미취학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고성
공립보통학교 262 52 314 75 38 113 187 14 201

장전
공립보통학교 136 68 204 45 32 77 91 36 127

간성
공립보통학교 140 50 190 76 30 106 64 20 84

수동
공립보통학교 32 5 37 20 5 25 12 0 12

대진
공립보통학교 100 20 120 33 7 40 67 13 80

오대
공립보통학교 61 10 71 30 10 40 31 0 31

송탄
공립보통학교 57 5 62 32 5 37 25 0 25

계 998 438 477 83 560

<표6>

79) 매일신보, 1936.4.27. <今春高城郡內 各普校入學相 志願의 半數에 未達>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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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립학교의 설립현황

<표7 - 일제강점기 각종 사립학교 현황(1911-1940)>

학교명
설립/
운영기

소재지
설립자/
학교장

비고

학명학교
(鶴鳴學校) 1911.4 현내면

영광학교
(永光學校) 1911.4 오현면 거진리 임중현/김정현 4년제 인가학교

공명학교
(公明學校) 1912.5 왕곡면 공수진 박근형/김형근 4년제 인가학교

영광女學校 1913.5.29 오현면 거진리 최초 여학교
장전야학원
(夜學院) 1918(설) 신북면 장전리

봉림학교
(鳳林學校) 1921 오대면 냉천리 건봉사 고등보통과(중학

교) /생도 200여 명
고성부인
야학원 1921(설) 고성면 동리 야소교회

수성학원
(䢘城學院) 1922.봄(설) 간성면 하리 수성䢘城

청년회
장전여자
講習所 1922.7.6 신북면 장전리 2년제

고성보습
(補習)학원 1922.9.10 고성면 동리 금강청년회

대성학원
(大成學院) 1922(설) 신북면 영진리 대성청년회

노동야학원 1923.4(설) 신북면 사호리 여흥麗興
청년회 야학 병행

광성학원
(光成學院) 1923.8(설) 고성면 봉수리 광성청년회

영명학관
(永明學館) 1923.8.16.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외23인 2년제/100여 명

공진학원
(共進學院) 1923.10(설) 수동면 신대리

말무리
야학원 1923.11.20 고성면 말무리

봉수리
야학원 1923.11(설) 고성면 봉수리 광성光成

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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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학교
(永信學校) 1924.2.16 신북면 장전리

유년학원
(幼年學院) 상동 신북면 양진리

용계학원
(龍溪學院) 상동 신북면 용계리

유성학원
(柳城學院) 상동 서면 유성리

신대학원
(新垈學院) 상동 수동면 신대리

배봉학원
(培峰學院) 상동 현내면 배봉리

거진학원
(巨津學院) 상동 오대면 거진리

동광학원
(東光學院) 1924.11(설) 현내면 저진리 동리 유지

창신학원
(倉神學院) 1925(설) 신계사 내

대진(大津)
야학원 1925.1(설) 현내면 대진리 전봉래 외

신흥학원
(新興學院) 1925.11.15 신북면 신흥리 서종락/서정구

금성(金城)
야학원 1925.12.1 김대규/김태식

천진
私設講習所 1925(설) 토성면천진리 천전공보로

 변경

금강학원
(金剛學院) 1926 신북면 온정리 구만회外/左同 외금강공보로 

변경

외금강
노동야학 1927.1.11 신북면 온정리 용진勇進

청년회

수동
사립보통학교 1927.3.17 수동면고미성 고미성청년회 보통학교인가

(관보)

현내사립
보통학교

1921
(1927.8.17.) 현내면 매일신보

1931.3.31

명동의숙
(明東義塾) 1927.9.5 토성면

아야진리 개교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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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학원
(海成學院) 1927.12.1 예영환

/예연수

장전무산
無産야학원 1927.12.24 신북면 장전리

아야진학원 1928.2.7 토성면
아야진리

강신(剛信)
여자학원 1929.4(설) 고성면 동리 감리교회 4년제/80명

숭덕학원
(崇德學院) 1929 수동면 초현리 강화최씨 종중

/최길환 4년제

보광학원
(普光學院) 1930.5.8 신북면 장도 보광청년회

성의학원
(誠義學院) 1932.2 서면 화우리

광동학원
(光東學院) 1932.9.7 오대면 산학리 4년제

관해학원
(觀海學院) 1932.10.7 고성면  강정리 4년제

고봉학원
(여자야학) 1932.10 고성면 고봉리 고봉

청년회후원

양진학원 1934

양성학원 1935 서면 양송리

창신학원
(昌信學院) 1936.6.17 거진면 산북리 김만조

간성명덕학원
(明德中學院)

1937.4
(1938.9) 간성면 교동리 유림회 설립 고등과(중학교)

/생도130명 이상

금천학원
(錦川學院) 1940년경 간성면 탑동리 문용익의 부

마달개량학원 1940.4.25 현내면 마달리

가진학교
(加津學校) 1938년전후 죽왕면 가진리 박영국 外 4년~제/

100이상

포남학교
(浦南學校) 1940년이전 거진면 송포리 윤문현 外 4년제/

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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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  면별 현황>

면명 학교수 학교명

신북면 12
장전야학원,장전여자강습소,대성학원,노동야학원,영신학
교,유년학원,용계학원,창신학원,신흥학원,금강학원,외금
강노동야학원,보광학원

고성면 8
고성부인야학원,광성학원,봉수리야학원,강신학원,관해학
원,고봉학원,고성보습학원,말무리야학원

서면 4 유성학원,성의학원,우기학원,양성학원

수동면 4 공진학원,신대학원,수동사립보통학교,숭덕학원

현내면 6
학명학교,배봉학원,동광학원,대진야학원,현내사립보통학
교,마달개량학원

오대면
(오현) 8

영광학교,영광여학교,봉림학교,영명학관,거진학원,광동학
원,창신학원,포남학교

간성면 3 수성학원,명덕학원,금천학원

죽왕면
(왕곡) 2 공명학교,가진학교

토성면 3 천진강습소,명동의숙,아야진학원

1910~1919 1920~1929 1930~192 계

사립학교
설립수 3 3 3 3

<표9 -  면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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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명학교(鶴鳴學校)

학명학교는 현내면에 설치된 학교이고 설립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911년 영광학교 설립시기와 겹쳐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의 존재는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학무국학무과, 『사립

학교설치인가서류』(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의 학교평면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영광학교와 1리 18분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표기되어 있

다. 학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인근 학교표기가 되었다.(사진 표시 참조)

(2) 사립영광학교(私立永光學校)

영광학교는 영광의숙(1909)이 발전하면서 교명을 변경하고 새로

<사진 학명학교 표기 자료(‘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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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를 받은 학교(1912.12.28.)이다.80) 영광학교는 설립인

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개교시기는 명치44년(1911년) 4월 4일이고, 설립인가원 

제출(1912.12) 당시 생도수는 48명(남자 33, 여자 15)이다. 학교

설치인가원에 첨부된 문서에서 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설

립사항’과 ‘사립영광학교학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학칙의 전문과 설립사항의 핵심내용을 옮긴다.81)  

당시 법령에 따른 사립학교설치인가의 서류 및 행정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신청서류
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1쪽), 설립사황(3쪽), 교사평
면도(1쪽), 사립영광학교규칙(5쪽), 설립자,교장,교원
2명 이력서(4쪽), 재산관련 증빙서(4쪽)
2. 행정절차
학교
(간성군) => 강원도장관 =>내무부 학무과(조선총독寺
內正毅)
3.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취조서”(도장관) 내용
이다. 결국 강원도장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82)

80) 강원도헌병대본부,『강원도상황경개』,원주문화원, 2015, 291-293쪽
81) 사립영광학교설치인가원 관련 서류는 총21쪽(1.도장관인가요청서 (1쪽) 2.취조서
      (1쪽) 3.인가원 간성군 접수(1쪽) 4.설치인가원(1쪽) 5.설립사항(3쪽) 6.학교평면도
      (1쪽) 7.학칙(5쪽) 8.이력서(4쪽) 9.학교재산수입 관련 증빙서(4쪽)(학무국학무과,
    『사립학교설치인가서류』(관리번호 CJA0004673), 1912, 국가기록원 소장) 인터넷 
      검색- ‘사립학교설치인가(영광)’(관리번호 CJA0004673)
82) 강명숙,『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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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3. 校地, 校舍의 평면도(학명학교 그림 참조)와 그 소유자
4. 1개년 收支예산
수입 및 지출총액 520円 
5. 유지방법
기본재산, 기부답(畓), 유지가의연금, 설립자출자(매년)
6. 설립자, 학교장, 교원의 이력서
7. 교과용도서명

과
목

수신 국어
(日) 조선어 한문 농업

초보 습자 도화 산술 체조

저
자

총독부 죄동 좌동 좌동
福島百

臟
김대희

총독부 좌동 좌동 좌동

도
서
명

보통
학교

학도용 
수신서

보통
학교

학도용 
국어
독본

보통
학교

학도용
조선어
독본

보통
학교

학도용 
한문
독본

新選
농업

교과서

보통
학교

학도용 
습자첩

보통
학교

학도용
도화
임본

(臨本)

보통
학교

교원용 
산술서

학교
체조

교수법

<표10> 

* 설립사항 및 관련서류 원문(사진)  

사진1) 도장관의 인가신청서(좌), 사진2 도장관의 취조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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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영광학교학칙(전문)

제1장 총칙

٠제1조 본교는 학령에 달한 아동에게 덕육(德育)체육(體育)

과 기타 보통교육에 필요한 학술을 교수함을 목적함

٠제2조 본교는 사립영광학교라 칭함

٠제3조 본교는 강원도 간성군 오현면 거진리에 설치함

٠제4조 학교정원은 100명으로 정함

제2장 수업년한,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

٠제5조 수업년한은 4개년으로 정함

٠제6조 교과목 교과과정과 매주교수시수는 아래와 같다.

수신 국어
조 선 어

한문
농업
초보

도화 산술
재봉
수예

체조
합
계

1
학
년

시
수 1 8 6 2 6 2 3 28

과
정

수신
요지

독방
해석 외

독방
해석 외

도화
임본 정수 재봉법

수예
유희
체조

2
학
년

시
수 1 8 6 2 6 2 3 28

과
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
학
년

시
수 1 8 6 2 2 6 2 3 30

과
정 상동 상동 상동 농업

실습 상동 소수
속산

의류
수선법 상동

4
학
년

시
수 1 8 6 2 2 6 2 3 30

과
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 분수  

주산 2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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٠제7조  수업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함 단, 계절 

 에 의하여 변경함

제3장 학년학기와 휴업일

٠제8조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함

٠제9조  학년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3학기로 함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함

٠제10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이 정함  

제4장  입학자격, 입학과 퇴학, 수업료

٠제11조  입학기는 매학년초로 함. 단, 시의에 따라 임시 

 입학을 허하는 경우도 있음   

٠제12조  입학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함

1. 元始祭(1월3일)  

2. 신년연회(1월5일)  

3. 紀元절(2월11일) 

4. 神武천황제(4월3일)  

5. 明治천황제(7월30일)

6. 천장절(8월31일)

7. 神상제(10월17일)

8. 新상제(11월 23일)

9. 춘계황령제(춘분일)

10. 추계황령제(추분일) 

11. 일요일  

12. 본교기념일(4월4일)

13. 하계휴업(7월21일부

터 8월31일)

14. 동계휴업(12월29일

부터 익년1월5일) 

15. 학년말휴업 (3월26일

부터 3월31일) 특별사정       

이 있는 경우 임시휴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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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행방정

2. 연령이 8세 이상 15세 이하

3.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 자

4. 양육과 보호가 완비된 자   

٠제13조  본과 입학지원자는 검정을 불요함

٠제14조  입학지원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학원서에 이

 력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함

٠제15조  보증인은 생도의 尊族親, 혹은 이에 대하여 감독

 의 책임을 가진 자를 요함

٠제16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갖춰 보증

 인이 연서후 학교장에게 제출함   

٠제17조  아래 각항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을 명함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 자

3. 6개월 이상을 연속 결석한 자

4. 이유 없이 결석이 1개월 이상 연속된 자품

 ٠제18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제5장  수업과 졸업

٠제19조  각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함
 에는 평소의 성적과 시험의 성적을  考하여 이를 정함
٠제20조  시험은 이를 나누어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으로
 하고, 학기시험은 제1학기와 제2학기 말, 학년시험은 학년
 말에 행함  
٠제21조  생도의 성적을 고사함에는 10점을 정점으로 하여
 각교과 4점 이상, 총평균 6점 이상을 합격의 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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٠제22조  학교장은 전교과의 졸업을 인정한 자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함

 제6장  상벌

٠제23조  학술우등, 품행방정한 자는 이를 표창하며 또는  

 상품을 수여함

٠제24조  생도된 본분을 위배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처벌함. 처벌은 계칙(戒飭)과 정학으로 함

제7장  직원

٠제25조  본교에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둠

 학교장  1인,      교원  2인

٠제26조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교무를 장리하고, 교원

 은 생도교육에 종사함

(3) 공명학교(公明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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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여학교(永光女學校)

영광여학교는 오현면 거진리에 설치된 고성지역 최초의 여학교

이다. 이 학교의 설립에 지역유지 김의종과 그 부인의 의연이 기여

했다. 1910년대에 고성지역에 독립 여학교의 설립은 지역주민들

의 행운이다.83) 현재에도 고성군 지역에 여자학교의 전통을 유지

하는 곳은 거진읍뿐이며, 그것은 바로 영광여학교의 전통에서 비롯

되었다고도 불 수 있다.

(5) 장전야학원(長箭夜學院)

1918년 신북면 장전리에 설립된 학교이다. 1925년 12월에 7주

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84) 특히, 한때 재정곤란으로 운영

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석유행상과 새끼를 꼬아 경비를 조달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는 일화를 신문

은 전한다.85)

(6) 봉림학교(鳳林學校)

봉림학교(1921)는 봉명학교(1906)의 개명이다. 일찍이 건봉사 

내에는 봉명학교(1906)가 설립되었다.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봉

명학교는 봉림학교로 개칭되었다. 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주지 

이대련, 전 화상 이운파, 김영찬 등은 사내 청년과 부근 보통학교 

83) 매일신보, 1913.5.29. <有是夫有是婦, 세상에 희한한 인물, 일반 재산가의 모범>
84) 시대일보, 1925.12.31. <長箭夜學院 七週年紀念式>
85) 조선일보, 1925.1.18. <長箭夜學困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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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또는 학력 관계상 학업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자제들을 

위해 토지 년 수익 백미 5천두 가량 되는 재산을 출자하여 고등보통

과 초등보통 혼합제의 봉림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오는 4월에 생도 200 명을 모집, 개교할 예

정”이라는 기사가 있다.86) 또한 ‘유지비 문제로 폐교에 이르렀으나, 

다시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하여 현재 30여 명의 公費生과 外科를 

설치하여 보통과 중등과에 90여 명을 수용되고 있었다.87)

(7) 수성학원(䢘城學院)

수성보통속성학원은 간성면 수성청년회의 청년들이 1922년 봄

에 설립한 2년제 학교였다. 입학생은 120여 명이었으며, 모두 간

성공립보통학교의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었다. 이 학교

는 甲種과 乙種 2개 학과(學課)로 나누어 교수하였으며, 매일 5

시간 교수하였다. 특히 갑종 교과는 보통학교 5~6학년 정도이고, 

을종 교과는 2~3학년 정도에 해당하였다. 박태선은 갑종 학과를 

교수하였다.88)설립과정에서 간성면장 남현익은 敎堂이 없음을 큰 

비관으로 생각하여 면사무소 부속건물 1동을 수리 제공하였다.89)

(8) 장전여자강습소(長箭女子講習所)

1922년 신북면 장전리(항)에 설립된 사설학술강습소이다. 

86) 동아일보, 1923. 3.14 <乾鳳寺和尙敎育熱>
87) 조선일보, 1937.12.2. <宗敎社會事業에盡力 大本山乾鳳寺>
88) 조선일보, 1923.7.1. <䢘城學院의好成績>
89) 매일신보, 1922.7.20. <䢘城靑年會 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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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는 장전공립보통학교 훈도 홍병삼의 부인 이정규씨이고, 

생도는 30여 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수하였다.90)

(9) 고성보습학원(高城補習學院)

고성 금강청년회가 1922년에 설립한 학교이다. 금강청년회가 

이 학교를 설립한 배경은 당지 공립보통학교에 입학난으로 어려

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생도수가 70여 명이었으

며, 교실의 사정으로 지원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91)   

(10) 대성학원(大城學院)

3面海中인 어촌마을, 신북면 영진리에 자리잡은 학교로 1922년

에 설립되었다.92) 이 학교는 1916년에 영진리숙(靈津里塾)(한학

서당)에서 시작된다. 1922년 경 대성학원으로 명명하고 소학 정도

의 개량교육(개량서당)으로 전환하였다. 고성지역에서 역사가 깊고 

자랑으로 삼는 학원이기도 하였다.93)

(11) 광성학원(光成學院)

광성청년회가 1923년 8월 고성면 봉수리에 설립한 학교이다.

90) 동아일보, 1922.7.6. <長箭敎育界消息>
91) 동아일보, 1922.9.10. <高城補習學院設置>
92) 조선일보, 1925.2.18. <大成學院曙光>
93) 조선일보, 1934.12.13. <大成學院에 夜學部를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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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청년회를 조직한 임봉춘의 단독 기부로 야학원을 설립하였

다. 교사는 박재학, 김인재 2인이고, 학생수는 100여 명이었다. 독립

된 교사(校舍)를 건축하여 운영하였다.94) 이 학교는 입학 및 수업료

가 없으며, 1924년 현재 학생이 남녀 40여 명인데, 여학생 2명은 

졸업후 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학하였다. 교육과정은 보통학교 3학

년 교과목을 중심으로 2개년에 졸업한다.95)

(12) 영명학관(永明學館)

오대면 원당리 최도철 씨가 주도하여 1923년에 설립하였다. 교수

과목은 국어, 산술, 한문, 체조 등이고, 재학생이 60여 명이었다. 

설립과정에서 인근 동리 유지들이 기부에 참여하였다.96) 

(13) 공진학원(共進學院)

1923년 10월 수동면 신대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설립 이후 5

년간 고미성청년회와 공동노력으로 수동사립보통학교으로 변경인

가를 받았다. 설립과정에서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농학부 부

속 연습림출장소과 교섭하여 건축재목을 얻어 교사 건립하였다.97)

(14) 천진강습소(天津講習所)

1925년 6월에 토성면 천진리에 사설학술강습소를 설치하였다.

94) 조선일보, 1923.12.28.<兩靑年의敎育熱>
95) 조선일보, 1924.9.8.<光成靑年會事業>
96) 매일신보, 1923.8.16. <고성영명학관 신축>
97) 동아일보, 1927.10.19. <高城敎育界黃車兩氏貢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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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은 대정11년(1922) 11월에 천진공립보통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금 7천원을 조성하여 校舍를 건축하였으나, 

인가가 지연되어 먼저 강습소를 설치하고 129명의 학생을 교수하

였다. 이후 공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으면서 강습소는 폐지되었다.98)

(15) 금강학원(金剛學院)

금강학원은 1926년 외금강면 온정리에 설립된 학교로 후에 

외금강공립보통학교로 승격(1937)되었다. 보통학교 승격을 위하

여 1935년에 기성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승격되자 

1938년 3월 폐원식을 갖고 3, 4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증서를 수여

하였다. 학생 전원은 보통학교로 수용되었다.99)

(16) 명동의숙(明東義塾)

명동의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며, 토성면 아야진리

에 위치한다. 위치한 학교이며, 20여 년을 유지해온 역사가 오래

된 학교이다. 당시 신문은 전한다. “아야진에 있는 학교로 군내 유지

들의 기부를 기본금으로 하고 耶蘇교회로부터 월 20원의 보조를 

얻어 근근이 유지하여 오는 중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초를 

맛보며 21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현재 아동수는 30명이고, 

교원으로는 女 2명이 근무하고 있다.”100)

98) 조선일보, 1925.2.6. <土城面民 公普期成>
99) 매일신보, 1938.3.31. <金剛學院의 閉院式>
100) 동아일보, 1927.9.5. <巡廻探訪(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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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내사립보통학교

현내면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이다. 학교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신문기사뿐이다. 동아일보의 고성군 소

개에서 2개의 사립보통학교를 언급하고 있다. 수동사립보통학

교와 현내사립보통학교이다.101) 언론에서 ‘사립보통학교’라는 명

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인가를 받은 학교로 추정되나, 조선

총독부관보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학교이름

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추기) 매일신

보, 1931.3.31. 에 의하면, “대진공립보통학교는 지금으로부터

(距今) 10년 전에 낙성하여 소화2년(1927) 인가를 받았다”고 전

한다. 1921년에 사립보통학교로 설립되었다가 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수동사립보통학교(水洞私立普通學校)

수동면 고미성리에 설립된 사립학교로 1927.3.17.일 당국으로

부터 보통학교의 인가를 받은 학교였다.102) 이 학교는 공진학원을 사

립보통학교로 전환한 것으로 설립과정에 고미성청년회도 적극적

인 후원자가 되었다. 특히 수동면에 있는 동경제국대 농학부 부

속연습림출장소와 교섭하여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설립되었다.103)

101) 조선일보, 1925.2.6. <土城面民 公普期成>
102) 매일신보, 1938.3.31. <金剛學院의 閉院式>
103) 동아일보,1927.10.19. <高城敎育界 黃車兩氏貢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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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에서는 공립보통학교보다 사립보통학교가 먼저 설립되

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수동면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자발

성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 강신여자학원(剛信女子學院)

고성면 동리에 감리교 고성교회 서원필 목사의 열성으로 탄생한 

학교이다. 1929년 4월에 개교하였으나, 1933년 3월 15일 서당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조치되기도 하였으나, 송정근 목사의 

복구노력으로 서당개설 허가를 득하고 1934년 10월 1일부터 다시 

개원하였다. 학교의 운영은 선교회 교육비 13원과 아동 월사금으

로 근근이 유지해 오던 중 1935년부터 전조선에 동양선교회 조선

교육비 보조가 중단되는 조치로 재정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재적 

학생은 76명이었다.104) 당시 졸업식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어 여기

에 소개한다.

<사진 강신학원졸업식105)  >

104) 동아일보, 1934.11.25.<經營難에 빠진 剛信女子學院>
105) 동아일보,1933.3.25. 석간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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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숭덕학원(崇德學院)

수동면 초현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이 학교는 강화 최씨의 종중 

전재산 400원으로 192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4년간 고심

해서 1933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4년제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원장은 최길환이고, 교원은 최천경이다.106)

(21) 광동학원과(光東學院) 관해학원(觀海學院)

광동학원과 관해학원의 존립에 관하여는 아래 신문기사로만 확인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작품과 활동으로 학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

고 있어 흥미롭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재능이 아니었다면 학교의 

존재는 세상에 묻힐 뻔했다.107)

(22) 고봉학원(高峰學院)

고성면 고봉리에 설립된 학원으로 고봉리 유지 제씨가 노력하여 

설립하였다. 여학생을 교육하는 야학교로 운영하였다. 학생은 40명

106) 소년중앙일보, 1933.4.10. <宗中全財產을 學院經營에 提供 高城江華崔氏美擧>
107) 광동학원 : 매일신보 ,1932.9.7./ 관해학원 : 매일신보, 19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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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40명, 교사는 정완석, 수업은 저녁에 3시간, 교과목은 조선

어, 국어(日語), 산술이었으며, 고봉청년회가 후원하였다.108)

(23) 창신학원(昌信學院)

오대면 산북리에 설립된 학교이며, 설립자는 김만조씨이다. 그는 

설립자이면서 직접 교수하다가 신병으로 2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

다. 이 학교의 설립시기는 193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가 사망후 

모친 이근실 여사가 아들의 유지인 교육사업을 위해 논 3만 7천 5백

평(시가 환산 2만원)을 예수교 감리교 간성구역에 내놓고 간성구역 

대표 김대섭, 이동진 사이에 계약하였다고 한다.109)

(24) 간성명덕학원(杆城明德學院)

간성면 교동리에 위치한 간성향교 내에 설립한 고등과정(중학

교)의 학교이며, 1937년 4월에 설립되어 향교에서 직영하였다가 

1941년 3월에 폐교되었다.110) 그러나, 신문보도에 따르면, “.. 보통

학교 졸업생으로 상급학교에 가기 어렵고 학령 초과의 소학교 졸업

생을 위해 유림(儒林) 1천여 호(戶)에서 매호당 매년 일월금을 내어 

설립하였다”111)  또 다른 신문기사에는 “...간성명덕학원은 소화 13

년(1938) 9월에 창설된 이래 2개 성상을 경과하였음에...”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112) 생도가 130여 명이었다.

108) 조선중앙일보, 1933.4.12. <女子夜學盛况>
109) 조선중앙일보, 1936.6.17. <아들의 遺志받아 敎育事業 위하야 土地 三萬七千
        坪 喜捨>
110) 간성향교,『간성향교지(보정판)』2013, 133-134쪽
111) 매일신보, 1938.6.28. <杆城明德學院 認可願을 提出>
112) 동아일보,1940.5.24.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명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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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천학원(錦川學院)

간성면 탑동리에 설치된 학교로 일종의 개량서당이다. 설립 시기

는 1940년 전후로 추정되며 3,4년간 운영되었다. 당시 학생 신분

이었던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교사는 탑동리 문용익이며, 배운 과목

은 일본어와 산술이었다. 학교에서 한글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다. 

학교는 초가집 별채를 사용하였다. 학생수는 20명 내외였으며, 

금강산 수학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113)

(26) 가진학교(加津學校)

1938년 전후 죽왕면 가진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학교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다. 구술자들은 학교명을 ‘관

립학교’로만 기억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각종 연극, 운동회, 소퐁, 

수학여행(금강산)을 실시했다. 학생수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인근

에 학교가 없고 공립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일정한 수업료를 지불했으며, 교사는 철

두철미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생활화하

였으며 한글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다고 기억한다.114)

(27) 포남학교(浦南學校)

1930년대 말 오대면 송포리(옛지명, 포남리)에 설치된 학교이다. 

113) 구술자 : 지석근 87세 고성문화원 향토연구소 자문위원, 간성읍 거주/ 장근호 90
        세 죽왕면 거주
114) 구술자 : 오의택 87세/ 배인준 87세/ 김평강 84세/ 박대근 63세 - 가진리 거주/
        이순덕 90세, 공현진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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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관한 정보는 학교운영자의 후손인 윤근호의 증언에 따랐

다. 조선시대부터 운영해오던 서당을 증언자의 조부가 자재를 기부

하면서 학교로 개량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명칭은 ‘관립학교’로

만 기억하고 있다.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3인 모두 문중인들이

었다. 교과목은 일본어, 산술(수), 수신, 각종 수공작업 등 보통교육

과 실습이었다. 특히 일본어 교육이 철저하였다. 학생들은 일정액

의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한다. 이 학교의 옛터에는 현재 송포리 

마을회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사진 속의 학교 건물은 한국전쟁

으로 멸실되었다. 이 학교의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진설명 : 일제 강점기 포남학교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기념촬영
한 것으로 촬영 시기는 1942년경으로 추정된다. 왼쪽의 건물은 이
전부터 서당으로 사용된 교사(校舍)이고, 오른쪽 건물은 1940년 무
렵에 신축한 교사(校舍)이다. 
<자료 제공자: 윤근호 87세 거진읍 송포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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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高城지역 사립학교의 특징

1. 청년회 조직의 활성화와 교육운동

일제강점기 지역마다 청년회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고성지역의 

청년회조직은 1921년부터 시작되었다. 장전청년회와 수성청년회

가 그것이다.116) 청년회조직은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을 일찍 깨달았다. 이들은 강연회, 토론회, 강습회 등을 조직하여 

민중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117) 고성지역에서도 청년회조직이 활성

화되었는데, 특히 수성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이 선도적이고 모범적

이었다. 수성청년회는 회원이 100여 명이나 되었으며,118) 수성학원

을 설립하여 간성보교의 입학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육

시켰다.119) 또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관동청

년대회를 주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120)

고성지역 청년회조직의 교육사업이  더욱 활성화된 곳은 북고

성이었다. 이들은 당시 심각한 입학난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운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들이 설립한 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6) 김광섭, 전게서, 38쪽
117) 노영택, 상게서, 156쪽
118) 매일신보, 1922.1.22. <䢘城靑年會 狀況>
119) 매일신보, 1922.7.20. <䢘城靑年會 狀況>
120) 시대일보, 1925.1.12. <關東靑年大會發起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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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명 학교명 설립시기 설립지역

수성청년회 수성학원 1922 간성면 하리

금강청년회 고성보습학원 1922 신북면 말무리

대성청년회 대성학원 1922 신북면 영진리

여흥청년회 노동야학원 1923 신북면 사호리

광성청년회 광성학원 1923 고성면 봉수리

금강청년회 말무리야학원 1923 신북면 말무리

광성청년회 봉수리야학원 1923 고성면 봉수리

용진청년회 외금강노동야학교 1927 신북면 온정리

고미성청년회 수동사립보통학교 1927 수동면 고미성리

보광청년회 보광학원 1930 신북면 장도

고봉청년회(후원) 고봉여자야학원 1932 고성면 고봉리

<표12> 

2. 학원의 성황 : 학원협회 결성

현재 연구자의 조사로 파악된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의 사립학교

는 54개교이다.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들이 탄생한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공립보통학교 및 각종학교의 절대부족 때문이었다. 앞서 

공립학교의 한계에서 지적했듯이 고성지역의 입학난은 타 지역보

다 심각했다. 따라서 교육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이 적극

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고성지역에서

는 학원설립이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이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을 

정도다. 당시 언론기사에 따르면,  “고성군內 근거를 둔 40여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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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선적(全鮮的)으로 보아서도 

최고 기록을 돌파할 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모두 무산(無産)

아동으로 한 학원에 생도가 30-40명에 달한다. 그리고 학원협회

까지 조직되어 기반을 공고히 하여 영속유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일반민중은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121)   

학원 등 사립학교들이 급속히 증가한 시기는 1920년대이다. 이 

시기에 전체 사립학교의 65% 정도가 창설되었다. 이것은 3.1운동 

직후 청년운동의 부흥과도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고등과정(중학교)의 학원

건봉사의 봉림학교와 간성향교의 명덕학원은 처음부터 고등과정

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당시 고성군에는 중학교가 없는 

실정이라 공사립보통학교 졸업생들의 진로가 지역민의 고충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지원학생이 많아 봉림학교는 200명 정도였

고, 명덕학원도 130여 명 이상 수학하였다. 법적으로는 개량서당이

나 사설학술강습회(소)였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학교’수준에 버금

갔다고 할 수 있다. 

121) 조선일보, 1931.12.7. <高城郡內 學院이 40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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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에서 (야)학원의 위상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원은 일반적인 서당의 확장이고 사설학술

강습소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야학원은 야학을 위한 전

문강습소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야학과 일제 강점기의 야학은 

사회적 위상과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서 야학은 

민족의 중요한 교육의 매개이고 장소였다. 당시 야학이 지역사회

에서 어떤 위상이었는지는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신북면 장전리에 있는 장전야학원은 1918년에 설립되었다. 학원

의 7주년 기념식을 언론은 자세히 보도했다. 행사는 원내에서 원감

의 개회사, 협성청년회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열렬한 의견’ 토

출, 장전공립보통학교 훈도와 학부형 등의 감사 담화, 그리고 내빈 

축사, 마지막으로 院歌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다수의 동정금도 있었다.122) 

122) 시대일보, 1925.12.21. <장전야학원 7周年記念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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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교육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이다. 교육 없이 

인간이 성장한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과 학교는 우리

에게 큰 화두다. 학교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가 이후의 일이다. 우리에게 근대학교의 체험도 개항 이후 

근대문물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관공립학

교가 매우 한정된 수에 불과하여 지방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

다. 그런 시기 민간의 노력으로 세운 학교가 사립학교이다. 

고성지역에서 최초 사립학교는 봉명학교이다. 이후 여러 곳에

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졌다. 군수를 비롯하여 지역유지들이 나섰

고, 공동체의식이 살아 움직였다. 이때는 해외열강들의 세력다툼이 

치열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

려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해야 하는 애국적 

교육운동도 펼쳐야 했다. 그런 시기임에도 고성지역에서는 교육

적 열망이 살아 있었다. 타군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학교들이 설

립되었다. 시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무교육을 배우려고 

애쓰던 시기였다.  

일본은 결국 강제로 국가를 예속시켰다. 그리고는 교육을 적극

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교육령(1911), 사립학교규칙

(1911), 서당규칙(1918), 이후에는 이것의 개정을 통하여 더욱 엄

혹하게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교육의 힘을 믿고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서당으로, 개량서당으로, 사설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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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소)로, 사립학교, 사립보통학교로 법규를 어기면서 또는 

피해가면서, 때로는 타협하면서 교육을 위해 힘썼다.   

공립학교는 무산아동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역

적으로, 경제적으로 선택이 크게 제약되었다. 이들의 선택은 개량

서당이고 사설강습소, 학원이었다. 공립학교는 정말 좁은 문이었

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립학교는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청년회조

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탰다. 고성지역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이 더욱 빛났다.   

남북고성을 굳이 구분하여 말하자면, 대한제국기에는 남고성에

서 학교설립이 적극적이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북고성에서 각종 

사립학교설립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조사된 자료

의 계량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언술이다. 

끝으로, 일제강점기 지역주민들이 설립한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하지 않았다. 긍정과 부정을 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제는 정치

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사립학교를 식민지교육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앞서 설명한 금천학원과 가진학교의 경우처럼 교사

들은 일본어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식민지교육을 철저히 수

행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당시 고성지역주민들이 시세변화에 

대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운동을 펼쳤으리라는 믿음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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